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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독일의통일과정은가능한빠른시일내에신연방주지역을구연방주지역의수준으

로끌어올려야했기에국가차원의수많은지원정책을필요로하였다. 

이러한정책들은대부분의회에서의결되었으며, 의회는또다시이러한정책에소요

될재정을승인하였다. 계획과결정, 실행으로이어지는하나의과정에는여러차원의기

관들이다수참여하게되었다. 이러한과정에우선적으로참여한기관들은다음과같다: 

•의회와정부, 부처등국가(연방) 차원의기관

•연방주차원의기관

•재건신용은행, 연방노동청과같이특수한지위를지닌기관

•국가의재정지원을받지만절반, 혹은완전히민영적성격을지닌지원기관(예: 의

료보험사및지원기구) 

참여 기관의 다양성은 종종 고된 의견 조율과 협력의 과정을 필요로 했다. 재정 조달

측면에있어서는외부적규정의제약과더불어개별연방주간의이해관계가중요한영

향을 끼쳤다. 장기간에 걸쳐 정책이 실행될 경우, 기간 별로 치러지는 선거로 정치 구도

의변화가일어나정책의무게중심이바뀌는결과가일어나기도하였다. 

뿐만아니라몇몇프로그램의경우상호연관을맺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실행기간

에있어차이를보였기때문에, 의견조율은반드시필요한과정이었다고할수있다. 

전체적으로보았을때연방정부가실행한지원정책들은매우광범위한범위를아우

르고있었다. 전통적인프로그램(노동창출조치)들과더불어인프라개선, 개보수, 연구,

혁신, 문화(예; 문화기관및문화재보호를위한지원금), 특정사회계층(여성과아동)을

위한지원, 성장핵심과국제협력구축을위한지원이그대표적인예이다. 

다음의 정책 일람은 다니엘라 클라우스(Daniela Claus)와 이지환이 작성한 내용으로,

연방차원의정책을중심으로일람형태로요약되어있음을앞서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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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퇴직 연금 및 유가족 연금 평준화

○ 내용

구동독지역의연방, 주, 지자체공공근로자의퇴직연금및유가족연금을구서독지

역수준에맞춰추가지급

○ 발효일자 : 1997년 1월 1일

동독 시절에 발생한 구채무에 관한 규정 법(Altschuldenregelungsgesetz)  

○ 내용

해당 법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자산을 통해 확보 가능한 현금의 최대 7억

3천 5백만 마르크(DM)가 신연방주 지역의 구채무 청산을 위해, 5천만 마르크가 문화

재 보호를 위해 투입되어야만 했다. 해당 자금은 거의 모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발효일자 : 1997년 3월 7일발효 (2001년 12월 20일연대협약지속법을통해개정) 

청구권 및 권리계승권 전환법의 개정 및 보완(AAÜG)

○ 내용

새로운규정을통해 1998년 31,800 마르크이상을받던(월 2,650 마르크) 국가기관의

직원들의 연금 포인트는 1점으로 낮아진 데 반해, 31,799 마르크를 받던 직원들의 연

금포인트는 1.8 점으로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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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 1997년 1월 1일발효

추가 일자리 15,000개 지원

○ 내용

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의합의

연방정부는 2000년까지약 2억마르크를지원할예정이다. 

노동 지원 개혁 법(AFRG) 

○ 내용

노동 지원법은 AFRG를 통해 사회 법전 3권에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노동 지원법

(AFG)은 삭제되었다. 해당 법령은 사회 보험의 두 가지 주요 부문인 의료 보험 및 연

금보험과더불어, 법정사회보험의가장중요하며, 정치적논란의대상이되고있는

부문을규정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미니잡 이상의 근로 활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며; 여러개의미니잡을동시에수행하는자들은앞으로실업보험의보호를받게된다. 

모성보호법 개정법

○ 내용

조산모및가사도우미지원을위한개선된모성보호. 소규모작업장의고용주들은법

정의료보험을통해기본적인모성보호비용을 100%까지보장받을수있다. 

○ 발효일자 : 1997년 1월 1일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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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지원법 개혁

○ 내용

권리동등화

○ 발효일자 : 1997년 4월 1일

청구권 및 권리계승권 전환법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제 2차 법령

(2. AAÜG-Änderungsgesetz- 2. AAÜG-ÄndG)

○ 내용

•동독시절의추가및특별공급시스템에대한청구권및권리계승권전환법의개정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실행)은 강제적인 헌법적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

어졌다. 

•일명시스템결정 - 동독시절의추가및특별공급시스템에대한청구권및권리

계승권을 연방 독일의 연금법으로 전환할 시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통해 제한 - 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변경된 내용 없이

유지된다. 

○ 발효일자 : 개정법의효력은 1999년 5월 1일을기준으로발효

환경 정화 작업(Altlastensanierung)을 위한 일반 협약

○ 내용

연방정부와튀링엔(Thüringen) 지방정부간의일반협약

해당협약은환경정화를위한재정의무를최종적으로규정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이러한 협정을 통해 환경 정화를 위한 단독 책임은 지방 정부 측으로 이양되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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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실행되어야할환경정화 조치에관한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합의는불필

요해졌다. 

○ 발효일자 : 1999년 2월

○ 주별(州別) 실행

•계약 체결을 통해 해당 자치시는 환경 정화를 위한 단독 책임을 지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해당자치시에 4억 6천 770만유로에달하는비용분담금을지급해왔다. 이

러한 분담금은 1999년 6월부터 튀링엔 지방 정부가 환경 정화 사업을 위해 마련한

특별 자산으로 유입되어 왔다. 이 분야에 대한 튀링엔 지방 정부의 분담금은 연간

1,330만유로로 2016년까지납입될예정이다. 

•대규모프로젝트“Kali”와“Rositz”와더불어 1999년부터 2008년말까지 1,026 곳의

환경정화작업이진행되었다. 종합적으로입지조사, 탐사, 정화등 2천개이상의

조치가취해졌다. 2008년말까지이러한조치들을위해특별자산을통해 3억 7,500

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민간 기업들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과거의 지역에 9억

유로를지원하고, 12,000 개의일자리를유지할것을의무화했다. 

○ 출처

http://www.recyclingportal.eu/artikel/21481.shtml

http://www.recyclingportal.eu/artikel/21481.shtml

직업교육 합의

(연방 정부와 노동, 직업 교육, 경쟁력 연맹의 소속 단체 간의 합의) 

○ 내용

1999년직업교육시작시점까지직업교육일자리를알선받을수없었던모든지원

자들은지역적가능성에따라주거지에서가능한가장가까운직업교육일자리를원

하는직업분야를통해제공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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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기대효과

연맹파트너들은차별받는이들에대한지원확대를위한전국적인이니셔티브를발

족하고자 한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지자체, 기업과 노조, 연방 노동청은 이러한

지원에기여해야한다. 연맹소속단체들은자신들에게부여된가장중요한과제가적

합한직업교육이니셔티브들을통해새로운고용분야를지원하고, 이를통해일자리

창출에기여하며, 일자리감소를방지하는것이라보고있다. 

○ 발효일자 : 1999년 7월 6일

○ 출처 : http://www.bmbf.de/pub/buendnar.pdf

미래 투자 프로그램

○ 내용

•미래지향적예산지출의비중이높아질예정이다. 

•UMTS 라이센스양도를통해이자를절감해재정을조달하고, 그와관련된채무탕

감을유도한다. 

•태양열발전소, 지열을이용한전기생산, 해안지역풍력에너지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연료전지분야의친환경연구를위한총 3천만유로의예산이배정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국가예산지출의질적개선도모

○ 발효일자 : 2001년~ 2003년

○ 주별(州別) 실행

•프라이베르크(Freiberg) / 작센(Sachsen) 주에서는메탄올과 BTL 연료를 FT 합성방

법을통한소기술생산을위해제 1차 1 메가와트단위의시험시설이완공될수있

었다. 

•총 1억 3천만마르크에달하는 50 개프로젝트에관한제안서가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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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bmvbs.de/cae/servlet/contentblob/44026/publicationFile/1136/matrixber

icht-der-expertenarbeitsgruppe-der-bundesregierung.pdf

구채무 청산 규정(Altschuldenhilfe) 개정법

○ 내용

해당 개정법은 주택 공동화 비율이 15%를 넘고, 경제적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주

택건설업체들이주택철거시구채무를추가로탕감받을수있는개별전제조건과

절차를규정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주택경기와주택시장의안정화

•연방정부는이를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총 7억마르크의예산을편성하였다.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발효

전독일 주거 보조비 개정법

○ 내용

•주거보조비개혁을통해구동독지역의주거보조비와구서독지역의주거보조비

가하나로통합된다. 

•신연방주지역의비교적높은주거보조비수준은 2000년말로기한이정해진과도

기규정만료후에도주거보조비수령자들의평균수준으로유지된다: 동서독주거

보조비평준화를보완하고있는것은피해보상규정(Härteausgleichsregelung)이다.

•뿐만 아니라, 신연방주 지역에는 추가적인 주거 보조비 수령자들이 다수 존재한

다. 특히 자녀를 둔 가족들이 보조비 수령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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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기대효과

•저소득층가정은주거보조비지원을통해부담을크게줄일수있게될것이다. 

•사회보조금수령자를위한특별임대보조금(지금까지의일괄주거보조비)과일반

주거보조비(지금까지의소득순위별주거보조비) 간의균형이부활되었다.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발효

사회적 이동성 지원(Mobilitätshilfen) 

○ 내용

특별히구조가취약한지역의실업청소년들이노동시장의상황이더나은지역에서

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추가적인수단으로서의사회적이동성지원

○ 목표/기대효과

•최소실업기간이 3개월이상이며, 그와더불어장기실업의위험에처해있는청소

년들은새로운일자리가최소 100 킬로미터혹은출퇴근시간이 (편도) 과거의주거

지로부터 1 시간이상떨어진곳에위치할경우추가적인지원을받을수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이동성 지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업 후 6 개월 내 이사 비용

부담, 취업후 6 개월내매주본가방문비용부담, 보조금으로서의사회적이동성

수당지급, 청소년들의사회교육학적동반에필요한비용부담

•사회적이동성지원보장을위해해당지역의노동청들은법정지원가능성및기타

긴급 프로그램의 서비스들을 개인별 맞춤형 알선 지원을 통해 확대하기 위해 할당

받은긴급프로그램자금의최대 5%를투입할수있다. 

•구동독지역의높은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 긴급프로그램자금의 40%가우선적

으로신연방주에할당되었다. 2000년긴급프로그램예산지출액은 8억 9백만마르

크(총 예산 지출의 43.5%)로 계획된 할당량을 초과하였다. 2001년부터는 신연방주

지역에대한지원할당량이 50%로확대되었다.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 현재지속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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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력 개선을 위한 모델 계획 - MoZArT

○ 내용

노동청과사회복지기관의협력개선

○ 목표/기대효과

MoZArT 프로그램의목표는노동청과사회복지기관간의협력개선을위한새로운가

능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에 의거 실업수

당과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일자리 알선과 취업 활동으로의 편입을 용이케 하

며, 행정절차를시민의편의에입각해단순화하는것이다. 

○ 발효일자 : 2001-2004

○ 주별(州別) 실행

•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 (Mecklenburg-Vorpommern) 주: 슈트랄준트 (Stralsund) 

•슈트랄준트 지역의 MoZArT 프로젝트 ALFA 팀은 노동청에 위치해 추가적인 사회

지원을통해초기부터컨설팅, 취업지원, 알선과같은서비스를원스탑으로제공하

는노동청과사회복지사무소의공동서비스센터들로구성되어있다. 

○ 출처

http://www.bmfsfj.de/Publikationen/handlungskonzept/01-Redakti on/PDF-

Anlagen/bma-mozar t.de ,property=pdf,bereich=handlungskonzept,rwb=true.pdf

http://www.memo.uni-bremen.de/ docs/mozart.pdf

전염병예방법

○ 내용

통일후신연방주지역에서는연방전염병예방법이명시하고있는전염가능한질병

의신고체계가지방정부별독립규정을통해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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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기대효과

전염병역학조사에필수적인과거동독시절의세부조사지속추진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발효

수도 문화 지원에 관한 신 규정

○ 내용

•연방정부는약 3,600만마르크의연방예산을투입해유태인박물관과베를린축제

극장, 세계문화의집, 마틴-그로피우스-바우미술관을단독으로지원하고있다. 

•베를린주정부의보조금비중을감안해연방정부는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에매년

(일차적로 2004년 상반기까지) 4,400만 마르크를 지원해 전쟁 중에 심하게 훼손된

베를린의심장부에위치한박물관섬을보수하기로했다.  

•2,000만 마르크는 수도문화기금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도 베를린에 의미 있는,

국내외적인명성을드높일혁신적인프로그램들과행사들이지원될예정이다. 기금

사용에관한결정권은연방정부측의대표진과베를린시의원, 큐레이터로구성된

공동위원회가갖는다. 

•뿐만아니라연방정부는 2001년부터향후 10년간 (수도문화계약을통해프로이

센 문화유산 재단에 박물관 섬의 보수 공사에 배정한 예산을 제외하고) 매년 2,500

만마르크를지원해, 2000년에실시된세제개혁으로부족해진베를린의세수를충

당할계획이다. 

○ 목표/기대효과

책임영역을명확히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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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산 보충법

○ 내용

연금 평준화에 관한 신규정, 유가족 연금법 개혁, 여성들의 독립적인 노후 보장을 위

한정책

○ 목표/기대효과

•연금보험료요율의장기적인 (최소향후 3년간) 안정화

•때문에연금보험료상승률은 2020년까지 20%를, 2030년까지는 22%를상회해서는

안된다. 

•연금보험요율을낮추고안정화함으로써근로자들은더많은소득을확보할수있

게되었다. 이는노후보장을위한부차적인축을건설하기위한재정적여유를확보

하기위한 필수적인전제조건이다. 더불어이는 기업들에새로운직원을 채용할수

있는더큰재정적가능성을의미하기도한다. 노후보장을위해추가적으로적립된

자금축의건설로인해노후보장을위한가장중요한기둥인법정연금보험은자율

적인추가노후보장을보완하게될것이다. 이경우중요한것은법정연금의부분

적인 대체가 아닌, 법정 연금의 보완이다. 향후 연금 생활자가 될 세대의 생활수준

은이러한조치를통해서만보장될수있으며, 상승될수있다. 이를통해노후보장

은앞으로연대성의특징을지닌국가연금과자발적이니셔티브를기반으로한추

가적인노후대비라는두가지기둥을통해뒷받침될수있다. 

○ 발효일자 : 2002년 1월 1일발효

주택 건설 개혁법

○ 내용

지원 정책을 주택 건물의 현대화와 개보수 작업 - 신연방주에 대한 집중 지원 - 및

2008년까지기존주택의수리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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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기대효과

이를통해신연방주지역의주택경제구조전환이기대된다. 

○ 발효일자 : 2002년 1월 1일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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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제·기술부(BMWi) 

지역 경제 구조 개선(GRW) 

○ 내용

•공동과제“지역경제구조개선”의예산을통해제조업투자와지자체경제인프라

투자가지원될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 혹은 직원 교육 조치와 같은 비-투자 조치들은

좁고명확히정의된틀속에서지원될수있다. 

•연방정부와지방정부가예산을절반씩부담하는투자조치들은계속유지될예정이다. 

○ 목표/기대효과

•지역 경제 구조 개선(GA) 지원 시스템의 우선적인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창출하고보호하는것이다. 이를통해백만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되어

야하며, 180만개의일자리가보호될예정이다. 

○ 발효일자 :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 경제 구조 개선(GRW) 예산으로 408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 주별(州別) 실행

•지역경제구조개선(GRW) 예산(EFRE 포함)의 90%는신연방주지역에할당되었다.

이렇게 할당된 90%의 예산 중 27%가 작센 주에, 20%가 작센-안할트 (Sachsen-

Anhalt) 주에, 19%가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에, 15%가 튀링엔 주에, 12%

가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주에, 7%가베를린시에할당되었다. 

•작센 안할트 주는 새로운 장기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장기 일자리를 보호하게

될제조업경제의투자계획을지원하고있다.

•지원가능한투자는다음과같다: 

- 새로운작업장설립, 혹은기존작업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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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의제품을신제품및추가제품으로다양화, 기존작업장의총생산과정의

근본적인변화

- 폐업한혹은폐업의위기에처한작업장을시장조건하에인수

•신청자격이있는기업들은작센-안할트주에위치한제조업기업이다. 

•특정업계는완전히혹은부분적으로지원을받을수없다. 

•지원을받기위한전제조건은 1차효과의충족이다. 1차효과의충족이란추가적인

수입출처를확보할경우, 각경제지역의총수입이직접적이며장기적으로상승되

는것을뜻한다. 

•뿐만아니라공동과제“지역경제구조개선”에관한유효한계획의전제조건이적

용된다. 

•지원은물적비용혹은인적비용에대한보조금형태로이루어진다. 

•물적비용과관련된지원: 

- 소기업의작업장은지급가능한예산의최대 50%, 중소기업의작업장은지급가능예

산액의최대 40%, 기타작업장들은지급가능한예산의최대 30%를지원받게된다.

- 특정전제조건(직업교육일자리창출, 여성들을위한장기일자리제공, 본사직

원들이 수행하는 연구 개발 성과, 환경 보호 조치)이 결여될 경우, 종업원 10명

이상의기업에대한지원율은 5% 삭감될수있다. 

- 지원사례당최대지원보조금은 4천만유로이다. 

•인건비 관련지원: 임금 계약서상 최소 2만 5천유로의 봉급총액을보장받은 일자

리만이지원된다. 최대 5만유로까지의봉급총액이지원될수있다. 

•지원율은최대 25%이다. 

○ 출처

http://www.bmwi.de/BMWi/Navigation/Wirtschaft/Wirtschaftspolitik/Regionalpolitik/

gemeinschaftsaufgabe.html

http://www.bafa.de/bafa/de/wirtschaftsfoerderung/ga_statistik/statistik/ga_tab_bunde

sland.pdf

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 recherche/

suche.html?doc=8070&get=6f30e7ddc4905846ffb429291a9bd4e7;views;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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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EXIST) 

○ 내용

독일대학과연구기관의창업문화발전을장기적으로지원하는프로젝트. 창업동기

와 능력 개발, 창업 아이디어 및 코칭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 중심의

창업자들을집중지원한다. EXIST-창업장학금을통해구체적인창업계획을지원하

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창업 분야의 경우에는 EXIST 연구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을

통해지원한다. 

○ 목표/기대효과

대학구조와방식은경영자적인독립성을위한동기와능력개발, 전도유망한창업자

들에대한지원과창업을통한새로운지식의체계적인경제적활용을지향하는방향

으로개선되어야한다. 

○ 발효일자 : 1998 EXIST아이디어콘테스트

2000 EXIST-SEED

2002 EXIST-Transfer(EXIST III)

2002 EXIST Partner

2006 EXIST III

○ 주별(州別) 실행

작센 주: Dresden exists - 드레스덴 공대와 드레스덴 지역 파트너들의 목표는“창업

대학”으로의 장기적인 발전과 두터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Dresden exists는

잠재적인기업창업자들과기업후계자들에게동기를부여하고, 능력개발을돕고, 관

리하고있다. 

○ 출처

http://www.exist.de/

http://www.exist.de/exist/netzw erke/netzwerke1998/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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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독일 지원 프로그램“PRO INNO”, “INNO Net”

○ 내용

•PRO INNO는“중소기업 혁신 (INNO) 역량 프로그램 (PRO)”의 약어이다. 본 프로

그램의 목표는 중소기업(KMU)의 혁신력을 개선시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것이다. 이를통해중소기업들의경쟁력과고용능력이증진되어야한다.

해당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2억 5천만 마르크이며, 이 중 40%가 신연방주 지역에

할당되었다. 

•InnoNet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콘테스트로 계획되었다. 마감일 전까지 관련 계획에

관한아이디어초안이제출되어야한다. 

○ 목표/기대효과

•기술분야의제약없이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새로

운시장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 

•동시에 기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간의 연구 개발(R&D) 협력을 통해 지원 기업들의

협력경험이확대되어야한다. 

○ 발효일자 : 

•PRO INNO 프로그램은 2003년만료되었으며, 2004년 PRO INNO II로명칭이변경

되어새로운지원원칙을통해지속추진되었다. 

•InnoNet 프로그램은 1999년 제 1차 콘테스트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2008년까지 운

영되었다. 

○ 주별(州別) 실행

•1999년부터 Pro Inno의일환으로 4,800 개이상의기업과 500 여개의연구개발기

관이 참여하는 7천 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들이 승인되었다. 이 중 60%가 신연방주

지역의기업과연구기관들이다. 협력의 12%는해외파트너들과진행되었다. 

•사례: 

- 표면 조정 당알코올(oberflaeschenmodifizierter Zuckeralkohole) 및 생산을 위한

파일럿프로그램- 스프레이건조프로세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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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세부프로젝트- 87,780 유로 (총 177,780 유로) 

○ 출처

http://idw-online.de/pages/ de/ news84145

http://www1.bwp.hs-anhalt .de/ wwwkleinsch/html/abgeschloss en.html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pi-

sonstiges/Expertise0108_PROINNO_2003_ 120908.pdf

참여 유형에 관한 ERP-혁신 프로그램(재건은행) 보완책

○ 내용

본보완책을통해은행대출대신, 일반적인벤처캐피탈이도입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창업지원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발효

FUTOUR 2000(신연방주 지역의 기술 집약 기업 창업 지원 사업) 

○ 내용

FUTOUR 2000은 FUTOUR (실행기간 1997~1999)의후속프로그램이다. 본프로그램

을통해연방경제부는신연방주지역의창업역동성에기여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기술 집약적 기업 창업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방경제부는 3,500 개의 수준 높

고, 미래를보장하는일자리가 6년내에창출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발효일자 : 실행기간: 2000~2003. 2002년에는약 2천만유로가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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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별(州別) 실행

•작센주: 드레스덴 Coreta GmbH - 전자 key-lock system 개발. 

•베를린시: Move & Traffics Constrols - Secu Scan: 유동교통시의자동차하부자

동조사및연구를위한차량하부- 관리시스템

○ 출처

http://www.innovations-

report.de/html/berichte/preise_foerderungen/bericht62662.html

http://www.bmbf.de/pub/Bufo2000.pdf

EXIST SEED

○ 내용

대학의 창업자들을 1년 간 지원해, 창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사업 계획상으로 실행될

수있도록한다. 

○ 목표/기대효과

EXIST 모델 지역의 학생, 졸업생, 학자들은 EXIST-SEED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년

간생활비를지원받으며, 대학에서창업아이디어를사업계획으로발전시킬수있도

록코칭및창업준비를위한일괄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다. 

○ 발효일자 : 

•2000년부터실행중. 2006년 5월까지총 363개의창업계획이지원되고있으며, 총

1,800만유로의지원금이투입되었다. 연구 계획중 1/3이신연방주지역에할당되

었다. 2006년에는계획을더욱확장시켜나갈예정이다. 

•독일전역대학으로의프로그램확대는 2005년으로계획되어있다. 

○ 출처

http://www.exist.de/exist/1998_2006/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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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 지원 프로그램

○ 내용

•본 프로그램은 신 시장 개척을 위해 힘쓰는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중소기업의

활동을지원하고있다. 

•2001년에는 24개주의 40 여개프로젝트들이실행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을 강화하고, 이들

의상품판매와해외서비스를강화하는것이다. 

•본 지원 정책은 주별 맞춤형 시장 개척 컨설팅 제공과 더불어 잠재적인 해외 사업

및협력파트너를알선하고발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 발효일자 : 2001~현재

○ 주별(州別) 실행

•각각의목표국가에대한경제및법적제반조건및수출재정조달, 목표시장의일

반적인공급및지급조건에관한국내정보행사개최

- 기업을위한목표국가별시장분석(업계의현상황, 발전경향, 경쟁상황)  

- 목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기업 대상 수출 상담(판매 경로 정의, 목표 시장 내 적

합한 사업 파트너 선정, 마케팅 및 수출 전략에 대한 제안, 제품 브로셔 및 기업

프로필을목표국가언어로제작하는데필요한지원) 

•목표국가내잠재사업파트너최소세개이상발굴및확보

•통역서비스를포함한목표국가내기업인회동조직

•특수한지급, 공급, 서비스조건및지급능력정보에대한설명과같은사후관리

•시장진출지원프로젝트의실행기간은구속력있는참가선언이후최소 6개월이

상이다. 

•시장진출지원프로젝트에참가하는기업들의참가비는현재 750 유로이다. 

•중국: 본 프로젝트의 목표 지역으로는 산동(Shandong) 지역이 선정되었다. 산동은

중국에서가장경제가발전한지역으로역사적으로독일과우호관계를맺었던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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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위치해있다. 

•산동 지역에는 이미 양국 간 정재계의 밀접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환경 기

술과수자원, 건축부문의사업파트너수요가높다. 

•본 프로그램에 포함된 대표적인 내용은 기업 맞춤형 컨설팅(시장 분석), 개별 사

전·사후준비및중국으로의출장등이다. 

•칠레와 페루: 양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처는 광산업과 에너지, 노동 안전 부문이다.

특히안전기술부문은민간과공공분야모두에서눈에띄는증가세를보이고있으

며, 수준높은기술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있다. 

○ 출처

http://www.bmwi.de/BMWi/Navigation/Aussenwirtschaft/Aussenwirtschaftsfoerderu

ng/Instrumente-der-Aussenwirtschaftsfoerderung/vermarktungshilfeprogramm-

uebersicht,did=319030.html

http://www.neubrandenburg.ihk.de/ihk/index.php?id=578

네트워크 관리 - Ost(NEMO) 

○ 내용

전문적인기술영업경영서비스지원을통한구동독지역의중소기업과경제부문의

연구기관간지역적네트워크구축

○ 목표/기대효과

•역량 및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신생 중소기업들은 외부 네트워크 관리자의 업무를

통해다른기업및연구기관들과의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를활용하고, 좀더확

대된기술역량과넓은기술기반을통해시장에공동진출할수있게된다. 

•중소기업의기술및경제역량을시장네트워크에서의공동활동을통해확대; 일자

리보호및창출, 매출및수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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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정책실행기간: 2002년 2월 27일 ~ 2008년 6월 30일, 독일전역으로의정책확대,

기타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함께 중앙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 (ZIM)으로 통합 -

2008년 7월 1일부

○ 주별(州別) 실행

•작센 주: - 사단법인 Dünne Schichten 유럽 연구 협회. 드레스덴 - 마이크로 기술

공정및그부품을위한시설공사 . - 네트워크 INNOGAS: 바이오가스처리 - 핵

심 기술개발사는비텐베르크 (Wittenberg)에 위치한 DEG DR. Günter Engineering

GmbH로라이프치히튀링엔대학의사단법인비전통화학연구소와의공동연구로

개발되었다: 사단법인 VTI 튀링엔 환경 에너지 프로세스 기술 연구소, 자알펠트

(Saalfeld) - 튀링엔지역의고성능세라믹

○ 출처

http://www.forschungskoop.de/20_nemo/20_start.htm

http://www.forschungskoop.de/20_nemo/20_sieger-01.htm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nemo/002N_innogas.pdf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nemo/Expertise0109_NEMO_2004_2007_300309.pdf

낙후 지역 성장 동력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 INNO WATT

○ 내용

신연방주 지역의 제조업 중소기업과 외부 산업연구기관의 위험 부담이 높지만 시장

중심적인우수한연구개발프로젝트를지원

○ 목표/기대효과

성장동력에대한집중강화. 신연방주경쟁력강화. 혁신력강화를통한신연방주지

역의경제적만회과정을장기적으로고무, 중소기업과외부산업연구기관의경쟁력

강화. 연구개발결과를지속적으로마케팅하는과정을거쳐해당지역의성장동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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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드는것이목표

○ 발효일자 : 정책실행기간: 2004년 1월 1일~ 2008년 12월 31일

○ 주별(州別) 실행

•튀링엔 주: 사단법인 INNOVENT 예나 지원 프로젝트: 기능하는 마그네슘 표면 생

산; Marea - 자기표면위치시스템

•작센-안할트 주: ifu - 환경 감시 민간 연구소 GmbH - 프로젝트: 문제 평면 유리

를위한활용프로세스개발

○ 출처

http://www.inno-watt.de/

http://2005.innovationskatalog.net/unternehmen.141.html

http://2005.innovationskatalog.net/unternehmen.97.html

ERP/EIF 모태 기금

○ 내용

연방 정부와 유럽 투자 기금(EIF)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ERP/EIF 모태 기금은 독일의

벤처기금조달을위해마련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기술집약적신생기업을위한자본공급확대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춘 조기-기금: 주요 공공/민간 연구소에 대한 접근 및 협력

을확보한기금. 이러한경우일반적으로중요한요소는초기투자이다. 초기및성

장기 (기업확대, 개발단계)의기술기업을위한연결자금제공. 이러한경우초점

이맞춰지는요소는전형적인추가자금조달이다. 

○ 발효일자

•2004년 2월 16일발효. ERP/EIG 관련총투자금은 5년간 5억유로에달했다. 이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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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5천만유로는 ERP 특별자산이, 나머지 2억 5천만유로는 EIF를통해충당되었다. 

○ 출처

1. http://www.bmwi.de/BMWi/Navigation/Technologie-und-In novation/

technologiepolitik,did=255800.html

2. 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

suche.html?get=views;document&doc=8933

PRO-INNO II 

○ 내용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업과 연구 기관 간의 연구 개발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통해연구결과를중소기업을통해신속히상품화

○ 목표/기대효과

•새로운기술지식을중소기업에서의제품개발을위해이전하고, 미래기술을적용

•특정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과 프로세스, 기술 서비스를 개발. 기술

경제적리스크를줄이고, 중소기업을위해연구개발및기술이전비용을낮춤.  

•높은 수준의 시장 중심적 연구 개발 협력; 협력 경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확보를

위한기여. 혁신경영및협력경영개선

○ 발효일자

정책실행기간: 2004년 8월 1일~ 2008년 6월 30일, 기타중소기업지원정책과함께

중앙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 (ZIM)으로통합- 2008년 7월 1일부

○ 주별(州別) 실행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주: 화학제품 및 마이크로 구조화 ALLRESIST GmbH,

슈트라우스베르크 / 사단법인 박막기술 및 미아크로 센서 (IDM), Teltow - 실리콘

및실리콘산화물의습식식각공정을위한신프로토저항시스템. 실행기간: 2006

년 7월~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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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링엔 주: Steps IBS 엔지니어링 사무소, 예나 - 초경량 항공기를 위한 파일럿 어

시스턴트-센서-시스템 (실행기간: 2006년 8월~2008년 6월) 

○ 출처

http://www.forschungskoop.de/10_proinno/10_start.htm

http://www.thueringen-innovativ. de/Stift/resources.nsf/($UNID)/

4A11364B88BDE8EBC125718C002B2400/$file/AIF_20060607.pdf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pibeispiele/pro_inno_243.pdf

http://www.forschungskoop.de/60_pdf/pibeispiele/pro_inno_244.pdf

기업인 자본: 성장을 위한 ERP-자본

○ 내용

•창업기간이 2~5년사이인신생기업의존속강화

•장기적인생산력을지닌제조분야혹은프리랜서와같은독립적사업을주요대상

으로하는창업및투자계획을지원

•후순위대출의자기자본과유사한성격을통해신생기업의자기자본기반이강화

되고, 외부자본유입을용이케함.  

○ 목표/기대효과

후순위대출을통한중소산업분야의창업및고착화계획지원

○ 발효일자 : 2004년 3월 1일

○ 출처

http://www.kfwmittelstandsbank.de/DE_Home/Dokumente/Merkblaetter/Unterneh

merkapita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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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자본: 창업을 위한 ERP-자본

○ 내용

기업혹은프리랜서사업을창업하고자하거나, 사업착수후 2년내에고착화조치를

수행한자연인(naturliche personen) 지원

○ 목표/기대효과

본프로그램은후순위대출프로그램을통해중소산업분야의창업및고착화계획지원

에이바지하고있다. 대출담보조건에제한이없기때문에자기자본기능이충족된다. 

○ 발효일자 : 2004년 3월 1일

○ 출처

1. http://www.foerderdatenbank.de/jump/?8863

2. http://www.kfw-mittelstandsbank.de/DE_Home/Dokumente/Merkblaetter/

Unternehmerkapital.jsp

ERP-창업 기금

○ 내용

민간투자와동일한경제조건으로신생기술기업에자본투자참여. 지분참여자본

투자자(일명 Leadinvetor)를 통한 이니셔티브 발족. 재건은행이 프로그램을 관리. 기

업당최대 300만유로를초기자본으로지원

○ 목표/기대효과

신생기술기업을위한지분투자자금마련. 신연방주지역의수요가특히높은상황

○ 발효일자

ERP-창업 기금은 2004년 11월 1일자로 시작된“중소 기술기업을 위한 지분 투자

(BTU)”프로그램의후속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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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kfw-mittelstandsbank.de/DE_Home/Beteiligungsfinanzierung/ERP-

Startfonds/index.jsp

독일의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협약(2004~2010) 

○ 내용

•재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매년평균 6만개의직업교육일자리와 4만개의새

로운직업교육영업장을마련하고, 매년사업장이운영하는 4만개의입사훈련과정

일자리를확보한다는구속력있는목표를수립

•연방정부는사업장이운영하는 4만개의입사훈련과정일자리지원을약속

•연방노동청은계속해서직업교육지원서비스의수준향상과졸업생들에대한직업

선택안내제도와직업교육의질향상을위해노력할예정이다. 

○ 목표/기대효과

사업장에서운영하는직업교육일자리를추가로창출하기위해새로운잠재력을발굴

해직업교육일자리확대

○ 발효일자

•2004년부터 실행 중. 협약조정위원회는 2007년 3월 5일 2010년까지 직업교육조약

을연장하고지속개발할것을결정했다.

•연방자유직협회(BFB)가협약파트너로새로이가입했다. 

•승인내용은 2007년까지유지되며이후에도연장운영될예정이다. (새로이창출된

직업교육 일자리와 직업교육 영업장 각 88,900, 53,600개, 사업장이 운영하는 입사

훈련과정일자리 43,250 개) 

○ 출처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M-O/nationaler-pakt-fuer-

ausbildung-und-fachkraeftenachwuchs-in-deutschlan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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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중소기업 혁신 경영 지원

○ 내용

외주 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신연방주 및 베를린 지역의 제조업-수공업 중소

기업의생산및공정부문의경영혁신을지원

○ 목표/기대효과

신연방주지역의중소기업혁신잠재성을발굴하고혁신력강화를도모

○ 발효일자 : 2005년 5월 1일시작, 2010년 4월 30일만료

○ 출처

http://www.inno-beratung.de/foepro/im/dokumente/im_richtlinie.pdf

하이테크 창업자 기금

○ 내용

하이테크 창업자 기금은 기술 중심 기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더해코칭프로그램을통해창업팀에대한관리와지원을제공하고있다. 하이테크창

업자기금은혁신을위한파트너로등록된연방정부와산업기업 BASF, 도이체텔레

콤, 지멘스, 재건은행, 중소기업은행의공동이니셔티브로, 본 프로그램은창업기업

과연구기관을위한제정조달에초점을맞추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독일창업재정조달시장의장기적인부활. 자금조달사정이특히악화된곳은신연

방주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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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하이테크 창업자 기금은 2005년 8월부터 실행 중이다. 본 혁신 기금은 5~7년까지 지

원가능하다. 

○ 출처

http://www.high-tech-gruenderfonds.de/

http://www.existenzgruender.de/selbstaendigkeit/finanzierung/foe rderprogramme/

02783/index.Php

낙후 지역의 산업 사전 연구 지원

○ 내용

신연방주지역의공공외부산업연구기관의우수한사전연구계획지원

○ 목표/기대효과

공공 외부 산업연구기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신연방주 지역의 산업연구 역량을 지

속적으로지원

○ 발효일자 : 2006년 8월 15일~ 2008년 12월 31일

○ 출처

http://www.inno-watt.de/foepro/vf/index.php?navanchor=1710032

http://www.viunet.de/news/texte/flyer.pdf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내용

•창업자를위한맞춤형컨설팅지원의방향을새로이설정하고통합함. 창업준비기

간동안의컨설팅지원은주정부의책임사안이며, 연방정부는개업후의컨설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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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원. 연방프로그램에는다음의주요내용이포함: 지역컨설팅센터를통한서

비스 제공.  창업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의. 지방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의내용과조건의조정이가능

•효과가입증된창업자와중소기업을위한정보지원과교육행사지원, 기존기업을

위한컨설팅지원을지속적으로운영

○ 목표/기대효과

창업부문의투명성, 통일성, 효율성확보

○ 발효일자 : 연방프로그램“독일창업자코칭”은 2007년 10월 1일부터실행중

○ 출처

http://www.existenzgruender.de/selbstaendigkeit/entscheidung/beratung/coaching/i

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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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BMJ) 

통일의 형법적 측면

○ 내용

형법입법의통일화

○ 목표/기대효과

구연방주혹은신연방주지역에서만적용가능했던형법규정들을철폐

○ 발효일자 : 1998년 4월 1일발효

사회 법전 제2절

○ 내용

후속법안으로서의여성지원을위한독립규정의법적정립

○ 발효일자 : 1992년 1월 1일발효

친권 보좌권

○ 내용

구연방주에서통용된법정후견인법을철폐하고, 이를대신해친권관계의의무영역

에관한자율적인친권보좌와부양청구권의시행을도입하였다. 

○ 목표/기대효과

구연방주와신연방주지역의통일되지못한법률적상황을해결

○ 발효일자 : 1998년 7월 1일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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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불법행위 피해자 복권법

○ 내용

과거동독의정치탄압희생자들을위한복권규정의개선을위한제 2차법

○ 목표/기대효과

정치탄압희생자들을위해연방정부와지방정부가 4억마르크의예산을마련

○ 발효일자 : 2000년 1월 1일발효

지급 기한이 만료된 지불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법

○ 내용

유동성부족을막기위해추심자의지급행태를규정

○ 목표/기대효과

해당기업의법률적상황을개선

○ 발효일자 : 2000년 4월발효

임대 해약에 관한 고지

○ 내용

신연방주지역의임대해약금지철폐

○ 목표/기대효과

구연방주와신연방주지역의임대법통일화

○ 발효일자 : 2004년 5월 1일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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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S)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VDE) 

○ 내용

신연방주와구연방주의교통연결을복구하고신연방주지역의우수한인프라구축을

지원

○ 목표/기대효과

394억유로규모의본투자프로그램은 9개철로와 7개고속도로, 1개의수로건설프

로젝트를포함하고있다. 

○ 발효일자

연방정부는 1991년 4월 9일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VDE)와 그에 관한 긴급 시행을

결정했다. 

○ 주별(州別) 실행

계획된프로젝트의대부분은이미완료되었다. 

○ 출처

http://www.bmvbs.de/cae/servlet/contentblob/29456/publicationFile/28206/sachstan

dsbericht-verkehrsprojekte-deutsche-einheit-stand-august-2010.pdf

연방 교통 인프라 프로그램

○ 내용

61억마르크규모의투자금이투입된선별된프로젝트들의확대. 61억마르크의투자

금 중 30억 마르크가 EU 구조 기금(지역 개발을 위한 유럽 연합 기금, 이하 EFR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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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공동지원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연방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의 경제 구조 개선에 근본적으로 기

여하고있다. 이를통해신연방주지역의교통인프라확대는향후몇년간전체적

으로강화될예정이다. 

•경제력과생활조건개선을위한지역경제공간개발

○ 발효일자 : 1999- 지속운영중

○ 주별(州別) 실행

•승인된대규모프로젝트: 

- 베를린-프랑크푸르트/독일-폴란드오더국경간철도노선확장→프로젝트제 2

기및 3기에 1억 6,800만유로투입, 이중 1억 3백만유로가 EFRE를통해조달됨

- A 113, B 96, B 96a 신설및확장→ 1억 4,900만유로투입, 이 중 8,700만유로

가 EFRE를통해조달됨.

- 드레스덴 (B 173)에서부터독일연방 /체코공화국국경에이르는연방고속도로

A 17 → 5억 1,200만유로투입, 이중 2억 7,800만유로가 EFRE를통해조달됨. 

- 베르니게로데 (Wernigerode) - 베른부르크 (Bernburg) 연방 도로 신설 → 3억

2,800만유로투입, 이중 2억유로가 EFRE를통해조달됨.

○ 출처

http://www.bmvbs.de/SharedDocs/DE/Artikel/UI/operationelles-programm-op-

verkeh rsi nfr astruktur-efre-deutschland-ziel-1-2000-2006.html?nn=36000

지원 프로그램: “복지 도시”

○ 내용

위험에처한도시구역에대해청년실업증가와외국인비율증가, 낙후된공공시설,

부분적인 건축물 공동화로 인해 발생된 지역의 사회, 경제, 도시 건축적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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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도록지원한다. 

○ 목표/기대효과

도시 건축적 개보수 작업은 신연방주 지역의 도시와 읍, 면을 경제 입지로 급상시킬

수있다. 

○ 발효일자 : 1999- 지속운영중

○ 주별(州別) 실행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슈베린 (Schwerin), 노이 치펜도르프 (Neu

Zippendorf) / 무에써홀츠 (Mueßer Holz)

•사단법인만남의집(Haus der Begegnung e.V.) 외부시설조성

- 만남의집은도시구역의중요한만남의장소로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만남의집의외부시설은장애인의편의를고려해조성되어야하며, 공원벤치와

쓰레기통, 나무, 경사면 보호시설 및 식물 등을 갖춰 주변 지역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조용한환경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 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일자리 창출 조치 인력 (ABM-Kräfte)가 투입

되었다. 

•실행된건축조치는다음과같다: 

- 만남의 집 용지 내 방문객 주차장 -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안뜰 조성, 장애인

경사로설치 (8각형자가주차장포함) 

- 보육시설및생활지원여가지역뒤편의외부시설녹지화

•외부시설조성을위한재정은“복지도시”프로그램과연방노동청(일자리창출조

치 (ABM)), 복지협회, “캠페인사람”의예산그리고기부금등을통해충당되었다. 

○ 출처

http://www.rgs-rostock.de/inde x.php?flash=0&PHPSESSID=cd2086bdea70e85d

144bccfbf742452f&strg=9_48_273&baseID=689&view=&screen=1366x768&session=ac

tive&referer=

http://www.sozialestadt.de/progr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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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zialestadt.de/praxisdatenbank/suche/ausgabe.php?id=44&Beispielübersicht:

http://www.sozialestadt.de/links/?catid=377

주택 산업 구조 전환(위원회)

○ 내용

연방교통·건설·주택장관과신연방주특임관은 2000년 2월주택산업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하나로모으고자“주택산업구조전환”위원회를설립하였다. 

○ 목표/기대효과

피할수없는주택철거의장기적인공급과잉에관한규모와구조정리; 주택산업및

도시 건축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에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과 수

단을개발

○ 발효일자 : 2000년 2월설립

○ 출처

http://www.bmvbs.de/cae/servlet/contentblob/45130/publicationFile/11524/kommis

sionsbericht-wohnungswirtschaft-licher-strukturwandel-in-den-neuen-

bundeslaendern.pdf

EFRE 연방 프로그램

○ 내용

빈곤지역의경제적따라잡기과정을지원하는구조기금

○ 목표/기대효과

개별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유럽 연합 내 경제 사회적 응집력 강화. 본 기금의

가장중요한목표는“상호접근”(제 1 목표)이다. 그밖에“지역적경쟁력과고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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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과“유럽의영토적협력”(제 3 목표)이그뒤를잇는다. 

○ 발효일자

목표“상호접근”(지원기간 2007~2013) 및“제 1 목표”(지원기간 2000~2006)는주민

1인당명목 GDP가유럽평균의 75% 이하인지역을지원한다. 이러한지역은특히유

럽연합에신규가입한국가들에위치해있다. 그러나주민 1인당명목 GDP가유럽 15

개 국가 (2004년 유럽 연합의 동유럽 확장 이전까지의 유럽 연합 가입국 수) 평균의

75% 이하인지역역시 2013년까지의과도기기간동안상호접근목표의지원을받을

수있다. 

○ 출처

http://www.bmvbs.de/DE/VerkehrUndMobilitaet/Verkehrspolitik/Programme/EFREP

rogrammVerkehrsinfrastruktur/efre-programmverkehrsinfrastruktur_node.html

공동 이니셔티브 Interreg 

○ 내용

공동 이니셔티브 Interreg의 일환으로 6억 유로(국가 공동 재정 지원 포함)가 교통 환

경사업및독-폴, 독-체지역의경제협력프로젝트에투입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 국경지역의구조지원

○ 발효일자 : 2002년 2억 4,100 유로

○ 출처 : http://www.interre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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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프로그램“이동성”

○ 내용

2003년연방교통계획의일부. 교통인프라의현대화

○ 목표/기대효과

- 구동독지역재건, 구서독지역재건

- 철로와도로의동등화

- 확장되는유럽의교통구조확충

- 신연방주지역의우수한교통로

- 지역외곽순환도로건설확충

- 네트워크화를통한통합교통시스템구축(연결교통, 내항확충, 독일내항구확충)

- 고속도로, 철로, 수로정체해결(안티-정체-프로그램) 

○ 발효일자 : 2002년 3월 6일결정사안

○ 출처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chiv16/Artikel/2005/11/2005-11-

21-bundesver kehrswegeplan-sichert-mobilita et.html

http://dipbt.bundestag.de/doc/btd/15/020/1502050.pdf

구동독 지역의 도시 재개발

○ 내용

본프로그램은도심확충및주거공간의공급과잉상태축소, 인구감소문제에직면

한도시의평가절상을목표로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주거공간의공급과잉상태축소, 도시의매력강화. 지자체와주택산업은도시의평

가절상과빈주택및장기간불필요한주택건물의철거시지원을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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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도시재개발프로젝트를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총 25억유로의예산이편성되었다. 

○ 주별(州別) 실행

빈주택철거의경우연방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 50% 씩비용을지원하는데반해,

평가절상조치의경우연방정부가 1/3, 지방 정부가 1/3, 지자체가예산의 1/3을부

담하게 된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342개 지자체가 (베를린 포함) 구동독 지역

도시재개발프로그램을통해지원을받게될예정이다. 

○ 출처

http://www.stadtumbau-ost.info/

구동독 지역 도시 재개발을 위한 연방 이전 센터

(Bundestransferstelle) 설립

○ 내용

구동독지역도시재개발프로그램의추가개발을위한지원

○ 목표/기대효과

도시재개발에관한경험교환, 프로그램의성공적인관리를위한데이터저장모니터

링시스템개발

○ 발효일자 : 2004년 1월

○ 출처 : http://www.stadtumbau-ost.info/

도시 건축 지원

○ 내용

•신연방주지역의도시개발통합모델

43

신연방주에대한연방정부의정책일람



•프로그램구성요소: 

- 복지도시

- 구동독지역도시재개발

- 구서독지역도시재개발

- 적극적인도시및지역구역센터

- 도시건축물과관련된문화재보호

- 소규모도시및읍, 면

- 도시건축물의개보수및개발조치

- 투자조약

혁신 경쟁“기업, 대학을 만나다”

○ 내용

제품과 제조 공정, 서비스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기업과 대학의 잠재 파트너들 간의

소통과 협력의새로운 길을열고그길을지속적으로 활용할수있는기술이전개선

에관한효과적인노력들을지원. 개별협력계획이나파일럿프로젝트들을통해새로

운조직및소통형태의정착을지원. 지원대상으로는대학과대학연구소및공공연

구기관과전문대학등이있음(협력계획의일환). 

○ 목표/기대효과

혁신경쟁의목표는신연방주지역대학을혁신프로세스의지역허브로만드는것이

다. 기대효과로는경제적활용과제품화를위한기술이전개선을위한새로운노력을

들수있다. 

○ 발효일자

혁신경쟁프로그램시작: 2007년 1월, 제 1차경쟁결과발표예정, 제 2차경쟁프로그

램시작은 2007년여름으로계획되어있으며, 프로젝트실행기간은최장 20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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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별(州別) 실행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Move2Health”프로젝트. “Move2Health”프로젝트의목

표는학문과우수한의료의부가가치창출잠재성을건강산업및의료기술분야를위

해그구체적인사례를분석하고, 협력및기술이전모델과장비를개발하고, 공공기관

인대학과대학병원에서의이러한활동을경제적으로더욱강화해이용하는것이다. 

○ 출처

http://www.fz-juelich.de/ptj/wirtschaft-trifft-wissenschaft/

http://www.foerderinfo.bund.de/de/1867.php

http://www.sciencenet-mv.de /I ndex.php/kb_1962/io_1673/Io. html

마스터플랜 화물 운송과 물류

○ 내용

국가와산업, 구동독지역을생산및물류입지로삼고있는운송업체간의공동계획

○ 목표/기대효과

본 마스터플랜에는 35개의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문제점

과형태, 책임소관, 비용, 효과에따라상세히기술되었으며, 시기별로구분되어있다.

그중 6개목표분야를살펴보도록하겠다: 

- 교통로의최적이용- 교통체계를효율적으로구성

- 교통량축소- 이동성확보

- 철도와내수로교통량확대

- 교통축및교차로확대강화

- 환경친화적이며, 소음이적은안전한교통

- 교통업업무및직업교육개선

○ 발효일자 : 2008년 7월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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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bmu.de/verkehr/gueterverkehr/masterplan_gueterverkehr/39421

http://www.izu.bayern.de/aktuelles/detail_aktuelles.php?pid=0113030100987

투자 조약

○ 내용

투자 조약은 2008년 초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지자체 간에 합의되었다. 세 기관은

올해 2억유로씩총 6억유로를지급하기로결정했다. 투자조약은 CO2 건물개보수

프로그램혹은재건은행지원프로그램과같은에너지효율강화를위한건물개보수

에관한기존연방프로그램을보완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투자조약의일환으로연방정부는지방정부와해당지자체와공동으로투자보조금

을통해학교와유치원, 스포츠시설및기타사회인프라의에너지효율강화를위한

현대화공사를지원하고있다. 투자조약의목표는다음과같다: 

- 예산이특별히부족한읍과면의투자정체해결

- 이산화탄소방출감소를통한기후보호지원

- 에너지분야의비용절약을통한지자체예산의장기적인부담완화

○ 발효일자 : 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의 2008 투자조약행정합의

○ 주별(州別) 실행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엔 주의 투자 조약 프로그램 목표 실행. 작센 주와

작센-안할트주에서는투자조약을위한독립적인지원원칙이발표되지않았다. 

○ 출처

http://www.bbsr.bund.de/nn_21972/BBSR/DE/Stadtentwicklung/Staedtebaufoerderu

ng/Investitionspakt/investitionspakt__node.html?__nnn=true

http://www.bbsr.bund.de/cln_016/nn_314722/BBSR/DE/Stadtentwicklung/Staedt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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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erderung/Investitionspakt/ReFoProjekte/Programmevaluierung/Zwischenbericht1,t

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Zwischenbericht1.pdf

대학의 가정

○ 내용

독일대학에서의가족친화적학업을돕기위한노력을지원. 독일전역의대학간경

쟁을통해신연방주지역의대학 4 곳이지원혜택을받게됨.  

○ 목표/기대효과

“대학의가정”프로그램의목표는독일대학의가족친화성을계속해서추진하는것이다. 

- 학업및학문적커리어의가정과의양립

- 고학력젊은여성과남성들이가정을이룰수있도록추가적인동력을제공

- 가족친화성을독일대학의특성중하나로개발

- 매력적이며도움이되는제반조건을통해전문인력의수요를확보

○ 발효일자 : 시작연도 2008년

○ 출처 : http://www.familie-in-der-hochschul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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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무부(BMF) 

세금 부담 완화법 1999/2000/2002

○ 내용

•본법은최저세율과최고세율을세등급과여러단계를거쳐상당부분줄이는내용

을담고있다. 이러한세제완화를통해최저보장소득의뚜렷한증가를유도하고자

한다. 

•세금을통한기업의이익조사는경제적성과를기준으로하는과세원칙하에지금

까지보다더욱강력히이루어질예정이다. 

○ 목표/기대효과

•본 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와 가정의 세금 부담 완화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수

시장의수요확대에결정적인기여를하게될것이다. 

•최저세율과최고세율의인하를통한중소기업의부담완화와이를통한세금부담

의평준화는중소기업의혁신력을지원하게될것이다. 뿐만아니라이는새로운일

자리창출에주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발효

○ 출처 : http://www.hick-steuerberater.de/stentlg.html

투자 보조금법

○ 내용

주택건설분야의투자에대한관대한세제혜택을허용한지원지역법이 1998년 12월

31일로만료됨에따라투자보조금법은도시건설지원을위해중요한새로운축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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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되었다. 특히투자보조금법은신연방주지역의기존임대주택의추가적인현대

화와 보수 공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법안을 통해 제 3자에게 임대한 주택의 소

유주는 소유 부동산의 현대화와 보수 공사를 위한 특정 투자에 공공 보조금으로서의

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러나 2001년 세제개혁(StÄndG 2001)으로

인해 1999년에발효된투자보조금법은그주요내용들이개정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주거공간보수및현대화를위한추가적인개발

○ 발효일자 : 1999~2004년 12월 31일

○ 출처

http://www.gesetze-im-internet.de/invzula_1999/index.html

http://www.wgs-sachsen.de/pdfdateien/foerderung_aktuell.pdf

구동독 노동협동조합 후속 기업의 구채무 규정법

○ 내용

독일연방의회는통일에기인한농업분야의마지막문제를해결하기위해구동독노

동협동조합후속기업구채무규정법을의결하였다. 본법의목표는해당기업의구채

무를 기업의 경제 능력에 맞춰 신속히 청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채무 조건에

관한기존규정들이구동독지역의개선된농업경제상황에맞게조정되었으며, 통일

화된청산프로세스가규정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상환 조건에 대해 관대했던 세제 혜택을 낮추고, 종속 규정 합의와 더불어 약 1,500

개기업에대한자발적인상환규정. 종합적으로본법은구채무자의경제적인이익과

공공예산의효율적인투입간의올바른균형을만들어내고있다.  

○ 발효일자 : 2004년 7월 1이일발효

49

신연방주에대한연방정부의정책일람



2010 투자 보조금법

○ 내용

제조업공장, 생산관련서비스업및숙박업에대한초기투자계획지원 (2010~2013) 

○ 목표/기대효과

신연방주지역의제조업및관광업기반강화

○ 발효일자 : 2008년 7월 16일 내각 결의 / 2008년 말 법안 통과 예정 / 유효 기간

2010~2013 

○ 출처

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

suche.html?get=views;document&doc=4006

50

독일의통일·통합정책연구

참
고

자
료



연방보건부(BMG) 

법정의료보험 (GKV) - 연대성강화법

○ 내용

•의료보험의서-동-재정이전의기한은 2001년까지로정해져있다. 

•때문에 신연방주의 의료보험은 경제 및 노동 시장에 기인한 불리한 납입 상황으로

인해 2001년이후에도추가적인재정지원을보장받았다. 이는질병으로고통받는

이들에대한치료수준을종전수준으로유지하기위함이다. 

○ 목표/기대효과

노동과생활의관계를조정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발효

Anti-D-지원법

○ 내용

본법안은 1978년과 1979년구동독에서일명“Anti-D”- 면역예방의일환으로오염

된면역글로불린항체를접종받아 C 형간염에걸린여성들을위한금전적서비스를

규정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이러한만성질환을겪고있는여성들은 191 마르크정도의월별최소연금을받지도,

혹은그어떤연금도받지못하고있다. Anti-D-지원법의서비스의내용은매달연금

을지급하거나일시불지급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 발효일자 : 2000년 1월 1일자소급적용발효

○ 출처 : http://www.sachsen-anhalt.de/LPSA/index.php?id=1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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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자녀 양육비 인상

○ 내용

자녀 양육비는 한 자녀/두 자녀/세 자녀/네 자녀 혹은 그 이상별로 매달 250마르크

/300마르크/350마르크로지급기준이인상된다.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

사회 문제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발전과 기회 (E&C) 

○ 내용

연방모델프로그램인 E&C는사회문제계층과농촌지역의차별받는아동들과청소

년들의 발전과 기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빈곤과 무시, 사회적

배척이산재해있는곳으로서, 대부분낙후된인프라와사회적문제가자주발생하는

문제지역이다. 이러한지역과농촌지역들은사회적외면의위험에처해있다. 

○ 목표/기대효과

- 아동과청소년들의생활조건과기회를개선

- 도시문제지역과농촌지역의몰락을방지

- 장기적인개발을유도

하기위해자금과활동을결집시키는것이다. 

○ 발효일자 : 20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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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별(州別) 실행

392개사회적문제지역과 13개구조취약농촌지역

○ 출처

http://www.eundc.de/

http://www.2000-2006.eundc.d e/seiten/info/programm.html

ENTIMON - 폭력과 극우주의에 공동 대응

○ 내용

Entimon은 민주주의와 관용의 확대, 극우주의와 폭력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정책들

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실행에는 이미 2001년에 실시된 정치 교육과 같은

정책들이근본적인기여를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 문화, 인종, 종교적 확신 및 삶의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능력을 헌법및인권수호와결합해개발하고강화(관용훈련) 

- 폭력과 극우주의, 외국인 혐오증, 반유태주의에 대항하고,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자세를개발하고강화(폭력방지) 

- 이민자를사회에통합(통합) 

- 공동체의과제에참여하는자세지원(책임인수) 

- 이익 대립과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민주적 행위를 통

한민주주의경험) 

- 자신의확신을대중에게나타낼줄아는용기기르기(시민용기) 

- 신뢰할수있는정치적기본교육전수(지식) 

○ 발효일자

•2002년부터 실행 중. 2002년부터 해당 프로그램 예산을 통해 총 831개의 프로젝트

가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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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예산집행을통해 2006년일차적으로 Entimon 프로그램을위해 480만유로가

배정되었다. 

○ 출처

http://www.entimon.de

농촌 여성을 위한 새로운 매체 (IT-농촌 여성) 

- 농촌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모범적인 교육 서비스

○ 내용

본프로젝트는농촌지역의여성들로하여금정보사회의발전가능성과기회에동등

하게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 경제와 노동 시장에서의

새로운가능성을도출할수있는대안적인계획들을실험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IT-농촌 여성”들의 직업 교육이다. 이러한 직업 교육 프로그

램은확대재생산자로서기능하고있으며, 특히농촌지역여성들로하여금인터넷과

새로운매체의적극적인활용을홍보하고있다. 

○ 발효일자 : 2004년 12월 31일 3년간의실행후종료

○ 출처

http://www.bmfsfj.de/RedaktionBMFSFJ/Abteilung4/Pdf-Anlagen/langfassung-it-

landfrauen,property=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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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자 에이전트

○ 내용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경영적 독립을 위해 전 업종별로, 회사 설립과 정착, 회사 계승

의전단계에관한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는유일한기관

○ 목표/기대효과 : 여성들의독립지원

○ 발효일자 : 무기한

○ 출처 : http://www.gruenderinnenagentur.de

가족을 위한 지역 연합

○ 내용

지역의가족친화성강화를위한장기적인해법. 정치, 경제, 사회부분의파트너들의

연합으로, 이러한파트너들은가족을위한활동을결합하고, 새로운아이디어를공동

개발하고실행하며, 특히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힘쓰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가족생활조건의안정확보. 본연합은일과가정의양립및 (유연한) 아동보육서비

스확대를지원하고있으며, 지자체내참여가능성을마련하고, 지역내잠재성을지

원하고있다. 

○ 발효일자

2004년 1월 8일 레나테 슈미트(Renate Schmidt) 연방가족장관과 루드비히 게오르크

브라운(Ludwig Georg Braun) 독일산업상공회의소(DIHK) 대표에의해소개. 총 560개

지역연합이구성(2009년기준). 지속운영중

○ 주별(州別) 실행

- 베를린: 10개연합, 10개실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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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란덴부르크주: 45개연합, 52개실무지원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주 : 20개연합, 22개실무지원

작센주: 15개연합, 16개실무지원

작센-안할트주: 12개연합 (예: 할레 (Halle)/자알레 (Saale) - 가족을위한지역연

합), 18개실무지원

- 튀링엔주: 15개연합, 30개실무지원 (예: 알텐부르거란트 (군명) - “가족은미래

를만든다”워크샵) 

○ 출처

http://www.lokale-buendnisse-fuer-familie.de/http://www.lokales-buendnis-

fuer-familie.de/kp_gesamt_pdf.php?id=altenburgerlandlk

http://www.lokales-buendnis-fuer-familie.de/kp_gesam_pdf.php?id=halle

행동 프로그램 다세대의 집

○ 내용

전 세대 간의 만남의 장소. 세대를 초월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허브

○ 목표/기대효과

세대별사회적경제적역량강화

○ 발효일자

2006년출범. 2008년 1월 1일부터총 498개다세대의집이프로그램의지원을받고있다. 

○ 주별(州別) 실행

498개다세대의집중 151개다세대의집이신연방주지역에위치(2010년 6월기준)  

○ 출처

http://www.mehrgenerationenhaeus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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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hrgenerationenhaeuser.de/coremedia/mgh/de/02__Das_20Aktionspro

gramm/03__Zahlen_20und_20Fakten/01__Informationen__Mehrgenerationenh_C3_A4

user.html

전국 이니셔티브“다양성의 지역”

○ 내용

극우주의타파와다양성, 관용, 민주주의장려를위해다양한조치와프로그램을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지자체를“다양

성의지역”으로수상, 수상지역에는“다양성의지역”을뜻하는간판을게시하게됨

○ 목표/기대효과

전국적으로지자체와협력해극우주의타파와관용적이며민주주의적인공동체활성

화를지원

○ 발효일자 : 2007년 11월 26일출범. 현재계획된실행기간은 2010년까지임.  

○ 주별(州別) 실행

지금까지 211개 지자체가“다양성의 지역”을 수상. 이는 2626개 읍, 면과 2,200만 명

의주민수에해당한다(독일전지역). 

○ 출처 : http://www.orte-der-vielfalt.de/

연방 프로그램“다양성은 도움이 된다.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에 기여하

는 청소년”

○ 내용

극우주의와외국인혐오, 인종차별에대항한다양성과관용, 민주주의지원을위한지

자체책임하의지역행동계획및초지역적모델프로젝트를지원

57

신연방주에대한연방정부의정책일람



○ 목표/기대효과

공동의기본가치에대한이해, 문화적다양성의개발, 인간존엄성지원, 극우주의를

비롯한모든형태의극단주의퇴치. 모든사회적세력과국가적분야가본프로그램을

위해요구되는바임.  

○ 발효일자 : 제 1차프로그램기간(2007~2010)

○ 주별(州別) 실행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신연방주에서 실행 됨 (지도 참조: http://www.vielfalt-tut-

gut.de/content/e4555/e4556/index_ger.html)

○ 출처

http://www.vielfalt-tut-gut.de/content/index_ger.html

자녀 수당

○ 내용

•자녀수당은 가정의 수입이 부모의 지출은 충당하지만, 자녀들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가정들을지원

•실행기간: 2008년 1월 1일부터무기한최소수입하한선인하

•수입용융점(Abschmelrate)을 50%로인하

○ 목표/기대효과

•자녀수당의도입으로각가정의현저한수입개선이기대

•자녀수당지원으로 25만명의아동들이빈곤층에서구제

○ 발효일자 : 내각결의일(2008년 4월 9일) 

○ 출처

http://www.bmfsfj.de/Kinderzuschlagrech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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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프로그램“민주주의 역량 - 극우주의 타파를 위한 상담 네트워크”

○ 내용

•“민주주의역량 - 극우주의타파를위한상담네트워크”는극우주의, 외국인혐오,

인종차별로인한갈등상황에서현장상담을제공하는연방프로그램이다. 

•극우주의로 인한 문제 상황에서 담당자와 당사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할주정부차원의상담네트워크및이동감시팀지원

○ 목표/기대효과

“자력구제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위기상황에서의 현장 담당자와 당사자들의 대처

능력강화; 상담역량강화를위해주정부차원의지원센터와상담네트워크간의교

류확대

○ 발효일자 : 현재계획된프로그램실행기한은 2010년까지이다. 

○ 출처 : http://www.kompetent-fuer-demokratie.de/

“등교 거부 - 제 2의 기회”

○ 내용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해 재정 지원되는 연방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73개의 거점을

통해운영되는지역프로젝트들은등교를거부하는학생들을학교로인도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본프로그램의목표는등교거부로인해학교를졸업할수없는위험에처한청소년

들을학교제도권안으로인도하는것이다. 

•학교중퇴자수를낮추고, 졸업의기회를높임

○ 발효일자 : 현재계획된지원기간은 2011년 8월 31일까지이다. 

○ 출처 : http://www.zweitechanc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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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에이전트”

○ 내용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해재정지원되는연방프로그램. 역량 에이전트들은전문능

력을인정받은서비스제공자로, 차별받는청소년들의사회/직업적통합을위해직업

을알선하고, 인도자로서의역할을수행

○ 목표/기대효과

역량에이전트프로그램은청소년사회봉사활동을통해학교를떠난후교육및직업

교육, 고용기회를얻지못하였거나회피한청년들에게접근할수있는방법을도출해

내고있다. 

•역량에이전트들은맞춤형, 즉, 청소년개개인의상황에맞춰지원프로그램의순서

를조직한다. 

•역량 에이전트들은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역적 제공 구조를 검토하

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며, 직업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내

용들을제공하고있다. 이를통해이들은직업적통합의과정을최적화하고체계화

하는데기여하고있다. 

•이들은자신들의업무를통해기관과학교를떠난청소년들간의협력과조율을지

원하고개선한다. 

○ 발효일자 : 현재계획된지원기간은 2011년 8월 31일까지이다. 

○ 출처 : http://www.kompetenzagentur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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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사회부(BMAS) 

통합 보조금

○ 내용

•실업이장기적으로지속된장년층실업자를고용할경우고용주에게지급되는보조

금은 앞으로 실업 기간이 6개월이 넘은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지급될 예정이

다. 

•장년층실업자의최소연령은 55세에서 50세로낮아졌다.  

○ 목표/기대효과

•본지원책의목표는신규고용인력의특정결함(예: 훈련기간이오래걸림)을상쇄

하는것이다. 

○ 발효일자 : 1999년 8월 1일~ 2001년 12월 31일

○ 주별(州別) 실행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노동청을 통해 통합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은 실업자가 과거에 고용주의 회사에서

일을한적이없거나, 구직을위해이력서를제출한적이없을때만가능하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통합 보조금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 입증 가능한

건강상의악화로일자리를잃게될위험이발생할경우기존고용관계에서도통합

보조금은지급될수있다. 중증장애인에대한지원은사회법전 3권의 222a 조에따

라서만지급될수있다. 

•통합보조금은고용주가채용의무비율을이행하였는지여부에따라그액수가결정

된다. 고용주가채용의무비율을잘이행했을수록, 지원액수는높아진다. 뿐만아니

라장애인의마이너스성과와일자리에대한구체적인요구역시지원액수결정에

영향을미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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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buergerbeauftragter-mv.de/index.phtml?Aktion=showdata&ID=

191&Instanz=384&Datensatz=3&SpecialTop=8

사회법전 제 3권의 개정에 관한 제 2차 법령

○ 내용

•노동 지원법의 개혁은 노동 지원법적 도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편하는 데 기여해

야한다. 

•해당기금은지금보다더노동시장의목표그룹에더욱초점을맞춰사용되어야한다. 

○ 목표/기대효과

•노동 지원법의 개혁은 장년층 실업자들을 신속히 재통합하고, 장기실업 발생을 막

는데기여해야한다. 

•이를 통해 유럽 연합의 고용 정책적 노선이 고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수 노동

시장의정책은장기실업을막는방향으로펼쳐져야한다. 

○ 발효일자 : 1999년 8월 1일발효

청년 실업 퇴치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 내용

•본프로그램은청소년 10만명에게단기적으로직업교육과교육, 고용의기회를부

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예산의 40%가 신연방주 지역에배정되었다. 이로 인해신연방주에 투입된예산비

중은 25세이하실업자로등록된청소년에대한신연방주지역의예산비중을초과

하게되었다(1998:30.5%). 

•1999년본긴급프로그램을위해연방노동청에배정된예산은 20억마르크에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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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중 6억마르크는유럽사회기금을통해충당되었다. 

•추가로 1999년도의노동창출조치를위한연방프로그램인물적비용보조금의예산

이교육노동창출조치에투입될수있다. 

○ 목표/기대효과

본긴급프로그램은등록된청소년실업자감축이라는목표와더불어, 담당 노동청에

(더 이상) 등록되지 않은 직업 교육 일자리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본

프로그램을통해접근하고, 교육과고용기회를알선하는것을주요과제로삼고있다. 

○ 발효일자 : 1999년 1월 1일~ 1999년 12월 31일

○ 출처

http://doku.iab.de/chronik/31/2001_02_01_31_sofo.pdf

http://www.bmbf.de/de/8829.php

1999 신연방주 직업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 내용

•본프로그램의일환으로연방노동청의정책시작직전까지아직알선되지못한직

업교육 일자리 지원자로 등록된 청소년들을 위해 1만 7,500 개의 추가적인 직업교

육일자리가지원될예정이다. 

•이를위해 2002년까지필요한예산은약 2억 3,200만마르크이다. 신연방주지역은

동일한예산비율로참여하게될것이다. 

○ 목표/기대효과

본프로그램의가장우선적인목표는사업장의직업교육일자리공급의확대로, 특히

경제적으로경쟁력있는업계와기업의직업교육일자리공급을늘리는것을목표로

하고있다. 더나아가이러한경제분야에현대적이거나현대화된직업의잠재적인전

문인력을중기적으로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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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 1999년

○ 주별(州別) 실행

1999 신연방주직업교육일자리프로그램을통해 15,575 명의 (89.0%) 참가자들이지

원을받았다. 사업장을통한직업교육일자리를지원받은참가자비율은 65.0%, 학교

를 통한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받은 참가자 비율은 21.0%, 비사업장을 통한 직업교

육일자리를지원받은참가자의비율은 14.0%를기록했다. 

○ 출처

http://www.bmbf.de/de/9062.php

http://www.bmbf.de/pub/vereinbarung_ausbildungsplatzprogramm_ost_2008.pdf

이니셔티브 - 새로운 품질의 노동 (INQA) 

○ 내용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사회보험기관, 고용주와 노조, 재단을 비롯해 여러 기업들은

INQA 이니셔티브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경쟁력 있는 노동계를 달성하기 위한 실

질적인해결방안을마련하고자힘쓰고있다. 모든참가자들은자신들의책임분야내

에서, 사업장과근로자들의이익을위해질적으로높은노동조건을실현하기위해기

여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인구통계학적변화해결: 훌륭한 노동 조건을 마련하고, 그에 있어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을상호적으로결합

○ 발효일자 : 2002년출범

○ 출처 : http://www.inq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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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이상 장년층을 위한 추가 일자리 3만 개

○ 내용

직업적전망이없는장년층장기실업자를위한최장 3년간의지원기간을통한최대

3만개의아르바이트일자리창출

○ 목표/기대효과

58세 이상의 장기 실업자들을 위해 추가 비용 보조금이 지원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를창출

○ 발효일자 : 이중약 24%가베를린포함신연방주지역에할당

연방 프로그램 Perspektive 50plus 

○ 내용

•본 연방 프로그램은 장년층의 고용 능력과 고용 기회 개선을 위한“이니셔티브

50plus”의세부프로젝트이다. 

•62 개지역고용조약은장년층장기실업자들의일반노동시장편입을지원하고있

다. 이러한 고용 조약에는 지역적 수요를 고려한 통합 전략이 개발되어 있다. 제 1

차 프로그램 실행기간에는 약 8만 명의 장년층 장기 실업자들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를통해 22,500명의일반노동시장으로의통합이달성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제 2차 프로그램 기간을 통해 20만 명의 장년층 장기 실업자들의 취업이 활성화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해 5만 명의 장년층 장기 실업자들이 일반 노동 시장에 통합되어야

한다.  고용 조약과 고용 조약의 계획 및 네트워크는 추가적으로 안정화되어야 하며,

이를통해제 2차프로그램기간이완료된후에도목표집단을지속적으로지원할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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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 

•제 1차프로그램기간: 2005년 10월~ 2007년 12월말

•제 2차프로그램기간: 2008년초~ 2010년말

○ 주별(州別) 실행

본프로그램의약 40%가신연방주지역에서실행되었다. 

○ 출처

http://www.perspektive50plus.de/

이니셔티브 50 plus 

○ 내용

교육 확대, 건강 예방, 연령에 맞는 노동 시간 재편을 통해 미래의 위험 요소인 전문

인력부족에대응

○ 목표/기대효과

장년층 근로자의 근로 활동 참여 확대, 장년층 실업자들의 직업적 계속 교육 참여 확

대및재통합개선

○ 발효일자 : 2006년 9월 13일제 1차프로그램기간결의

독일의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조약(2004~2010) 

○ 내용

•재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매년평균 6만개의직업교육일자리와 3만개의새

로운직업교육영업장을마련하고, 매년사업장이운영하는 4만개의입사훈련과정

일자리를확보한다는구속력있는목표를수립

•연방정부는사업장이운영하는 4만개의입사훈련과정일자리지원을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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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청은계속해서직업교육지원서비스의수준향상과졸업생들에대한직업

선택안내제도와직업교육의질향상에노력

○ 목표/기대효과

사업장에서운영하는직업교육일자리를추가로창출하기위해새로운잠재력을발굴

해직업교육일자리확대

○ 발효일자 : 

•조약조정위원회는 2007년 3월 5일 2010년까지직업교육조약을연장하고지속개발

할것을결정

•승인 내용은 2007년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도 연장 운영될 예정(새로이 창출된 직업

교육 일자리와 직업교육 영업장 각 88,900, 53,600개, 사업장이 운영하는 입사훈련

과정일자리 43,250 개) 

○ 출처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M-O/nationaler-pakt-fuer-

ausbildung-und-fachkraeftenachwuchs-in-deutschland-2007-

2010,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직업교육 보너스

○ 내용

•직업교육 보너스 제도를 통해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어 지원이 필요한 직업교육

구직자(직업교육 자리를 찾는 사람)를 위한 추가 일자리의 신속한 창출을 유도. 본

지원정책의목표는높은장기구직자비율을감소시키는것

•향후 직업교육 기간 3년 간 듀얼 시스템 상의 직업교육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고

해당 일자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구직자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는추가직업교육생한명당 4,000, 5,000, 혹은 6,000 유로를직업교육보너

스로 1회지원받음. 직업교육보너스를지원할때는횡재효과와오용사례를막기

67

신연방주에대한연방정부의정책일람



위해직업교육일자리의추가창출여부를철저히감독할계획

○ 목표/기대효과

추가직업교육일자리창출및제공

○ 발효일자 : •2008년 7월 1일~ 2010년 12월 31일

•사회법전제 3권개정에관한제 5차법령- 지원을필요로하는청소년들의직업교

육기회개선을위한법

•BGB1 I. 2008 

○ 출처

http://www.ausbildungsbonus.bmas.de

연방 프로그램: 지자체-콤비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히 장기실업자가 많은

지역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 

○ 내용

2년 이상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최소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장기 실

업자들을위한추가일자리나공공부문일자리를창출하는고용주(시, 군등을비롯한

지자체 협력 고용주)를 지원; 보조금: 피고용인이 수령하는 총임금의 50%(최대 500

유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복지보험금에 대한 보조금 중

최대 200유로 지원(유럽사회기금 (ESF)의 재정 지원), 50세 이상 인력 고용 시 100 유

로씩임금보조금인상(유럽사회기금 (ESF)의재정지원) 

○ 목표/기대효과

신연방주를중심으로한노동시장에심각한문제를안고있는지역의사회보험가입

의무가있는추가일자리창출; 지역노동시장의부담완화; 지자체인프라개선

○ 발효일자 : 승인기간: 2008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일자리는최대 2012년 12월 31일까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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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bva.bund.de/DE/Aufgaben/Abt__II/esf-projekte/

KommunalKombiKommunalKombi-node.html

직업편입지도

○ 내용

직업편입지도프로그램의도입으로성적이부진한일반학교학생들이장기간에걸쳐

직업교육으로의교육전환에필요한맞춤형지도를받을수있게되었음. 직업편입지

도는학생들이직업교육에성공적으로편입할수있도록도움을줄예정임. 직업편입

지도는졸업을앞둔학년에서부터시작해학생들이직업교육에성공적으로적응할때

까지이어짐. 최대지도기간은일반교육학교졸업후 24 개월까지임

○ 목표/기대효과

직업교육으로의성공적인전환기회를학생들에게확대제공

○ 발효일자 : 

•2008년~ 2014년

•사회법전제 3권개정에관한제 5차법령- 지원을필요로하는청소년들의직업교

육기회개선을위한법

•BGB1 I. 2008 

○ 출처

http://www.good-practice.de/infoangebote_beitrag3544.php

69

신연방주에대한연방정부의정책일람



“XENOS”- 통합과 다양성 - “임시거주권자와 망명자들의 노동시장 편

입 지원을 위한 유럽사회기금 (ESF) - 연방 프로그램”(ESF 지원 기간:

2007년 ~ 2013년) 

○ 내용

구동독지역을중심으로한실업학교, 직업교육기관, 기업간의성공적이며예방차원

의해결방법개발및중동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한국가간조치확대. “임시거주

권자와망명자들의 노동시장편입지원을위한유럽사회기금 (ESF) - 연방프로그램”

은 XENOS 프로젝트의특별프로그램으로임시거주권자와망명자들이직업교육과노

동시장으로편입될수있도록지원

○ 목표/기대효과

장년층과죄수를포함한독일과외국인청소년, 젊은이들이노동시장으로편입될수

있도록지원하고, 유럽사회의관용과민주주의, 다양성도모를지원

○ 발효일자 : 프로젝트시작: 2008년 9월

○ 출처 : http://www.esf.de/portal/generator/6592/xenos.html

XENOS-특별 프로그램“고용, 교육, 지역 참여”

(ESF 지원 기간: 2000년~2006년) 

○ 내용

이민 가정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와 청소년들이 직업교육과 노동 시장으로 편입될

수있도록유도; 구동독농촌지역을중심으로한사회편입과시민사회, 도시및지

자체공동체참여지원

○ 목표/기대효과

복지도시프로그램지역과구동독농촌지역을중심으로한지자체협력구조및사회

네트워크지원, 시민사회및사회적결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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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 2008년 9월말까지 170 여개의프로젝트들이지원될예정

○ 출처

http://www.esf.de/portal/generator/6592/xen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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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연구부(BMBF) 

“여성과 직업”프로그램

○ 내용

본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정책을계획하고있다

- 미래지향적인직업군을비롯한젊은여성들의직업교육기회를개선

- 창업자금과외부자본조성시창업여성들에대한불이익타파

- 파트타임일자리를위한업무시간의유연화와근무조건개선

- 일과가정의양립지원

- 여성의수입및임금차별방지

- 교육및연구분야의여성비율확대

○ 목표/기대효과

다양한정책을통해여성과남성의직업과사회참여기회를동등화

○ 발효일자 : 1999년 6월~ 종료

○ 주별(州別) 실행

•작센주

•2004년작센지방정부가의결을통해지원하고있는젠더메인스트리밍의의미를담고

있는양성평등정책은전분야를아우르는과제로이해되고있다. 이러한목표를실행

하기위해 젠더메인스트리밍특임관이전분야에투입되었을뿐만아니라파일럿프로

젝트들이출범되었고, 부처간협력을통한젠더메인스트리밍실무팀이구성되었다. 

○ 출처

http://www.bmbf.de/de/9563.php

http://www.gwi-boell.de/ web/ eu-laendervergleich-eu-laendervergleich-

deutschland-3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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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Regio”프로그램

○ 내용

•지역기업 (Unternehmen Region) 프로그램의구성요소

•새로운창의적인아이디어는다양한학문분야와업계, 기관의사람들이만나는곳

에서 생겨난다. 새롭고 독특하며 뛰어난 것이 생성될 수 있는 지역의 역량과 경험,

핵심 기술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될 때 해당 지역의 성공이 보장된

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적 전통을 이어가고, 지역을 위한 공동의 혁신 전략을

개발하고, 해당지역에뚜렷한특성을부여하는특징을갖고있다. 

•2005년까지본프로그램을위해 50억마르크의예산을편성할예정이다. 

•기업과학계간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네트워크구성을목표지향적으로지원

•높은 학문 기술적 잠재성을 지닌 지역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혁신적 지역

경제핵심”프로그램이추가로구성되었다. 

○ 목표/기대효과

•지역개발프로필개발. 공동의혁신컨셉을기반으로하는교육연구기관및기업

과행정기관간의협력을통해지역적경제개발이강화되어야한다. 

•지원을 받는 이니셔티브들은 해당 지역이 지속적으로 경제 프로필을 획득할 수 있

도록기여해야한다. 

○ 발효일자 : 1999~2006

○ 주별(州別) 실행

•신연방주 지역의 네트워크 총 23개가 지원되고 있다. 2001년부터 해당 이니셔티브

들은 1,100 개의개별프로젝트와 8 개하이라이트프로젝트들을통해자신들의혁

신계획을실행에옮겨왔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구 기간 동안 지원 기업의 종업원 수는 11% 증가하였

다. 약 1/3의기업중직원의절반이연구개발부문에서활동하고있다. 이로인해

지난 2년간지원기업의 44%가특허제품을등록할수있었으며, 이를통해지원기

업의 29%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지원 기업의 3/4가 제품을 수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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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비수출양은 73% 증가되었다. 

•작센주: ChemnitzINNtex - 중부작센주의섬유지역 (Textilregion Mittesachsen) 

•중부 작센 주의 중소 섬유 의류 기업들은 혁신과 집중적인 협력, 정부 기술적 네트

워크화를통해내수경쟁력강화연맹으로발전하였다. 

•연맹과지역의이미지는다음과같은특성을통해특징지어져야한다: 

•시장과고객의요구에대한신속한대응

- 신상품개발과지속적인공급확대

- 엄격한품질안전과전세계적으로선두수준의친환경기준준수

- 뛰어난창의성, 전문역량, 참가자들의학습력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섬유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InnoRegio 프로

그램의실행에참여하고있다. 

•브란덴부르크주: 포츠담

•BioHyTec 바이오하이브리드기술

•해당계획의목표는특수한틈새시장을위한바이오칩포맷생산을개발하고, 연구

부문과기술기반개발, 생산에서부터바이오하이브리드기술분야의직업교육과

계속교육에이르기까지지역가치창출사슬을확대하는것이다. 

•이러한제품생산을위한기술플랫폼은바이오칩역량센터에서개발되고있으며,

바이오칩 생산은 루켄발데 바이오기술단지(Biotechnologie-park Luckenwalde)에

계획된바이오칩생산센터가담당할예정이다. 

○ 출처

http://www.bmbf.de/de/1277.php

http://www.unternehmen-regio n.de//de/288.php

http://www.unternehmen-regio n.de/de/82.php

http://www.unternehmen-regio n.de/de/306.php

http://www.unternehmen-regio n.de/de/159.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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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지역 성장 핵심”

○ 내용

•InnoRegio 프로그램의 보완 프로그램. “혁신 지역 성장 핵심”지원 프로그램은 해

당 분야의 플랫폼 기술 혹은 잠재력을 지닌, 해당 역량 분야에 있어 유일무이한 특

징을지닌지역협력을지향하고있다. 

•지원 대상은 지식기술 분야의 높은 잠재성을 지닌 지역 이니셔티브들이다. 2001년

부터 2003년까지 해당 프로그램에는 총 1억 5천만 마르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는미래투자프로그램(ZIP)의기금으로지원된다. 

○ 목표/기대효과

•지원을 받는 이니셔티브들은 해당 지역이 지속적으로 경제 프로필을 획득할 수 있

도록기여

•본프로그램은지역기업들로구성된뛰어난연맹들을지원할계획

•해당지역에서경제, 학문, 직업교육, 연구부문에중요한동력을제공하고, 이를통

해지역을클러스터로발전시킬수있는토대를만들어내는연맹들을지원할계획

○ 발효일자 : 2001년 3월 1일 (2007년부터는 WK 잠재력모듈과함께진행중) 

○ 주별(州別) 실행

•이니셔티브들은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500~1,300만

마르크를지원받는다. 

•작센-안할트주: 치료용재조합단백질산업생산

•작센주:  미래시장신소재, ASGLAWO GmbH

•INNOVIS: 혁신이니셔티브- 저렴하고유연한 CIS 태양광

•2001년부터신연방주지역에서는 25개혁신지역성장핵심이지원을받고있다. 

○ 출처

http://www.bmbf.bund.de/pub/011009_regionale_innovationsinitiativen.pdf

http://www.bmbf.de/pub/innovative_regionale_wachstumsker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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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

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doc=8389

http://www.unternehmen-region.de/_media/20080216_Broschuere_Innovative_

regionale_Wachstumskerne_Barrierefrei_V07(2).pdf

http://www.unternehmen-region.de/de/79.php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혁신 연구 구조 지원 프로그램

○ 내용

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대학및연구구조확립및확대지원

○ 목표/기대효과

대학과학문의추가적인발전및연구및교육분야의여성에대한기회균등실현지원

○ 발효일자 : 2001~2006

○ 주별(州別) 실행

•베를린: Regine-von Ramin 실험실 / 베를린독일류마티즘연구센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그라이프스발트 (Greifswald) 대학프로젝트“아시아

와유럽. 문화접촉과중세와현대의문화적변화과정”프로젝트

○ 출처

http://www.drfz.de/index.php?id=486&L=0

http://www.phil.uni-greifswald. de/fileadmin/mediapool/histin/Neuzeit/Asien_und_

Europa _N ort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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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프로그램“지식이 시장을 만든다”

○ 내용

•본프로그램의목표는학문과기업간협력의무한한잠재력을끌어내기위해, 학문

적연구결과를신속히시장화하는것이다(제품개발, 창업, 특허출원, 역량강화). 

•연방정부의예산 1억마르크배정

○ 목표/기대효과

•제품개발지원정책은대학의특허출원과제품개발역량, 해당인프라강화를촉

진하게될것임.  

•개별프로그램을통해대학들은연구하고있는발명품을스스로특허출원할수있

는권리를갖게될것이다. 

•뿐만아니라전문적인특허출원및제품개발에이전트의지원을받을수있다.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을 원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 결과물을 제품화하여 창

업할수있는길을열어주고있다. 

○ 발효일자 : 2001~2003

○ 주별(州別) 실행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8개 대학이“브란덴부르크 제품 개발 역

량 강화”팀을 구성하였으며,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제품화하고 시장화하기 위해

브란덴부르크 미래 에이전트 (Zukunfts-Agentur Brandenburg GmbH (ZAB))의 특

허제품화에이전트“Brainshell”을위임했다. 

•공동프로젝트는 2003년말까지백만유로를지원받게된다. 

•그에 더해 뛰어난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들을 통해“브란덴부르크 주에서 발명된”

성공적인제품들이만들어질 수있도록대학특허출원에드는비용을 100% 지원

하기위한“Brain-shell”기금이마련되었다. 

○ 출처

http://www.biomedtec-franke n. de/ger/kurz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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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ni-potsdam.de/ por tal/juni02/bohlen.htm

“여성을 위한 연구 교육 부문의 기회 균등”

○ 내용

학문분야의여성입지강화

○ 목표/기대효과

•대학학문프로그램(HWP)의 세부프로그램인“여성을위한연구교육부문의기회

균등”전문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존의 구조적 장애 극복과 모든 학문적 교육 등급

에있어서의여성비율강화, 학문분야의간부직여성비율확대이다. 

•대표적인지원대상은다음과같다: 

- 대학및전문대학의교수직승급과정혹은박사과정을위한조치 (과정별조치); 

- 여성학및젠더연구조치

- 자연과학및공학분야의여성비율확대조치

•혁신적인잠재력은연구와교육분야의광범위한여성참여확대를위한발전에있다. 

•여성교수비율을현재 10%에서 2005년까지 20%로높임.

○ 발효일자 : 2001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 출처

http://www.gesis.org/cews/das-cews/cews-projekte/projekt/?browseproject=

&selcat=HWP%3E%3E&qt1=HWP

신연방주 직업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 내용

신연방주공동체이니셔티브의일환프로그램들에따르면연방정부와신연방주의지

방 정부들은 1996년부터 신연방주를 위한 특별 직업교육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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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매년 직업교육 일자리 수의 변화에 따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에합의되어야하며, 예산은양측이절반씩부담한다. 해당프로그램들은노동

및직업교육시장의지역적특성을고려해지방정부에의해실행된다. 

○ 목표/기대효과

직업교육일자리창출. 본프로그램을통해비영업장을통한직업교육관계가정규영

업장을통한직업교육관계로넘어가는과정이개선되어야한다. 

○ 발효일자 :

•2002년신연방주와베를린지역에는 14,000 개의직업교육일자리가창출되었다. 

•연방교육연구부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프로그램 실행기간 동안 약

4,750만유로의예산을배정하였다.  

○ 주별(州別) 실행

•신연방주와베를린지역에직업교육일자리창출지원. 직업교육일자리가한자리

창출될때마다연방정부는지방정부에 6,774.62 유로의예산(반환불가예산)을추

가 편성한다. 지방 정부는 할당 받은 예산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추가

적인직업교육일자리의재정을지원해야한다.

•작센-안할트주: GAJL - 젊은농촌자녀들의이주방어; 만스펠트 (Mansfeld) 지역

의 프로젝트 - 제 1차 노동 시장에서의 직업 교육을 마친 젊은 실업자들의 총합을

위한만스펠트-쥐트하르츠 (Südharz) 지역의프로젝트

○ 출처

http://www.bmbf.de/de/2323.php

http://www.bmbf.de/pub/vereinbarung_ausbildungsplatzprogramm_ost_2008.pdf

http://www.bbi-bildung.de/de/filialen/eisleben/angebote/gajl-gegen-

abwanderung-junger-landeskinder/gajl-01082009-31012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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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역량 센터

○ 내용

•지역기업프로그램의구성요소

•“혁신 역량 센터”프로그램은 신연방주 지역의 대학과 연구 기관들의 뛰어난 연구

시도들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센터들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들에 결정적인

요소에는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뛰어난연구를비롯해, 연구결과를제품화할수

있는능력인“혁신역량”이포함된다. 뿐만아니라해당센터들은학문적후진들을

흡입할수있는능력을발휘할수있어야한다. 

○ 목표/기대효과

신연방주대학과연구기관들의최고급연구를위한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센터구축

○ 발효일자 : 2002년부터실행중

○ 주별(州別) 실행

•제 1차 기간을 통해 (2002년 11월부터) 연방 주들의 제안을 통해 선별된 12개 센터

들이 전략 개발을 위해 최대 25만 유로씩을 지원 받고 있으며, 기업 컨설팅을 통한

관리를받고있다. 

•제 2차 기간을 통해 (2004~2010) 연방교육연구부는 독립 전문 심사위원단을 통해

긍정적으로평가된 6개센터의전략적계획실행을지원하고있다. 핵심지원사항

은 국제적인 후진 학자들로 구성된 두 개 그룹을 재정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 지원

금은 2012년까지 7,700만유로로책정되어있다. 

○ 출처

http://www.unternehmen-region.de/de/350.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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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포럼

○ 내용

지역기업프로그램의구성요소. “혁신포럼”프로그램의과제는지역네트워크의초

기기간을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지원은이니셔티브들로하여금네트워크를구축하

고, 주제와관련된프로필을강화하고, 상호관계와협력을구축·증진하는것을돕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기업, 학문기관, 기타참여자들로구성된혁신네트워크구성지원

•본프로그램의목표그룹은개발초기의혁신적동맹과혁신포럼을통해해당혁신

분야에있어질적으로한단계발전하고자하는기존의혁신연맹들이다. 

○ 발효일자 : 2003년부터실행중

○ 주별(州別) 실행

•지금까지 113개혁신포럼이지원을받았다. 매년 8만 5천유로 (신생이니셔티브), 4

만유로(기존, 이미지원을받은혁신연맹)의 지원금액을최대 6개월간지원받을

수있는포럼들이추가되고있다. 

○ 출처

http://www.unternehmen-region.de/de/162.php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대학의 실용 중심 연구 (FH3) 

○ 내용

1992년부터실행중인프로그램“전문대학의실용중심연구개발”(aFuE) 재편성. 중

점지원분야를전문대학을위한지원활동에서전문대학의기업친화적지역연구연

맹지원으로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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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기대효과

전문대학의 네트워크 결합 능력을 개선하고, 기업으로의 지식 기술 이전을 강화하기

위한전문대학과외부파트너간의실용중심의연구프로젝트지원

○ 발효일자 : 2004년지원기간공고후실행중

○ 주별(州別) 실행

•작센주: 츠비카우서작센주대학(Westsächsische Hochschule Zwickau) (기계공학

및 자동차 공학 분야) - 최고급 사양의 연삭기를 통한 세라믹 부품의 경제적, 고품

질시리즈생산

•라이프치히 도이치 텔레콤 전문 대학(Fachhochschule der Deutschen Telekom

Leipzig)과 기센-프리드베르크 전문대학(Fachhochschule Gießen-Friedberg) 간의

공공교통부문의초고속무선인터넷

•브란덴부르크주: 노이브란덴부르크전문대학(Fachhochschule Neubrandenburg) -

식료품내파툴린증명을위한면역화학적초고속실험과정개발 (PATUTEST) 

○ 출처

http://www.bmbf.de/de/864.phpM. Kulicke/Azimmermann/ H. Kroll/S. Bührer,

Evaluation des BMBF-Förderprogramms 2004?2006, (Bonn/Berlin 2008)

http://www.bmbf.de/pub/evaluation_fachhochschulen.pdf

http://www.aif.de/fh/files/verbuende2004.pdf

InnoProfile 

○ 내용

지역 기업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혁신은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핵심 열쇠로 평가되

고있다. 혁신을기반으로한성장과이를통해생성된신제품과시장을통해서지역

의미래는밝아진다. 지역의잠재력과강점들이파악되고, 체계적으로확대되고활용

되어야한다. InnoProfile는이러한내용들을뛰어난학문적후진을필요로하는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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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하고 있다.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기업 중심의 후진 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 목표/기대효과

- “지식기반의프로필이명확한지역기업을위한명확한혁신, 연구, 교육환경”조성

- 미래제품세대를위한“기술적”근본문제연구

- 지역의경제와학문을위한능력있는후진양성및확보

- 지역의경제프로필에맞는연구, 교육학문기관의프로필확립

- 최적화된기술이전의의미하의학문화기업협력을위한새로운방법추진

- 이를통해특징적인“역량지역”을장기적으로지속개발

○ 발효일자

2005년에시작된본프로그램은 2013년까지총 1억 4천만유로를지원받게될예정이다. 

○ 주별(州別) 실행

•브란덴부르크: 포츠담대학/바이오화학및생물학연구소- 항체기술후진그룹

•작센주: 켐니츠공대/시설및기계공학 - 전형적이며까다로운건축부문을위한

생산최적화된기능성레이어생산

•메클렌부르크-포르폼머른 주: 그라이프스발트 에른스트-모리츠-아른트 대학 /

Center of Drgu Absorption and Transport (C_DAT) - 성분 전달기반컨셉및의약

품의임상적이용의최적화를위한 Drug-Delivery 기술

○ 출처

http://www.unternehmen-regio n.de/_media/innoprofile.pdf

http://www.bio.uni-potsdam.de /nachwuchsgruppen/innoprofile-dr-

heilmann/ak-technologie-dr-heilmann

http://www.tu-chemnitz.de/mb/SchweiTech/auftragschichten/

http://www.cdatgreifswald.de/Cont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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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협약(2004~2010) 

○ 내용

•재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매년평균 6만개의직업교육일자리와 4만개의새

로운직업교육영업장을마련하고, 매년사업장이운영하는 4만개의입사훈련과정

일자리를확보한다는구속력있는목표를수립

•연방정부는사업장이운영하는 4만개의입사훈련과정일자리지원을약속

•연방노동청은계속해서직업교육지원서비스의수준향상과졸업생들에대한직업

선택안내제도와직업교육의질향상을위해노력할예정

○ 목표/기대효과

사업장에서운영하는직업교육일자리를추가로창출하기위해새로운잠재력을발굴

해직업교육일자리확대

○ 발효일자 :

•2004년부터 실행 중. 협약조정위원회는 2007년 3월 5일 2010년까지 직업교육조약

을연장하고지속개발할것을결정했다.

•연방자유직협회(BFB)가협약파트너로새로이가입했다. 

•승인 내용은 2007년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도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새로이 창출된

직업교육 일자리와 직업교육 영업장 각 88,900, 53,600개, 사업장이 운영하는 입사

훈련과정일자리 43,250 개). 

○ 출처

http://www.bmwi.de/Dateien/BMWi/PDF/nationales-reformprogramm-2008-

2010,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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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협약 2020 

○ 내용

•대학협약 2020은대학의입학정원을늘려수준높은학업을가능케하는추가신

입생 입학 허가 프로그램과 독일연구협회(DFG)의 대회를 통해 지원되는 성공적인

대학연구를위한프로그램지원금정책으로구성되어있다. 

○ 목표/기대효과

•추가신입생입학허가프로그램은추가신입생입학허가에대한연방정부와주정

부의장기적기본의무를주요골자로하고있다. 

•대학연구프로그램지원금정책은대학이연구프로젝트의연구비용을완전조달할

수있도록독일연구협회가초기연구비용(일명“Overhead”)을지원하는정책이다. 

○ 발효일자 : 

•연방정부는추가신입생입학허가프로그램을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총 5억

6천 5백만유로의예산을편성했음. 연방예산을분배할때는신연방주를비롯한지

역의특성이고려될계획이다. 

•대학 연구 프로그램 지원금 정책의 20%는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독일연구협회가

지원하는연구계획으로통합될예정이다. 

○ 주별(州別) 실행

작센-안할트 주: 신입생 규모를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의무,  마케팅 캠페

인- 구연방주의대학지원자들을해당지역의대학에확보하기위해작센-안할트주

의대학들과교육부측이실행

○ 출처

http://www.hochschulkampagne.de/hochschulpakt.htm

http://www.bmbf.de/de/6142.php

http://www.sachsen-anhalt.de/LPSA/index.php?id=2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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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합 직업교육원 지원

○ 내용

시설현대화및공급을통한기업연합직업교육원지원

○ 목표/기대효과

광범위한기업연합직업교육일자리공급

○ 발효일자 :

현재 연방 정부는 100 개에 달하는 현대적인 기업 연합 직업교육 양성소를 설립해

15,000 개에달하는직업교육일자리를장기적인수요를위해지원하고있다. 

○ 주별(州別) 실행

튀링엔주: 튀링엔주의 Komzet 지속가능한수공업; 

브란덴부르크주: Komzet 문화재관리, 전통방식의주택건설기술

○ 출처

http://www.bmbf.de/de/586.php

http://www.umweltzentrum.de

http://www.komzet-rdh.de

Jobstarter 

○ 내용

직업교육 구조 프로그램인 Jobstarter는 직업교육 부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나

산업부문에초점을맞춰수요중심의규격화된통합직업교육지원을전국적으로가

능케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혁신 산업 분야를 비롯한 추가 직업교육 일자리의 창출, 직업교육 상황과 구직 가능

성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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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본프로그램은다수의공고차수를통해진행되고있다; 

제 4차지원공고: 2008년

제 5차지원공고: 2009년

○ 주별(州別) 실행

브란덴부르크 주: AniA - 고용주 연합의 농업 직업교육 네트워크: 슈프레발트

(Spreewald) 직업교육네트워크내 35개직업교육일자리창출

○ 출처

http://www.jobstarter.de/

http://www.jobstarter.de/de/489.php?D=63&F=0&M=76&V=list&ZR=287

혁신 이니셔티브“지역 기업”

○ 내용

•특별전문프로그램을통한연구개발지원과더불어연방교육연구부는주제를초월

하는지역중심의혁신지원을진행중

•본혁신이니셔티브는다음과같은프로그램들을포함하고있다: 

- 혁신적인지역성장핵심

- 역량센터

- 혁신포럼

- InnoProfile

- ForMaT

- InnoRegio

○ 목표/기대효과

경제, 학술, 교육부문의파트너들이혁신연합을구축해지역역량프로필을강화하는

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들은스스로를혁신연합의내용적중심요소로정의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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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구프로필과전통, 기존전문가인력을중심으로)  

○ 발효일자

신연방주지역에서는혁신이니셔티브“지역기업”의일환으로아래의주요지원책이

목표지향적으로확대되고있음; “혁신역량센터”의제 2차프로그램실행기간을통

해 엘리트 연구 센터 확대 계획과 새로운 활용 프로그램인“For-MaT”의 선정과정이

진행중이다. 

○ 주별(州別) 실행

개별프로그램참조

○ 출처

http://www.unternehmen-region.de/

“신연방주의 엘리트 연구와 혁신”프로그램

○ 내용

연방정부와신연방주정부가합의한“신연방주혁신대화”는전략적협력의새로운형

태를이루고있다. 이를통해우선적으로“신연방주의엘리트연구와혁신”프로그램

이집중지원되고있다. 

○ 목표/기대효과

•지역과조직을초월한주제중심의역량결합

•신연방주지역의혁신력강화

○ 발효일자 : 2008년 5월제 1차파일럿프로젝트지원을통해프로그램도입

○ 주별(州別) 실행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의 17개 이니셔티브, 대표 이니셔티브: 그라이프스발트 -

Plasmamed 캠퍼스; 포츠담-GeoEn; 라이프치히- IWAS

○ 출처 : http://www.unternehmen-region.de/de/3899.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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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적극적인 지역(Regionen aktiv) 

○ 내용

“소비자중심”, “자연, 환경친화적토지이용”, “농촌지역강화, 추가적인수입처조

성”, “도시-농촌관계강화”와같은목표들을해당지역에서모범적으로실행하고있

는지역을지원

○ 목표/기대효과본

정책의목표는품질과지속성을지향하는, 다기능적인농업컨셉과농촌지역강화를

지원하는것이다. 

○ 발효일자 : 2001~2007

○ 주별(州別) 실행

알트마르크 (Altmark) 지역의볏짚더미제조 (“볏짚더미제조기술과알트마르크지역

에서의 생산”이라는 타이틀 하에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독일에서의 볏짚

더미제조지원과알트마르크지역의새로운제조방식고착화를위한광범위한정책

이실시되었다) 

○ 출처

http://www.regionenaktiv.de/

http://regionen-aktiv.fasb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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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과제“농업 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 (GAK)”

○ 내용

농업 구조 및 농촌 통합 개발(연방/주 60:40)과 해안보호(연방/주 70:30) 개선을 위한

투자, 소비적정책지원

○ 목표/기대효과

•본지원정책의목적은농업과산림업을미래지향적으로개발하고, 유럽연합의시

장 경쟁력을 공동 강화하며, 해안 보호 능력을 개선하는 것임. 관련 사업은 연방정

부의국토개발계획과주정부의지역개발계획, 환경보호및동물보호의목적과요구

사항에맞춰진행될계획임(§2 (1) 해안보호법)

•지원형식: 낙후된신연방주지역의농업및농촌개발을장려하기위해보조금과보

증금등을지급하여신연방주지역의지원조건을부분적으로개선

○ 발효일자 :

무기한; 2002년신연방주지원비율 33% (지원액은 2억 9,600만유로에달함); 2006년

신연방주에할당된예산은 2억유로에달한다. 

○ 출처

http://www.bmelv.de/DE/Landwirtschaft/Direktzahlungen-Foerderung/GAK/

gak_node.html

토지 취득 프로그램

○ 내용

오래된신탁농지및산림업지역을권리자(토지를재조성혹은새로이조성한자, 임

차인, 구소유주)에게저렴하게판매

○ 목표/기대효과

해당 토지의 구소유자와 현 이용자 간의 정당한 이익 조정, 신연방주 지역의 농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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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확대, 소유권분산

○ 발효일자 : 토지판매는 2009년말까지완료되어야한다. 

○ 출처

http://www.bvvg.de/internet/internet.nsf/vSysDok/dInfo_Gese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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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내무부(BMI) 

스포츠 지원

○ 내용

•신연방주와동베를린지역에대중스포츠시설건설을위해 1,500만마르크를지원

•올해 7월연방정부는신연방주 6개주에 68개건설조치를위한연방예산을승인

하였다. 

○ 목표/기대효과

본프로그램을통해독일의분단으로인한후유증극복과전국적으로동등한생활조

건조성을위한토대가마련될수있었다. 

○ 발효일자 : 1999년~ 현재지속운영중

연방경찰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 지원

○ 내용

코트부스 / 프랑크푸르트(오더) 올림픽선수촌에서의훈련및경찰교도관직업교육을

통한젊은엘리트스포츠선수지원

○ 목표/기대효과

•국제스포츠대회우승

•스포츠선수들에게선수생활종료이후의직업전망을밝혀줌.  

○ 발효일자 : 계속사업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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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bmi.bund.de/DE/Themen/Sicherheit/Bundespolizei/Spitzensportfoerder

ung/spitzensportfoerderung_node.html

특별지원 프로그램“동부황금계획”

○ 내용

•연방정부는 스포츠 시설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와 베를린 동부 지역의 기초 스

포츠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의신설, 확장, 재건축사업을지원

•본프로그램의예산은 1,400만유로증액되었다(총 4,900만유로). 

○ 목표/기대효과

본프로그램의목적은일반적인생활조건평준화사업의일환으로구동독지역과구

서독지역의스포츠시설제공수준을평준화하는것이다. 

○ 발효일자 : 1999~2010

○ 주별(州別) 실행

•본프로그램을통해연방정부는지난몇년간튀링엔지역의스포츠시설여러곳

에 32만 2천유로를지원하였다. 

•자알펠트지역의 3종실내경기장신축 (2007), 에르푸르트지역의노르트바트개보

수 (2008), 고타지역의수영장신축(2009) 

•1999년부터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동부황금계획을 통해 213개의 정책들이 총

5,710만 유로의 투자 기금을 통해 지원되었다. 스포츠클럽 소유 및 임차 스포츠 시

설, 초지역적으로의미있는스포츠시설에총 2,449 만유로가연방정부(1,217 만

유로)와브란덴부르크지방정부의교육청소년스포츠부(1,232 만유로)를통해지원

되었다. 스포츠클럽들은 3,032만유로에달하는자기자본을투자해건설계획재정

조달에엄청난기여를한바있다. 동부황금계획은 2010년 3월 4일독일연방의회

의예산위원회의결의에따라 2010년에는지속실행되지않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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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carsten-schneider.de/ cms/index.php?id=143&tx_ttnews[backPid]=

142&tx_ttnews[pointer]=8&tx_ttnews[tt_news]=329&cHash=cffc3c5615&ftu=32a62225

bb1cc1ade098d90cf86e533a

http://www.mbjs.brandenburg.de/sixcms/detail.php/bb1.c.224776.de

http://www.bva.bund.de/nn_385604/DE/Aufgaben/Abt__II/Zuwendungen__Sportsta

ettenbau/Goldener__Plan__Ost/Goldener__Plan__Ost-node.html?__nnn=true

http://www.mbjs.brandenburg.de/sixcms/detail.php/5lbm1.c.16157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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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통일20년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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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1972년 12월 21일체결된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사이의기본관계조약”

(기본조약)은양독일사이에실질적정상화과정이시작되었음을의미한다.

독일 통일과정은 1989-90년에 시작되었고,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독일통일과정은기타문제와더불어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간에여전히존재

하는격차로인해실제로는여전히완결되지않은상태로남아있다.   

역사적 특히, 시대사적 흐름에 있어 다음에 언급하는 두 가지는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갖는다:

•인물

•문서

인물과문서, 양자는일정한환경하에서등장하게되고작성된다. 문서의경우, 누가,

어떤목적으로, 주로 누구를위해기술하였는지를유의해야한다. 의심의여지없이인물

과문서사이에는상당한정도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에 수행되었으며 공식적 독일 통일 이후 20년을 되짚어 보는 작

업이었다. 프로젝트 팀은 위대한 역사가 레오폴드 폰 랑케(Leopold vol Ranke, 1795-

1886)의 역사관에 따라“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문서들을수집하여평가하고시대적증인들을인터뷰하였다. 그렇다고우리가단순

히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야 하며 현재의 시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랑케의

견해만을따른것은아니다. 우리는이프로젝트를통해향후정책적가이드라인이제시

될수있기를바란다. 따라서과거가주는교훈과그귀결에대한평가가중요하다. 또한

이러한평가는개인적평가를통해서더욱생생하게제시될수있다. 

시간적간격

1990년 10월 3일이후 20년이흘렀다는사실은단점으로작용한다. 왜냐하면과도기의

문서를찾아내기란매우어려울뿐더러, 많은 사실들은문서로기록되어있지않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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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대적증인은더이상생존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당시 사건에 대해 존재하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했다.

•시대적증인들이갖고있는기억력은매우상이하다.

•그 당시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였거나 또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은 20년이 지난 지금

에도여전히자신의행위를정당화하려고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이러한시간적간격으로인해더이상현실정치적열망이나시간적

압박에얽매이지않고당시의행동을더포괄적인시각으로돌아볼수있게해준다. 

•20년이란시간적간격은스스로의행동을평가하기에충분한시간이될수있다.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의 상황논리와 행위자의 동기에 대해 보다 명확

한이해가가능해졌다.

•또한, 누가인터뷰를진행하는지역시중요하다. 이프로젝트팀에참여하고있는연

구자들은 당시 행위자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소위“통

일이후세대들”이다.

이 책에 실린 인터뷰는 모두 2010년에 실시되었다. 그 밖에도 베르너 폰 쉐벤 전 중장

의글이실려있다. 이 글은 1995년에행했던연설문이다. 쉐벤중장은이글에서자신의

경험에비추어독일통일의과정에서변화해온연방군에대한조망을제시하고있다.

가능한한한가지주제에대해다수의시대적증인과인터뷰를가졌다. 인터뷰대상자

의개인적견해를일반화시키는작업이매우어려울수있다. 그러나다수의인터뷰진술

내용이거의일치하거나대부분매우유사하므로, 이를충분히일반적인인식/진술로받

아들일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한좋은예로보건분야와관련된 4명의인터뷰내용을들

수있다(자료 13 하르트무트 라이너스, 자료 14 에크하르트 블로흐, 자료 16 루돌프 뮐러, 자료

17 헤르베르트 므로체크). 이들은모두이해관계의충돌에대해언급하고있으며, 구체제의

구조 중 일부분에 대해 수용 가능한지가 더 검토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전체 통일과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명의인터뷰대상자모두는낙후된기술장비와기타현실적문제점으로인해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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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부정적인) 인상을갖고있던동독의보건서비스의계획및프로그램에대해전체

적으로는긍정적으로봐야한다는견해를밝히고있다. 

문제점그리고계속되는어려움

이 프로젝트의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문제 영역과 개인적 평가가

상이하게나타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인터뷰를통해향후한반도에서의상황전개와연

관성을갖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다음과같은사항들이명확하게드러나고있다.

•상당한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으며, 이러한 시간이라는 요인은 두 가지 주요 구성요

소로구분하여살펴보아야한다. 한편으로는상황이예기치못하게그리고갑작스럽

게전개되었으며, 이로인해시간이매우부족하게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통일

과정은그동안의존재해온양독간의격차를따라잡고동질화하는데예측및계획

했던것보다더오랜시간이걸렸다. 다시말해더많은시간이필요한것이다.

•정도의차이는있지만, 관계된모든사람들은제대로준비되어있지않았다. 핵심적

인정보가상당부분부족하였으며, 이로인해현실적인가치의추정과통독초기상

황의성과에대한평가가매우어려웠다.

•기타상호간에다른체제에대한이해가매우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었다. 구동

독지역의경우, “거의모든것”이바뀌었기때문에다른체제에대한이해부족은심

각한결과를초래했다. 예를들어계획경제체제내에서마케팅과경쟁은거의아무

런의미도없었으며, 서비스부문은저발전되어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 1990년동

독은사실상즉각적인체제전환을강요받았던것이다.

•심리적문제가매우큰비중을차지하였다(존경심, 자존감, 비현실적기대, 보호).

•통일과정의비용및기간역시매우과소평가되었다.

•많은결정이매우즉흥적으로내려져야했다(자료 12 브리기타 카우어스 박사, 노르베르

트 라데마허).

•1989년~1990년 과도기 동안 심각한 시간부족으로 인해 대안적 해결방안에 대한 근

본적인모색및실험이곤란했거나방해받았다. 

•따라서거의모든분야에걸쳐서독체제를그대로수용하게되었으며, 다른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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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될수없었다. 서독체제의지배적지위로인해서독은동독에대해충분한이해

와배려를고려하지않았다. 예를들어수산업분야에서유럽연합의어획량할당적

용이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자료 7 게르트 콘라트). “동독”은“서독”보다도훨

씬더강력하게사고의전환을강요받았다.

•1989년~1990년 과도기 동안에는 시민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반면, 1990년

초(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의회 선거가 있었음) 이후에는 행정부, 무엇보다 특히

서독행정부의역할이두드러졌다.

•급진적인변화와상당한적응상의어려움이존재하였으며, 이는체제적인측면뿐만

아니라개인적측면에서도나타났다. 구조적변화(경제적문제, 구조전환)와정치적

검토(국가안전부와의 관계 및 협력여부)를 거치면서 급격한 단절현상이 발생했다.

(그 사이실업자로전락하지않고남아있던) 전체 동독근로자의약 90%가통일전

후대부분다른분야/부문으로이직하였다(자료 12 브리기타 카우어스 박사, 노르베르트

라데마허).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극히 일부의 사업만이 실제로 독일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 흥미로운 예외적 사례로 기존 국경 지대를 정비하고 활용하여 유럽차원의 프로

젝트로발전시킨“하르츠자연공원”과“그린벨트”사업을들수있다(자료 25 아르눌

프 뮐러 헬름브레히트). 이 사업이 흥미로운 이유는“그린벨트”사업이 이후 한국의

“비무장지대(DMZ)”활용과관련하여참고할수있기때문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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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자약력

•베르너폰쉐벤(WWWWeeeerrrrnnnneeeerrrr vvvvoooonnnn SSSScccchhhheeeevvvveeeennnn)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연방군사령관소장

으로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의 사령관을 지냈

다. 베르너폰쉐벤은 1990년 10월부터동독인민군의일부를병합시키기위해창설된

연방군동부사령부의부사령관을역임하였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폰쉐벤

중장은동부지역방위사령부및군단사령관을맡은바있다. (자료 1, 제 3권 군사)

•하르트무트 몰덴하우어(HHHHaaaarrrrttttmmmmuuuutttt MMMMoooollllddddeeeennnnhhhhaaaauuuueeeerrrr)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서베를린

경찰서장이었다. (자료 2, 제 4권 경찰)

•쿠노 뵈제(KKKKuuuunnnnoooo BBBBöööösssseeee)박사는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로, 1990년대 초 베를린시 내무

부차관, 브레멘주내무부장관을역임하였으며현재마다가스카르대통령정책자문위

원이다. (자료 3, 제 4권 경찰)

•디터 바이리히(DDDDiiiieeeetttteeeerrrr    WWWWeeeeiiiirrrriiiicccchhhh) 교수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2) 방송국장을역임하였다. (자료 4, 제 7권 미디어)

•안야라이히(AAAAnnnnjjjjaaaa RRRReeeeiiiicccchhhh)(*1967년베를린출생)는라이프치히에서언론학을전공하고,

일간지벨트(Welt)에서편집자로재직하였으며, 1996년부터베를리너차이퉁에서일하

고있다. 이곳에서수습기자로일을시작하여동독과서독의언론인비교를주제로석

사논문을완성하였다. 1999년에서 2006년까지뉴욕특파원이었으며, 현재월간지다스

마가진(das Magazin)을이끌고있다. (자료 5, 제 7권 미디어)

•카린 슈템믈러(KKKKaaaarrrriiiinnnn SSSStttteeeemmmmmmmmlllleeeerrrr)(*1957년 라이프치히 출생)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였다. 1980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지역편집장으로 일하였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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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옴부즈우먼으로독자면을맡고있다. (자료 5, 제 7권 미디어)

•페터 리스벡(PPPPeeeetttteeeerrrr RRRRiiiieeeessssbbbbeeeecccckkkk)(*1968년 팔츠 지역 안바일러에서 출생)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마인츠대학에서 화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1997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에

서 과학 분야와 가십 코너를 거쳐, 오늘의 쟁점란을 맡아 왔다. 2009년부터는 오늘의

쟁점중정치부문국장을맡고있다. (자료 5, 제 7권 미디어)

•우베 칼베(UUUUwwwweeee KKKKaaaallllbbbbeeee)와 라인하르트 프리케(RRRReeeeiiiinnnnhhhhaaaarrrrdddd FFFFrrrriiiicccckkkkeeee)는 노이에스 도이칠란

트(Neues Deutschland) 편집국 정치부에서 다년 간 함께 일하여 왔다. (자료 6, 제 7권

미디어)

•게르트 콘라트(GGGGeeeerrrrdddd CCCCoooonnnnrrrraaaadddd)는 연방 식품, 농업, 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BMELV) 연방-주정부 포털“독

일 수산업(Fischerei in Deutschland)”의 총괄책임자(Ref. 613)이다. 그는 통일 협상 시

수산업분야담당자였다. (자료 7, 제 13권 농업)

•볼프강 크뤼거(WWWWoooollllffffggggaaaannnngggg KKKKrrrrüüüüggggeeeerrrr) 박사는 변호사이며, 독일농민조합(Deutscher

Bauernverband, DBV)의 농업법 전문위원회에 재직 중이다. 그는 구동독지역 농업 재

건작업을수행한바있다. (자료 8, 제 13권 농업)

•가브리엘레 뢰베르트(GGGGaaaabbbbrrrriiiieeeelllleeee LLLLööööbbbbeeeerrrrtttt)는 동독 국가위원회 교육부서에 있었다. 통일

후베를린으로수도이전이이루어질때까지교육및직업교육정책 II부 B4과에서일하

였으며, 현재연방경제기술부외국투자, 채무조정, 개발은행과의이등서기관으로일하

고있다. (자료 9, 제 14권 신탁관리청 - 동독 재건)

•헬가 만엑크(HHHHeeeellllggggaaaa MMMMaaaannnnnnnneeeecccckkkk)는 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사무관이다. (자료 10, 제 14권 신탁관리청 - 동독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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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오토 브로이티감(HHHHaaaannnnssss----OOOOttttttttoooo BBBBrrrrääääuuuuttttiiiiggggaaaammmm) 법학박사(*1931년 출생)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만프레트 슈톨페(Manfred Stolpe)가 총리직을 역임하

는 동안 법, 연방 및 유럽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약 10년 전, 한국 통일부가 주

최한독일통일을주제로한강연에초청된바있다. (자료 11, 제 15권 법과 행정)

•브리기타 카우어스(BBBBrrrriiiiggggiiiittttttttaaaa KKKKaaaauuuueeeerrrrssss) 박사는 과거 동독의 국가계획위원회(Staatliche

Plankommission) 산하 연구소에 재직하였으며, 이후 연방토지관리공사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BVVG - 농업의 민영화)에서 일하였

다. (자료 12, 제 16권 연방재무부)

•노르베르트 라데마허(NNNNoooorrrrbbbbeeeerrrrtttt RRRRaaaaddddeeeemmmmaaaacccchhhheeeerrrr)는 통일 전후 시기에 틸로 자라친(Thilo

Sarrazin)이 이끄는연방재무부내독관계실무진에소속되어있었다. 이 실무진은경제

및 화폐통합 계획을 담당하였다. 라데마허는 소련군의 철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

며, 이후 런던에 있는 유럽개발부흥은행(Europäischen Bank für Wiederaufbau und

Entwicklung)에서 임원으로재직하였다. 그는현재재무부유럽부내과장으로일하고

있다(연구정책및통상정책). (자료 12, 제 16권 연방재무부)

•하르무트라이너스(HHHHaaaarrrrmmmmuuuutttt RRRReeeeiiiinnnneeeerrrrssss)는과거브란덴부르크주노동, 건강, 사회복지및

여성부“보건정책기본방향”과장을역임하였다. (자료 13, 제 17권 보건 및 연금 제도)

•에크하르트 블로흐(EEEEcccckkkkhhhhaaaarrrrdddd BBBBlllloooocccchhhh)는 1988년부터 DAK의 경영관련 법률상담사로 일

하고있으며, 1989년 1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DAK에서동독프로젝트팀장을역임하

였다. 확대된프로젝트그룹이해체될때까지그는자문관으로남아있었고 1990년이

후 구동독지역에서 법률상담사로서 DAK에서 토지관련 상담을 도맡았다. (자료 14, 제

17권 보건 및 연금 제도)

•쥘케글라처(SSSSyyyyllllkkkkeeee GGGGllllaaaattttzzzzeeeerrrr)는 1981년부터동독사회보험기관에근무하였고, 1991년에

는 사회보험의 과도기 기관에서 일하였으며 그 후 연방직원연금공단(BfA)에 승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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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직원연금공단은 2005년 독일연금보험회사와 합병되어 독일연방연금보험공단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으로재탄생하였다. (자료 15, 제 17권 보건 및 연금

제도)

•루돌프뮐러(RRRRuuuuddddooooffff MMMMüüüülllllllleeeerrrr)는약 1976년부터 1987년까지포츠담지역에서지역보건의

로건강및사회복지분야에서종사하였다. 뮐러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지역보건의

부의장을지냈으며 1990년초지역보건의로약 3개월동안다시금일한바있다. 그는

1990년 동독의 행정구조가 변경되면서 관할 행정청에서 관할국장 대리로 재직하였다.

신연방주가창설되면서뮐러는레기네힐데브란트(Regine Hildebrandt)에 의해브란덴

부르크주 보건부 관할 병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브란덴부르크주 의사들은

뮐러의전지역보건의경력을이유로보건부에압력을가하였다. 뮐러는그후대중의

관심을덜받는분야인재난방재및구조과로활동영역을옮겼다. (자료 16, 제 17권 보

건 및 연금 제도)

•허버트 므로트체크(HHHHeeeerrrrbbbbeeeerrrrtttt MMMMrrrroooottttzzzzeeeecccckkkk)는 1990년에 동독 사회보험 국장 및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한 국제 조합(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Soziale Sicherheit, IVSS) 회원을

역임했으며, 동독의 의료·연금·산재보험을 서독의 제도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적인역할을하였다. 므로트체크는 1991년부터 DAK에서신연방주감독관으로재직하

였다. 1991년 10월부터작센주와튀링엔주관할책임자로재직하였으며, 1995년 1월부

터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그리고작센안할트주의관할책임자를역임하였고, 사무

직및생산직노동자건강보험조합의주(州)위원회의장역도맡은바있다. 1994년부터

는 연방직원연금공단의 임원직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및 튀링겐주의 관할 책임자를 지냈다. 또한 경제성장과 대외무

역 연방협회 위원 및 경제위원회 회원이자 의료보험 의료심사원(Medizinischer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 MDK) 임원 및 그 외 다양한 단체의 회원직을 거쳤다. (자료

17, 제 17권 보건 및 연금 제도)

•엘렌 루트 슈나이더(EEEElllllllleeeennnn----RRRRuuuutttthhhh SSSScccchhhhnnnneeeeiiiiddddeeeerrrr)는 연방 노동연구회(BAG e.v.) 대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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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전과관련된주제에대해진술하였다. (자료 18, 제 18권 교육)

•라인홀트 라이트슈스터(RRRReeeeiiiinnnnhhhhoooolllldddd RRRReeeeiiiittttsssscccchhhhuuuusssstttteeeerrrr) 장학관은 사회과학 및 민주시민교육

과과장이다. 라이트슈스터와가브리엘레슈튀르체베허(Gabriele Stürzebecher)는 베를

린주교육, 과학, 연구부에재직중이다. (자료 19, 제 18권 교육)

•페터 마싱(PPPPeeeetttteeeerrrr MMMMaaaassssssssiiiinnnngggg) 교수(*1946년 데사우(Dessau) 출생)는 2002년부터 베를린

자유대학정치및사회과학대학에서사회교육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그는 1989년부

터 2004년까지민주시민교육업무과과장이었다. (자료 20, 제 18권 교육)

•빌프리트자이링(WWWWiiiillllffffrrrriiiieeeedddd SSSSeeeeiiiirrrriiiinnnngggg)은과거베를린주교육청장을역임한바있다. (자료

21, 제 18권 교육)

•쥐빌레 폴크스홀츠(SSSSyyyybbbbiiiilllllllleeee VVVVoooollllkkkksssshhhhoooollllzzzz)는 1989년 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베를린주

학교, 직업교육, 스포츠부장관이었다. (자료 22, 제 18권 교육)

•로타차일레(LLLLooootttthhhhaaaarrrr ZZZZsssscccchhhheeeeiiiilllleeee) 박사는동독출신이며동독에서사범교육, 특히러시아

어및영어교육분야에서일하였다. 통일후그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새로설립된

연방교육, 청소년, 스포츠부(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 und Sport)에서모든교칙

과교과목, 직업교육및일반교육을위한체계수립을조율하였으며, 이후 6년간베를

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 Berandenburg, LISUM)에서일하였다. (자료 23, 제 18권 교육)

•로스마리 벡(RRRRoooossssmmmmaaaarrrriiiieeee BBBBeeeecccckkkk)은 1991년부터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

디어연구기관(LISUM)에서일하고있으며체계수립초기에는영어와프랑스어를제외

한러시아어, 폴란드어, 기타제 2외국어업무를병행하였다. 그는현재제 III국에재직

중이며베를린주와브란덴부르크주초등학교의외국어교육업무를담당하고있다. (자

료 23, 제 18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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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앙거러(BBBBoooorrrriiiissss AAAAnnnnggggeeeerrrreeeerrrr)는중등교육 I 단계3와 II 단계/인문계상급과정4 사회과

학과부장이다. 그는주로중등학교의교과목, 특히민주시민교육및역사와같은사회

과학과의 교과목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02년부터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

립학교및미디어연구기관(LISUM)에서일하고있다. (자료 23, 제 18권 교육)  

•“구동독지역내열에너지활용향상을위한제안및조치”심포지엄: 연방 냉난방위생

공학 산업협회(BBBBuuuunnnnddddeeeessssiiiinnnndddduuuussssttttrrrriiiieeeevvvveeeerrrrbbbbaaaannnndddd HHHHeeeeiiiizzzzuuuunnnnggggssss----,,,,    KKKKlllliiiimmmmaaaa----,,,,    SSSSaaaannnniiiittttäääärrrrtttteeeecccchhhhnnnniiiikkkk eeee....VVVV....,,,,

BBBBHHHHKKKKSSSS)와 VDI-건축설비기술단(GGGGeeeesssseeeellllllllsssscccchhhhaaaafffftttt TTTTeeeecccchhhhnnnniiiisssscccchhhheeee GGGGeeeebbbbääääuuuuddddeeeeaaaauuuussssrrrrüüüüssssttttuuuunnnngggg)이 개

최한이심포지엄을준비하기위한계획은이미통일전부터기획되었다. 이 심포지엄

은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전문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그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변화로 인해 다행히도 심포지엄

의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었다. 심포지엄은 1990년 9월 21일 뉘른베르크에서 동독과

서독의참가자들이모두모여함께진행했다. (자료 24, 제 19권 환경)

•아르눌프 뮐러-헬름브레히트(AAAArrrrnnnnuuuullll ffff MMMMüüüüllll lllleeeerrrr----HHHHeeeellllmmmmbbbbrrrreeeecccchhhhtttt)는 연방환경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에서일하였으며 1990년동독환경부로발령받아동베

를린으로 파견되었다. 특히 그는“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대규모 보호구역 15년

(15 Jahre Großschutzgebiete in Mecklenburg-Vorpommern)”실태보고서의 저자이다.

(자료 25, 제 19권 환경)

•프리드리히 폰 비스마르크(FFFFrrrriiiieeeeddddrrrriiiicccchhhh vvvvoooonnnn BBBBiiiissssmmmmaaaarrrrcccckkkk) 박사는 광업 및 환경 문제 전문

가로서 1995년부터베를린에서갈탄채굴지역재개발사업의운영및예산위원회사무

소장을역임하고있다. 이곳에서연방및주가재정지원을하는재개발프로젝트를담

당하고있다. 지금까지약 85억유로가이프로젝트에투입되었다. 이자금을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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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주: 독일의 중등교육과정은 중등교육 1단계와 중등교육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중등교육 1단계 과정은 베를린

주와브란덴부르크주를제외하고모든주에서 5학년에서 10학년까지로구성되어있다.

4 역주: 한국의 인문계 과정에 해당하는 김나지움 및 종합학교(Gesamtschule)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에 해당하는

과정.



수천 명에 이르는 인원이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소재 광산

지대 재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전에 그는 1992년부터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갈탄채굴계획과과장이었다.

비스마르크 박사(59세)는 두 개의 학위를 갖고 있다(국민경제 및 지질학 전공 석사학

위, 자연과학박사학위). 그는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등여러국가의광업분

야에서일하며풍부한실무경험을쌓았다. 그는 1983년부터 1991년까지사우디아라비

아에서석유장관자문관을역임하였다.

비스마르크 박사는 1985년부터 UN의 단기 과제 자문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경제전문

위원회 회원이자 UN 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광업에대한환경지침초안을마련한‘국제원탁회의(International Round Table)’참가

자이다. 그는독일광산지대재개발사업에서실시한환경혁신을널리알려국제적관

심을불러일으키는활동에주력하고있다. (자료 26, 제 19권 환경)

•빌헬름 폴테(Wilhelm Polte) 박사(*1938년 작센안할트주 니그리프(Niegripp)에서 출

생)는 1989년 동독 사민당(SDP5)의 창당 발기인이었으며, 1990년 막데부르크 지역 사

민당(SPD) 대표였다. 폴테는동독최초의인민회의자유선거를통해선출되었다. 그는

같은해막데부르크시장이되었으며 2001년까지이직책을계속유지하였다. (자료 27,

지방자치단체 영역)

•볼프강 숄츠(Wolfgang Soholz, 공학석사)는 과거 베를린주 소방서장을 지냈다. 베를

린장벽붕괴당시그는베를린주소방대장이었다. (자료 28, 베를린주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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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주: Sozialdemokratische Partei의 줄임말. 1989년 창당되어 1990년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에통합됨. 



03권군사- 국방부

베르너폰쉐벤(Werner von Scheven) 중장

독일연방군과구동독지역재건

2010년 12월 15일, 포츠담

베르너폰쉐벤(WWWWeeeerrrrnnnneeeerrrr vvvvoooonnnn SSSScccchhhheeeevvvveeeennnn)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연방군사령관준장

으로독일연방군간부사관학교(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의 사령관을지냈다.

베르너 폰 쉐벤은 1990년 10월부터 동독 인민군의 일부를 통합시키기 위해 창설된 동부

연방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폰 쉐벤 중장

은동부지역방위사령부및군단사령관을맡은바있다.

일러두기

“독일 통일과정과 한국에의 교훈(Deutscher Einigungsprozess und eventuelle Lehren

für Korea)”프로젝트는자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베르너폰쉐벤은이자문위원회

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밀접한 협력관계는 그와 베르너 페니히

(Werner Pfennig)가오랜기간에걸쳐쌓아온친분을토대로하고있다. 

폰쉐벤은서독연방군과연방국방부(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에서다양한

직책을역임하였다. 그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연방군사령관소장으로독일연방군간

부사관학교를통솔했다. 베르너폰쉐벤은 1990년 10월부터동독국가인민군일부를병

합하기 위해 창설된 동부 연방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이었다. 1991년 4월부터 199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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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폰 쉐벤은 육군 중장(Generalleutnant)이자, 동부지역 방위사령부 및 군단

(Korps/Territorialkommando) 사령관(Kommandierender General)을 지냈다. 그는아래에

수록된 글을 프로젝트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이 글은 함축적이고 상세한

내부적 시각에서 양 군대의 통합과 일부 동독 인민군의 연방군 편입을 자세하게 서술하

고 있다. 폰 쉐벤 육군 준장은 이 글에서 독일 통일 과정 중 매우 중요한 영역에 대하여

깊고포괄적인통찰을제공하고있다.  

독일 연방군과 구동독 지역 재건

베르너폰쉐벤(Werner von Scheven)

준비과정

함부르크-블랑케네제(Hamburg-Blankenese)에 소재한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

(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는 1990년 독일과 유럽 내의 변화, 특히 역사적 변

화에영향을받았다. 

독일연방군 간부사관학교는 1989년 12월에 러시아 모스크바 장성들이 처음으로 간부

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NATO 군대

의장교들은독일간부사관학교의육해공군장성교육과정에참여하고있었다. 앞으로는

동독의 국가인민군(NVA) 장교와 친분을 쌓고, 경우에 따라 이들과 함께 통일 과정에 협

력을해야할지도모른다는사실은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다. 나는간부사관학교의책

임자로서 1990년 8월이러한논쟁에개입해야만했다. 

독일통일은서독연방군역시예상치못한것이었다. 만약통일이전에단순히문제가

무엇인지를알아보기위해본(Bonn)에있는국방부또는간부사관학교와같이미래의장

성을길러내는학문적간부양성소에서워크숍같은행사를기획했더라면, 국방부장관은

이를허락하지않았을것이다. 이주제는다른많은주제와마찬가지로금기시되었다.

1990년 10월동독이서독으로편입되었을당시, 동독의군대역시서독연방군에편입

되었다. 이러한상황에대해정보기관들역시준비되어있지않았다. 마찬가지로서독연

방군과동독국가인민군내의그어느누구도전혀준비되어있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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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1일동독국가인민군과서독연방군에게내용적으로동일한효력을발생하

였던명령에따라, 처음으로일부군부대및군사학교가상호간에통제된만남이이루어

졌다. 다만 이와 같은 명령은 접촉을 뜻하는 것이었을 뿐,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다. 간부사관학교는 드레스덴(Dredsden) 소재 육군사관학교와 만남을 가졌다. 대표단은

서로다르게구성되었다. 간부사관학교는항상그래왔듯이 3명의장성급으로구성되었으

나, 드레스덴의 경우 11명의 장성급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다른 모

든“사회주의국가의 군대”에서처럼 동독 국가인민군의 군 수뇌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첫

인상을받았다. 서독국방부장관은 370,000명의병력으로규모를축소한연방군이통일

독일의 확장된 영토에 주둔할 것이며, 최대 25,000명에 이르는 동독의 국가인민군만이

승계될것이라는생각을 1990년 8월에가서야공식화했다. 일반병역의무는계속해서전

체독일을대상으로적용되어야했다. 기본병역의무는 12개월로확정되었다. 동독 국가

인민군의 경우 9월 1일까지 다시 한 번 신병 소집이 이루어졌으며, 서독 연방군의 경우

신병소집이기존과다름없이 10월 1일에이루어졌다. 동독의군사적잔재는완전히청산

되어야했다. 

1990년 10월 1일 동독의 탈퇴와 더불어 바르샤바 조약(Warschauer Vertrag)6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같은 날, 슈트라우스베르크(Strausberg)의 동독 군축·국방부 장관(Minister

für Abrüstung und Verteidigung, MfAV)은 국가인민군의 모든 육해공군 장성, 모든 55세

이상의군인, 의무대에소속되어있지않은여성사관후보생들을해임하였다. 기타 여성

군인은군무원으로전환되었다. 군사법및군정책핵심간부진대부분은이미이전에해

임되었다. 

같은시각, 약 1,200명에이르는서독육·해·공군의장교및부사관들이구서독의각

중심지에 다시 한 번 집결했다. 이들은 이틀 후“편입될”구동독 국가인민군의 지휘권을

이양받아야했던모든지휘참모진이었다. 그들은다음날아침, 몰락해가는동독의국경

선을넘어진군하게되었다. 

나는 슈톨텐베르크(Stoltenberg) 장관의 참모 책임자인 외르크 쇤봄(Jörg Schönb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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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주: 1955년 5월 동유럽 8개국이 서유럽 진영의 공동 방위 기구인 나토(NATO)에 대항하기 위하여 체결한 상호

우호와협력에관한조약.



육군중장과함께오후에헬기를타고본(Bonn)에서하노버(Hannover)로향했다. 하노버

소재사관학교에는육군지휘참모진중 850명의장교및부사관들이집결해있었다. 

쇤봄의 임무는 이틀 후인 10월 3일 슈트라우스베르크에서 동독 국방부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새롭게창설되는동부연방군사령부그리고각기다른부대에서차출된서독연

방군관계자들을지휘하고, 약 1,500명의동독국가인민군병력과군부대를통제하는것

이었다. 우선 독일 연방군 역사상 최초로, 비록 9개월 동안의 기간이었으나 대장에게 전

체지휘권이이양되었다. 나는첫 6개월간부사령관을역임하기로되어있었으며, 추가적

으로동독국가인민군일부를해체하는매우흥미로운임무를맡게되었다.

하노버 서독 육군 사령부에서 수백 개의 질의에 대해 가장 필수적인 것들부터 정신없

이 처리해야만 했던 긴 하루가 저물 무렵, 육군 총감이자 준장인 헨닝 폰 온다르차

(Henning von Ondarza)가 일괄적으로 업무를 종결시켰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850명의

육군관계자들에게다음과같은의미심장한말을남겼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고 있는것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많은 문제점은계속해서 답변되지않은 채로 남게 될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의 목적지로 이동하십시오. 그곳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곳에무엇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 동독국가인민군의지휘부책임자들을신뢰하십시오.

모든독선적행동을지양하고그들의충성심을끌어내십시오. 그곳병사들이처해있는어

려운상황을고려하십시오.

이제여러분은나와연방국방부장관의뜻을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독립적으로행동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

만,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서 행동해야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은결정을내리는방법을배웠습니다. 현장에서무엇이필요한지결정을내리고그리고나

서보고하십시오”. 그리고그는낮은목소리로다음과같이덧붙여말했다: “현재의상황은

불확실성으로가득차고마찰을피할수없는전투상황과다를바없습니다.”

그리고바로그렇게실행에옮겨졌다. 위와같은내용을우리의동료들에게두번되풀

이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자유의 반향을 경험하였다. 육군 총감의 말은 많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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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더 이상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추진력과 결단력을 분출시켰다. 연방군은 통일

과더불어훌륭한“임무형전술”의부활을경험하였다. 35년여의평화와미디어민주주의

를 경험하면서 행정관료적 규정의 압박 속에서 쇠퇴해갈 위험에 처했 있던 독일군의 전

통이자교육의목표였던“임무형전술”이되살아난것이다.

1990년 10월 2일동독의라이너에펠만(Rainer Eppelmann) 군축·국방부장관은국가

인민군을 해체하였다. 그는“동독의 전통과 결부되어 있는 모든 상징성과 결별하기 위

해”그와같은명령을전달하였다. 여기에는연방군의전통적규정에맞도록변경되어야

하는 그 밖의 모든 병영 명칭도 해당된다. 그는 군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영

공권수호를위해필요한기능및병력의유지를명령하였다.

끝으로 그는 오늘의 명령(Tagesbefehl)을 통해 아직 남아 있던 (당시 170,000명 중)

89,000명의“군관계자”와 47,000명의군무원을 10월 3일 0시를기하여해임하였다. 마지

막으로이제까지자리를지키던동독국기가내려졌다.  

같은 날, 나는 간부사관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과 작별을 고했다. 당시 나는 우리 모두

가 과거의 연방군 및 연방공화국과 작별해야한다는 점을 그들에게 주지시켰다. 이제 곧

과거의흔적을더이상찾아볼수없을것이다. 모두가그것을이해했을까? 서독 연방군

과국방부의관찰결과에따르면오랫동안여전히의심의여지가남아있었다. 

통일의날

10월 3일, 구동독 국가 인민군의 모든 주둔지와 병영에 독일연방공화국 국기가 게양되

었다. 나는함부르크에서슈트라우스베르크로이동하였다. 하벨강(Havel)을경유하며나는

하벨란트(Havelland)에서 보낸유년기와초등학교 6년간의학창시절을떠올렸다. 슈톨텐

베르크(Stoltenberg) 장관은 이날 오후“국가인민군의 수도”에서“구동독지역 내 병력”에

대한명령권및지휘권을넘겨받았으며, 직속으로동부연방군사령부를설치하였다. 

동독의화려한컨퍼런스센터에서바르샤바조약에대한의식이군악대의연주와함께

간소하게진행되었다. 군악대의병사와군악대장은양측군대에서선발되었다. 행사장에

서 모든 계급의 병사는 거의 동일하게 NATO7의 올리브색 군복을 착용하였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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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주: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줄임말. 북대서양조약기구.



모든것이지나치게빠르게진행되었으므로다양한색상으로이루어진제복의견본을충

분히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단지 해군의 경우에 한하여 푸른색의

제복이그대로유지되어, 서독해군대령의경우세개의금색단추, 동독해군대령의경

우네개의금색단추, 전(前) 국가인민군해군의경우에는단지새로운모자만이제공되

었으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베토벤(Beethoven)의 환희의

송가는 현악기 연주자 없이 약간 전투적으로 연주되었으나,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Georg Friedrich Händel)의왕궁의불꽃놀이서곡은감동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어제까지도

존재했던군축·국방부소속의약 600명의잔류인원이그들의상관인장군들이더이상

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만을아쉬워한것은아니었다. 그들모두단지특정한분야의전

문가들이었을뿐인데, 과연누가전체적관계를조정해줄수있을까? 어제의적은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전(前) 동독 국가인민군 관계자 모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약 200명의 연방군 파견병은 중장년층 군인 중 몇몇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은 아직 없었다. 서독 정부의 뒤늦은 결

정 이후, 준비 사령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 이상 충분치 않았다. 단지 에케하르트 리히

터(Eckehardt Richter) 준장을포함한소규모연락참모부가 8월말부터슈트라우스베르크

에서“서독정부”의결정을이행할준비를하고있었을뿐이었다.

다른것과마찬가지로, 모든것이참모부의방식대로준비되고있었다. 이는혹시발생

할지도 모르는 혼란이 2+4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서독 양국

군을베를린장벽붕괴이후에도오랫동안떨어져있게했던대가라고할수있다.

에펠만 전 장관은 연설을 통해 그가 자신의“병사와 장교에게 유대감”을 가졌던 점을

숨기지않았다. 그는독일통일과정에있어“군율을준수하며, 질서있고, 능력있게”행

동하여 존경받으며“진정으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군대를 이양하는

것이라고밝혔다.

따라서 슈톨텐베르크 장관 역시 동독 국가인민군에서 연방군으로 승계되는 어려운 결

정을감행했던약 50,000명의직업군인에게“공정한기회”를약속하였다. 그는다음과같

이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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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화해를전제로합니다. 통일은동독과 서독군의 서로다른, 그리고부분적으로

상충하는전통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들을단순히덮어버리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닙

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함께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직 그렇게 함

으로써또한 통일 독일의연방군이 하나의 모범이될 수 있으며, 오직 그렇게함으로써 미

래에직면하게되는큰도전을극복할수있을것입니다.”

저녁에는베를린과독일전국에서통일을자축하는축제가열렸다. 단지슈트라우스베

르크의거리에서만불빛이보이지않았다. 

연방군동부사령부

다음날 아침인 1990년 10월 4일, 나는 독일 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칼라슈니코프

(Kalaschnikow)8로무장, 사열한“1,000인대”연방군동부사령부를쇤봄중장에게신고하

였다. 사령관은고무적이며명확한방향을제시하는연설(“나는어느누구의후임자도아

니다”)과 함께 지휘권을 넘겨 받았다. 이어서 우리는 철십자 표식이 부착된 소련제 Mi 8

기종의 국가인민군 헬기를 타고, 업무상 구분되어 있는 라이프치히(Leipzig)와 노이브란

덴부르크(Neubrandenburg, 육군/군사구역 5 및 7), 로스톡(Rostock, 해군), 에거스도르프

(Eggersdorf, 공군), 포츠담(Potsdam)/겔토브(Geltow)(육군/비군사구역)에있는다섯명의

상급사령관이있는곳으로이동하였다. 우리의의도는사령관및상급지휘관이그들직

속 부대로 파견되기 전에 직접 부대로 안내하고 그들의 동료를 소개시켜주고자 하는 것

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돌아온 후 구동독의 국방위원회(Nationaler Verteidigungsrat) 자리에 사

무실을마련하였다. 나는그곳에서비로소처음으로나의부관과동독국가인민군으로부

터채용된러시아어통역장교를알게되었다. 다음날나는방공호에자리잡은구군축·

국방부(MfAV)의 작전센터(Operatives Lagerzentrum, OLZ)에서 열리는 오전 작전회의에

처음참석하였다. 우리는이후몇달동안거의매일아침마다 (동독의국가인민군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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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주: 총기브랜드를이름. 러시아의미하일칼라슈니코프가개발했으며볼가강상류의이제프스크(Izhevsk)에있

는이즈마시(Izhmash) 공장에서제작되고있다.



대령이칠판에쓴“현운영체제상황은...”이라고시작하는발표를들어야했다. 그후나

는구군축·국방부출신인사중에서비서와운전사를선발하였다. 마침내나는내게주

어진 업무 영역을 적어도 서류를 통해서 익히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업무 대상

은 군축·국방부 소속 장성이 총책임자로 있는 모든 국가인민군 관할 부대 및 시설이었

다. 왜냐하면그들의임무가일부병력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전체국가인민군과연관

되는것이었기때문이었다.     

예를들어여기에는베를린및슈트라우스베르크소재양측연대(Wachregimenter)9, 동

독의 군 거부자로 구성된 건설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라져버린 공병대대, 영불해협에

까지이르는바르샤바조약군대의공격을위해도로, 철도, 다리복구인력을포함한이

른바군수송장비대, 국방부의통신부대, 화생방방위(ABC-Abwehr)10부대및정찰대, 공

병부대, 베네룩스(Benelux)와 프랑스 북부 지역에 이르는 비밀 특수지도 및 항공사진을

보유하고있는프렌츨라우(Prenzlau) 제 2 측량부대, 대형 탄약고및군수품보관소와고

독성(高毒性) 액상 미사일 연료, 군 정찰대, 24대 철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

(Ministerium für Nationale Verteidigung) 산하 수송대, 슈베트(Schwedt) 소재 군 형무소,

동독의 군 역사 연구소와 군 박물관, 정책간부 양성소인 그뤼나우(Grünau) 소재 군정책

대학교와이미위에서언급했던바있는드레스덴소재육군사관학교가포함되었다. 그러

나올림픽또는분데스리가(Bundesliga)11 시즌에맞추어여전히정치적으로그향방을결

정해야했던네곳의올림픽선수단훈련소와청소년및어린이체육학교등을포함한국

가인민군의군종합운동장그리고프랑크푸르트안데어오더(Frankfurt an der Order) 지

역축구팀“전진(Vorwärts)”역시나에게배정된업무분야였다. 

전시를 대비하여 방공호 내에 자리 잡은 지휘부 내에는, 특히 반트리츠(Wandlitz)에서

멀지않은프렌덴(Prenden) 소재에리히호네커(Erich Honecker)의지휘부에는팽팽한긴

장감이감돌았다. 나는오케스트라, 칼마리아폰베버(Carl Maria von Weber) 합창단, 카

바레(Kabarett)12, 발레 그리고자체병참업무가내업무영역인국가인민군의연회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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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주: 사단이나여단보다는작고, 대대보다는큰행정및전술단위부대이며, 대령급장교에의해서지휘된다.

10 역주: ABC-Abwehr는화생방무기(atomare, biologische und chemische Waffen)에대한방어및보호를뜻한다. 

11 역주: 2부로 구성된 독일 프로축구 리그로, 독일어의‘Bundes(연방)’와‘Liga(리그)’의 합성어이다. 독일이나 오

스트리아에서개최되는모든스포츠종목의리그를뜻하나, 일반적으로는독일의축구리그를지칭한다.



블에포함되어있다는점이매우흥미롭게느껴졌다. 그러나연회앙상블은명실공히동

독 내에서 대단히 대중적이었지만, 서독 국방예산에는 이와 관련하여 평화의 시대에 그

와 같은 전방위문공연(Fronttheater)이 전혀 편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를

“청산”하는것은전혀재미있는일이아니었다.

그 당시 연방국방부 장관에게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구동독 국경부대와 서독 및 서베

를린주변국경시설물철거에대한책임이이양되어있다는사실로인하여매우놀랄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쾨니히스부스터하우젠(Königswusterhausen) 근교 패츠(Paetz)에 소

재한 지휘부를 포함한 약 6,000명의 과거“국경”근무 직업군인은 퇴직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임시고용관계로전환되어국경차단시설물철거업무를민간인신분으로계

속수행해야만하는경우가발생했다. 나에게귀속되어있었던롤프옥켄(Rolf Ocken) 대

령은 이와 같은“관할권 밖에 놓이게 된 일더미”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받아 포괄적이자

부분적으로는민감하기까지한사안을성공적으로해결하였다. 재직중인인사들에대한

해임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했음에도불구하고, 항명과관련하여알려진사례는전혀

없다. 

동독 민방위 해체 중앙지휘부 또한 나의 관할이 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사회주의통일

당(SED) 국가의 전쟁 준비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규모 및 치밀성은 일반적

인인식수준을훨씬넘어서는것이었다. 다른많은곳에서와마찬가지로이곳을통해동

독이철저히군부화된국가및사회체제를지니고있었다는확신을얻게되었다. 

군시설물자의인수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처음에 2,285곳의 토지를 포함하여 약 900곳의 기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800곳의군사시설보호구역, 서독군사훈련장규모에이르는 9곳의대

형 군사훈련장과 19곳의 연병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인민군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많은곳에고전압전기울타리를설치하였다. 1990년 10월 3일서독정부의지시에

따라전기울타리에전원공급을차단해야했다. 이로인하여첫달에 11,000명이상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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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역주: 독일오스트리아등유럽문화권(북유럽및동유럽일부)을중심으로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등인간

의삶전반을철학적, 문학적, 예술적관점에서접근발전한소극장공연예술장르이다. 



인들이전기울타리대신경계및안전근무를해야했다. 처음에는병역근무자를대상으

로하는체계적훈련을생각할수도없었다.

신속한작전투입준비를갖추는데필요했던국가인민군군건축물에는많은투자가이

루어졌다. 기술 및 임무지원 분야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특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구서

독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군 사격장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 모든

병영 옆에 위치한 대지가 국가인민군 야외 사격 훈련 부지로 제공되고 있었다. 군인 숙

소, 복지 및 관리 시설은 매우 형편없는 상태였다. 상당수의 주방 및 위생시설은 연방군

의기준으로볼때즉시폐쇄시켰어야할상태였다. 갈탄을사용하여정화필터없이가동

되는대형난방시설은비경제적인주요오염원이었으며, 몇몇병영에서는내무반난방온

도가 12℃에그쳤다. 

신체및생명의위험, 법적의무이행과청결한숙소와같은분야에있어최우선적처리

를위해 1991년한해동안긴급조치로 2억마르크(DM)가 책정되었다. 현 실태를정비하

기위한총비용으로처음에는 160억, 이후 200억마르크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었다. 매

년 10억마르크가책정되었으며, 1992년부터는건축용역을위해서도별도로집행되었다. 

연방군은 처음에 필요에 따라 587곳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1,500곳

이상의 토지는 한편으로는 국방예산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긴급하게다른곳에서사용하였기때문에최대한신속하게연방의일반재산으로인

도되어야했다. 본에위치한서독정부는불필요한토지를즉시처분하고양도하도록압

력을가해왔다.

그러나말은쉬워도이를행동에옮기기는어려운법이다. 동독에존재했던모든무장

조직, 예를 들어 400,000명의노동자계급남성들로구성된강력한전투군과 40,000명의

남성들로이루어진강력한국경수비대는 1990년내에그들이소유하고있는군용차량,

군 장비, 무기와 탄약을 국가인민군에 반납하였다. 모든 군사 기지 및 병영은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많은각종병기와군수품으로가득차있었다. 국가인민군의“물품”중에서

도특히엄청난규모의막대한무기및군수품보유현황은단순히동독국가인민군의병

기 수집이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었다. 궁핍한 사회주의 경제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무기및군수품에대한) 극심한사재기욕구가촉발되었던것이다.

그 외에도, 극비사항에 속했던 종합군사기지가 발견되었다. 이 기지는 신속하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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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있는국가인민군의다섯개육군사단을위한것이었다. 이곳에는모든기술및장

비가 곧바로“실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완벽하게 일사분란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이러

한 대규모 부대의 지휘단 및 전문가 간부집단은 인근 군사훈련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였

다. 예비군은 몇 개월 간 훈련에 소집되었으며,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어떠한

국가도실행할수없는방식이었다. 

군비축소및군수품반납

1990년 12월 파리 조약으로 인해 매우 엄격한 국제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군축과정이

전유럽에걸쳐진행되고있었기때문에, 170만건의무기와 300,000톤의탄약에대한특

별한처리가요구되었다. 이제이조약과관련되어있는무기체제를수치화하여특별하

게정리해야하는시점이된것이다. 예를들어국가인민군소속세곳의공군기지내에

약 440대의전투기와헬리콥터, 페네뮌더(Peenemünder) 항구에 70척이상의인민해군함

정, 뢰바우(Löbau) 내 전차 2,300대가 군축목록에 포함되었다(이 중 뢰바우 내 전차는

1995년 5월독일외무부장관과국방부장관참관하에폐기됨). 기타무기는두가지범

주로 구분되어 분류되었다. 확실하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무기 [A]와 이후 연방군

의심사를거쳐재사용될수도있는무기 [B]가바로그것이다.

예를들어여기에는철갑차량 7,850대(전차아님), 대포 3,400대, 지대지미사일 250개

(SS-21 포함), 지대공 미사일 10,600개, 대전차 미사일 46,000개, 차량 70,000대와 약

100,000톤의개인군장, 부속품및부품이포함되었다. 모든미사일은 1975년까지핀노브

/우커마르크(Pinnow/Uckermark) 소재부크(Buck)사공장에서해체되어재활용되었다. 

백여 곳 이상의 군사 기지의 재고 정리 및 군수품 보유량에 대한 구체적 정리, 그리고

사용가능한군수물자의다른나라, 특히쿠웨이트와전쟁중이었던연합군으로의재배치

로인해베를린공수작전(Berliner Luftbrücke) 이후독일내에서가장규모가크고일사분

란하게조정되어진행되는수송작전이수행된것이다. 연방군의필요에따라잠정적으로

BMP 1 기갑전차, Mi 8 헬기, 해안경비정, 차량, 군인용 무선기기와 개별군장품목, 권총

등은계속해서활용되었다. 공군은한동안 MiG 29 전투기 24대를사용하였다. 

국가인민군은국가와사회내에서독자적이고포괄적인임무와역량을갖추고있었다.

서독의 방위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 국가인민군은 전화망, 게스트하우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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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스포츠및문화시설을갖춘지역공간(예를들어슈트라우스베르크(Strausberg), 에

게신(Eggesin)), 동독 유일의항공구조대와기타많은시설물을갖추고있었다. 국가인민

군은 그 반대급부로 제 3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난방공급을 책임졌고, 베를린 장벽 붕

괴이후직업군인을위한군무원직업교육계약을체결하였다. 국가인민군은기숙학교가

갖춰진 일급 스포츠센터, 자체적인 요양 및 휴양 시설 제공,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했

다. 국가인민군은자체산림관리소와사냥지역을소유하고있었다. 

동독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과 군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독립적

인 (민간신분의) 군무원 사이의 업무분장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물론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다. 신연방주와베를린의시민들은아직까지도이를제대로

이해하지못하고있다. 

이에 해당하는 서독 기본법 97b조에는 각각의 임무와 해당 임무를 관할하는 담당기관

사이의 관계가 즉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서독의 극소수 공무

원들만이 동독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분은 지극

히어려운것으로드러났다. 몇 년후에알게된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의이와같은소극

적 태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처음 구동독지역으로 장기 파견된 공무원들이

다시 구서독지역으로 돌아오기 위해 지원하였을 때, “당신들이 구동독지역으로 갔을 때

당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대체직원들이 이제야 비로소 충원되고 있다는 동료의 말

을들었으니말이다. 

구동독지역내연방군의새로운조직구조

독일 해군은 로스톡(Rostock)에 동부 지구 사령부를 설치하였고, 바르네뮌데

(Warnemünde)에 고속함대를, 슈트랄준트(Stralsund)에 기술학교를 마련하였다. 독일 공

군은슈트라우스베르크-에거스도르프(Strausberg-Eggersdorf)에 공군 5사단사령부를설

치하였으며, 쾰른(Köln)과 뮌스터(Münster)을 신연방주 영토에 대한 종합사령부를 설치

할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베를린 가토브(Berlin-Gatow)에 위치한 공군 3사단 내에

동일한사령부가설치되어있으며, 해당부대는독일북부전역에분포되어있다. 

국방행정부는 특히 26개 지방병무청과 19개 군사기지 행정사무소에 대한 총괄지휘부

로서새로운방위지구행정기구 VII를슈트라우스베르크에설치하였다. 포츠담(Pots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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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군사법원재판부가마련되었다. 

독일육군의경우, 15개구단위방위사령부와 45개군단위방위사령부와함께동시에

두 개의 새로운 방위지구 사령부 VII(라이프치히)와 VIII(노이브란덴부르크

(Neubrandenburg))가 설치되었다. 베를린에서는 하소 프라이헤르 폰 우슬라 글라이헨

(Hasso Freiherr von Uslar-Gleichen) 육군준장이국방지역방위사령부[VBK13 100]와“가

장오래된군사기지가있는베를린”의사령관으로임명되었다. 나는 1991년 4월포츠담/

겔토브에위치한새로운동부방위군사령부부사령관으로부임하였으며, 위에서이미언

급한두방위지구사령부를휘하에두었다. 연방을상징하는색상과독수리문양과함께

동부(OST)라고 쓰여진 소매 문장(紋章)을 사용했는데, 이 문장이“오씨(Ossis)14”를 의미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종종 받곤 했다. 구서독지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북부(NORD)와남부(SÜD) 방위지구사령부가존재하였다

는사실은그다지알려져있지않았다.

방위지구사령부사령관인리히터(Richter) 소장과하슬러(Hassler) 소장은사단사령관

을겸임하게되었다. 이들은위에서언급한지역사령부와더불어국가인민군군사행정

구역에서 6개 향토방위여단(37 드레스덴, 38 바이센펠스(Weißfels), 39 에어푸르트

(Erfurt), 40 슈베린(Schwerin), 41 에게신(Eggesin), 42 포츠담아이헤(Potsdam-Eiche)) 그

리고 다수의 연대와 대대를 배치받았다. 조직구조와 무장상태에 따라 구분된 일반 기갑

여단과 기갑보병여단에 향토방위여단 명칭을 부여한 것은 1994년 말까지 NATO 관할구

역으로할당되어있지않다는것을표시하기위한정치적이유로인한것이었다.   

부사령관으로각각두명의준장을휘하에두었던이들사단장은 1991년 4월부터포츠

담근교겔토브소재제 [IV.] 군단지휘대장인내휘하로들어왔다. 

따라서나는“동부방위사령부및군단[KTK Ost] 사령관및지휘대장”이라는일회적이

며그다지기억하기쉽지않은직위명칭을갖게되었다. “육군조직구조 5로의전환을위

한과도기”라불리운이와같은새로운조직구조가우리의임무를간소화해준것은아니

기때문에독일육군의모범이라고보아선안된다. 결국나에게도이러한이중직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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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마르크비탄(Marquitan) 소장(공군)과 브로마이스(Bromeis) 소장(육군) 이렇게 두

명의부사령관이배정되었다. 

1991년 6월 30일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소재했던 동부 방위사령부가 해체되었다. 신연

방주동부지역에서도이제다시서독정부의임명을받고병력의일부가이동하였다. 쇤

봄중장은 1991년 10월 1일독일육군총감으로임명되었다.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 그리고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위치해 있으며 요하니(Johanny)

위원장의지휘하에운영된방위지역행정기구 VII 간의협력은처음부터깊은신뢰와양

측의 호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협력관계에는

베르너 압라스(Werner Ablass) 전(前) 국무차관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슈트라우스베르크

소재 연방국방부 지부도 함께 포함된다. 부분적으로는 구동독과 구서독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이해 차이를 공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해야만 했다. 의회민주주의 속에서 군이

항상압박감을느끼게만드는국가의재정적압력은연방정부의변화된우선순위의영향

을받아왔으며, 군인과군무원을포함하여약 750,000명에이르게된연방군관계자에게

는더욱강하게작용하게되었다. 다시말해경제적부담요인을떨쳐내라는단하나의명

령만이존재하는듯느끼고있었던것이다.  

당시 예나(Jena) 지역 광학 사업의 부흥에 일조한 로타르 슈패트(Lothar Späth)가 언급

하였던내용을이해를돕기위해옮겨보면다음과같다.

“이러한혼돈속에서일한다는것이흥미로운일이지만, 더욱흥미로운것은구동독지역

이필요로하는것에대하여훨씬더잘알고있다고하는구서독지역사람들의혼란스러운

토론을들어주는일이다.”

복잡한임무

재고 자산 조사를 하면서, 매우 힘든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단순히구동독군사시설이남겨놓은불필요한물적자산을처리해야하는문제뿐만아니

라, 국가인민군의 해체와 일부 군대의 새로운 신설, 신연방주 내 연방군 부대 설치 등도

해결되어야될 난제로 남아 있었다. 1994년 말까지 신연방주에 총 58,000명의 연방군 군

대가 배치되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 공화국의 군대와 국경 인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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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웃국가간군부대연락체제역시새롭게구축되어야했다. 

또 다른 주요 과제로는 곧 설립될 주정부 및 주행정관청과 민군 협력의 구축, 독일 내

소련주둔군지원, 1990년크리스마스까지베를린장벽철거, 1991년말까지지뢰를포함

한 기타 국경 시설물 철거, 소련군 및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지속적 영공감시체제 유지,

국가인민군이수행해왔던올림픽준비를연방군을통해계속시행하기등이었다. 그러나

모든관계자들이분명히인식하고있었듯이, 가장중요한핵심은병역의무병활용기회를

이용하여, 독일통일에기여한다는사실이었다. 

지속적으로 3개월마다병역의무자들이군대에징집되었으며, 이제곧서베를린에서도

징집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인민군 병영은 부분적으로 활용불가능한 상태였

다. 따라서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병영의무자를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군인급여

에있어서동등하게대우한다는정치적결정이신속하게내려졌다. 

그 결과, 신병은입대첫해 3개월간구서독지역부대에서일반적인기본훈련을이수

하였다. 이처럼대규모로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의젊은남성들이부대에서함께섞여

통일독일을위해복무하였다는사실은유례를찾아보기힘든것이었다.

통일 후 5년 간 200,000명 이상의 신연방주 출신 젊은 남성들이 기본병역복무를 연방

군에서이행하였다. 

이른바군부대의통합

지금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 두 양국 군대가 하나의 군대로 통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론을접할수있다. 이러한생각은동독이서독에가입한날에대한법률적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국가인민군의

기존 조직을 완벽하게 해체하기 위해 연방군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국가인민군 해체는

개별부대에따라서는 3개월에서최대 2년까지소요되었다. 서독국방법(Wehrrecht)에따

른지휘및훈련을보장하기위하여, 서독의 156개사령단과 175개훈련단이일반적인기

본훈련을위해해당연대및대대로파견되었다. 이들연대및대대는선정된군사기지의

기존핵심인력을재구성해새로운연방군부대의근간을형성해야했다. 기타모든군부

대와군기관은해체과정이진행되고추가적인후속명령이내려질때까지국가인민군출

신 지휘관을 둔 지원군을 배정받았다. 그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 지휘관, 사령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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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예외없이모두구서독의연방군출신이었다. 서독인사를포함한연방군동부사령

부의최초구성인원은구서독지역연방군출신 2,000여명의군인과 250명의군무원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구동독지역의각육군부대는특성에따라구서독지역부대에배정되었

다. 이와 같은 비관료적인 지원규정을 통해 국방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원 및

기기에대한수많은전력증강이즉시그리고효과적으로이루어졌다. 이는통일과정중

에 있어서 전체 독일 육군의 전우애와 단결심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 결과,

동독의 재건은 실질적으로 전체 연방군의 사업이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성공비결 중 하

나라고말할수있다. 

이와관련한대안이있었을까? 연방군과국가인민군은역시통합되었어야할까? 동독

의 라이너 에펠만 장관은 1990년 초 군사개혁과 더불어 국가인민군을 위한 새로운 군복

을고안하도록지시하였다. 당시에사용되었던견본은베를린에있는재단사양성소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드레스덴에있는군역사박물관에전시되어있다.

그 후 1990년 5월 3일, 에펠만은 사령관들에게 조국내존재하는 두개의 군대에대한

과도기와관련된의견을피력하였으며이는동시에커다란희망을가져다주었다. 1990년

7월 20일 마침내 에펠만은 장교위원회에게 국가인민군 전체가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

를하도록지시하였다. 시간이흐른이후에뿐만아니라, 얼마못가동독과서독양국병

력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생각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말까

지독일전체병력이 600,000여명에서 370,000명으로급격하게감소되었으며, 이와관련

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 개편은 1990년 7월 16일부터 (콜 총리와 소련의 고르바

초프대통령이 코카서스15에서가진회담) 시행되는것으로 확정되었다. NATO와바르샤

바 조약기구 사이에 맺어진 비엔나 협약과 관련하여 독일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군

축규모가명확해졌다. 무엇보다도독일영토내동독과서독의양국군사는근본적으로

모든측면에서너무나달랐다. 전후시기독일에서는, 전혀다르고분명하게구분되는두

개의군사문화가자라났다. 두문화가이전독일군대의전통을계승하지않았다는점은

분명하다. 어떻게이러한결과를초래하게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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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역주: 영문명은 Caucaus로러시아지명.



국가인민군 - 완전히다른독일의군대

“현존 사회주의”는 서구 사회제도의 극복을 목표로 삼아왔다. 현존 사회주의는 서구

사회제도에 적대적인 대항모델이었다. 독일 민주주의공화국(동독)은 다른 독일 국가를

단호하게부정하며공격적자세로일관했다. SED는동독이지향하는새로운사회가서구

사회의 가치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유도하였다. 개인의 인권보다 집단에 가치를 두는 선

전선동, 공동체 생활에 있어 거의 성공했던 탈기독교화 그리고 아동교육의 국영화는 계

속영향력을미친대표적인세가지사례라고할수있다.

동독에서권력은권리보다위에놓여져있었다. 권력의문제였던계급적관점은군대

내에서권리, 내부질서, 교육및훈련등의다른모든사항들보다우선시되었다. 

국가인민군의 정치 업무에 관한 모든 문서를 살펴보면, 연방군은 주적으로 설정되어

선전된 증오심을 갖기 위한 핵심대상이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에는 이와 같은 지나

친 주입식 교육 때문에 또는 주입식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금방 알게 되었다. 아마도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이라는놀라운사건으로인해강요된증오심주입교육의결과가치명적으로작용하지않

도록도움을주었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국가인민군의직업군인간부들은실제로서

독의 공격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믿었으며, 바르샤바 조약과 소련 군사 이론과 관련

하여, 그리고 1941년소련의경험을고려하여, 예측가능한기습공격을진압할수있도록

대비하고있었다. 

국가인민군은 SED의 지도를 받았고, SED는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았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령부가 모두 소련의 장성들로 구성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국가인민군은

40년이라는 존립 기간 동안 놀라울만한 열의를 갖고 소련을 모범삼아 행동하고자 노력

하였다. “소련으로부터의학습은승리의학습”이라는구호는 80년대중반소련으로부터

SED 정권을 위협하는 개혁정치가 확산되기 전까지 국가 인민군의 모든 병영에 걸려 있

었다. 

국가인민군의 군사용어는 대부분 소련 군사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국가인민군

고위장성들은일반적으로소련군사학교출신이었다. 따라서소련군사제도를이해한다

는것은동독군사제도를이해하는데필수불가결한열쇠였다.

이는친구와적이라는생각, 파시즘이라는단어의사용, 보안체계및극단적인비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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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권에적용될수있는것이며, 결국에는군관계자가자신의동지를감시하도록슈타

지를끌어들이는것에도해당된다. 그리고또한종속관계의구조뿐만아니라직급, 급여

에도해당되며, 마찬가지로각직급사이에존재하는커다란격차와수와능력에따라하

사관을 경시하는 것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군인정신이나 동지애를 위한 목표나 훈련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군사적 역량과“사회주의적 경쟁”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규율

이나정치사업의일환에지나지않았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항은 독일의 군사 전통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며, 또한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러시아 제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베를린에 있는 경비초소(Neue Wache)16 역시 독일의 군사전통에 속하지 않는 것

들이다.

국가인민군 관계자들은 군대와 당의 이중 규율을 따랐다. 모든 직업군인은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당에 입당하도록 강요받았다. 직업군인은 특정한 전문영역에 대한 군사전문

가였다. 전권을 보유하지 않고 상태에서도 업무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독자적으로 발휘

할 수 있다는 집단적 의식교육을 받았다. 전문화 그리고 상호교류의 차단은 대장급에까

지해당되는것이었다. 소련군의경우에서처럼, 시간이지남에따라결정에대한권한은

점점 더 높은 상급자에게로 옮겨갔다. 연방군과 비교하여 보면, 국가인민군의 구조에서

는장교는세배더많고, 육군대장과해군대장은네배더많으며, 하사관및사관생도

수는지나치게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동독인민군과공산당이개개인에게요구하는직무수행의수준은매우높았다. 통일전

까지 군부대의 85%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했다. 한 시간 이내에 병영에서 전투 준비를

갖추고출군할수있는능력에대한점검이종종예고도없이실시되었다. 이때까지만해

도 실수 및 정비 불량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져야했다. 이 모든 것은 민간인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국가인민군 내에서는 직무와 전문 분야에 따라 정해진

직무만을 수행해야 했으며, 단지 제한적으로만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유롭게 향상교육에

참여할수있었다. 바로이러한사실이과거국가인민군에소속되어있던군인들이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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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역주: 운터 덴 린덴가(Unter den Linden) 북쪽에 있으며 본래 프로이센 왕궁의 경비초소로 쓰였으나, 1931년부

터전쟁기념관으로사용되고있다.



군으로 전환되는 변혁의 시기에 남다른 의욕과“인내심”을 보였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에서 통일조약의 연금규정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그들은 동독의 그 어떤 집단도 자신들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국가에 의해 제한받은 바

없다고주장했다. 최근까지도비생산적인경제체제로인해, 군인들이국민경제에투입되

어왔다고말한다. 그런데이제와서동독군인이과거에특권을누렸왔다고하는것은어

불성설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는경우에따라대장급에도해당된다고한다.     

민사당(PDS)17을제외한구동독지역의국민들은이와같은관점을옹호하는의견에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샤른호르스트(Scharnhorst)18의 개념에서 유래한 인민군대의 자

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이며, 실제로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

했다는증거라고할수있다.

따라서 동독의 노동권이 생산지향적이며, 전혀 시장지향적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

로, 결국서독과는다른인간상이지배적이기때문에, 국가인민군의수많은장교들의직

업에대한자긍심또한대부분그다지완벽하지못한주변상황속에서모든규정을최대

한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휘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어

있었으며, 지휘에있어인간적측면은주로정무장교가담당하였다. 그러므로새로운동

지들은 처음에는 군인들의 정신상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드 메지에 정부는 국

가인민군의정치조직을곧바로제거해버렸다.

국가인민군이가장심혈을기울였던분야는조기경보및동원역량과관련된영역이었

다. 이 분야에서 국가 인민군은 그들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연방군과 달리 광

범위하며구체적인계획수립에대한정보는극소수의고위장교들에게만제공되었다. 이

와 같이 고도로 발달한 출동대기태세와 관련된 전문적 사고는 다른 사회주의 인민군과

비교해 볼 때, 무기와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동맹군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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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역주: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민주사회주의당)의 줄임말. SED의 후신으로 1989년부터 2007년까

지존속하였던정당이다.

18 역주: 게르하르트요한다비드폰샤른호르스트(Gerhard Johann David von Scharnhorst, 1755.11.12~1813.06.28)

는프로이센왕국의장군으로, 프로이센군제개혁에지대한영향을미쳤으며, 국민군대의창설에힘썼다. 그의사

후에 1814년일반병역의무제가실시됨으로써그의노력이결실을맺었다.



서지속적으로개인적인접촉을갖는것은보안시스템상어려운일이었다. 소련측역시

이러한접촉을전혀원치않았다. 그러나오랜기간소련에서유학생활을한참모장교들

은가능한범위내에서이러한접촉을가졌으며, 계속유지하였다. 이들중적지않은수

가이러한접촉을통해아내를맞이하였다.

연방군의 경우에는 당연이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인민군의 직업군인 교육의 내용에는

상황에 따라 군무직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동독 직

업군인의업무관계는일방적이었다. 국가인민군의경우동독의다른군사조직과마찬가

지로추가적인연금제도가있었으며, 이는많은부러움을샀다. 연금은복무기간이 25년

이상되는경우에주어졌으나, 충분한액수는아니었다. 장교와하사관들은특정연령또

는특정직급에도달하게되면, 기준이되는연금수령연령에도달할때까지국가인민군

의군무직또는다른국가기관으로전환배치되었다.  

1988년부터직업군인들사이에주목할만한내부불만의징후가포착되었다. 국가, 당,

군대 내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들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

럼에도불구하고국가인민군의직업군인들은동독의붕괴를그들자신과가족에대한생

존의위협그리고그들의자아상과충성심에대한심각한도전이라고여겼다. 인간은지

금까지의삶의의미가무너지는상태로내몰리게되고, 더 나아가정당성의위기에봉착

하게되면, 이전과달리불합리한요구에저항하게된다.

국가인민군은통일이후, 희망과실망, 고무와침울함사이의감정을번갈아경험했다.

순수한책임의식과의무감에서많은장교들은동독의몰락과함께붕괴해가고있는군대

를지켜내기위해강하게버텼다. 통일독일의연대의식도어느정도여기에작용하였다.

왜냐하면 동독 국민과 그들의“군사조직”이 나중에 흘리게 될 눈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물러설수없었기때문이다. 

대규모로이루어졌을조직해체와일반국민이입게될피해를국가인민군이상당한정

도로 막아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희망이 경험을

이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연방군이 이 뛰어난 지도역량을 인계받기를 기대하였고, 이러

한상황은다음진술과분명한것이었다:

우리역시어린시절냉전시대를경험하였고, 이제이러한시기는이미극복된지오래

다. 우리는또한독일과유럽에평화와안정이자리잡을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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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파시즘에 사로잡혔던 독일의 과오로 인해 빚어졌던 상황은 그저 일회적인 것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또한 독일에 의해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우

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반(反)파시즘 국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문가처

럼 훌륭하게 대응해왔다. 우리는 동독 붕괴 당시 재난과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

감사해야한다. 우리는정치지도부에실망하였던과거가있으나, 이제통일독일의책임

을짊어질준비가되어있다.  

국가인민군소속직업군인의인적통합

연방군에대한기대감은계속커져만갔다. 이러한기대감은현실적가능성을훨씬넘

어서는 것이었다. 연방군 동부사령부는 아직 연방군 재조직화 계획이 완결되지 않은 가

운데가능한경우에한하여, 부대의위치와규모, 그리고실현가능성에대해새로운전우

들에게 계속 정보를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곧바로 군부대 차원의 실무실습교육과 서독

지역의연방군훈련학교와사관학교를통한기초교육과정이시작되었다.

과거국가인민군의군인들의“NATO군“에대한통합은전체적으로어떻게진행되었을

까?

그들에게 제공된 공정한 기회는 정책적으로 최대 25,000명의 구동독 국가인민군 직업

군인으로 제한되었다. 연방군은 국가인민군과 달리 인적 구조에 있어 장교보다 훨씬 더

많은수의하사관을필요로하며, 그들중다수는부사관으로근무하게된다. 국가인민군

은 연방군의 규모와 자질에 적합한 하사관 집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국가인민군의

하사관들은 소련 모델에 따라 교육을 받은 보조인력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경력에서

지도능력은거의기대되지않았으며, 이는연방군과비교할때정반대의상황이었다. 단

지사관후보생과정을거친사람들만이적절한교육을받고있었다.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하사관들은 동부 지역에 주둔하는 연방군이 자신들의 현인원(약

18,000명)보다더많은인원이필요하다(약 21,000명/모든육·해·공군)는사실을곧알

게되었다. 그러나연방군내에는해당수요와관계없이지나치게많은전문가와넘치는

자격을 갖춘 이들은 많았지만, 하사관의 수는 너무 적었다. 통신병의 수는 너무 많았고

“전투병”의수는너무적었다. 다른기지로이동할수있는비상대기부대는서독과마찬

가지로부족하였다. 국가인민군의하사관및사관후보생경력을지닌 11,500명의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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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연방군에 일단 2년 정도 더 남아있기 위해 지원했다. 육·해·공군 본부는 서독 연

방군의전환배치에소극적이었으나, 공정한기회에대한약속은의심의여지없이이행되

어야했다. 통신상병이장갑차운전병이되는것과같은경우가현실에서거의발생하지

않도록유의해야했다. 동시에이루어진대규모교육차출로인해군부대일상근무에차

질을빚게되었으며, 각부대는서독출신하사관의임시변통적지휘로근근히버텨갈수

밖에없었다. 따라서대략적으로나마조건에맞는지원자들을과감하게대부분받아들였

음에도불구하고, 인력수요가너무많아, 신연방주재건지역주둔지에서능력있는하사

관인력의보충이시급하게필요로되는일이자주발생하였다. 이와같은불행한상황은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 내 군대의 교육운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동부

방위사령부및군단의자체후임병출신의젊은하사관이육성되었을때인 4년째가되어

서야전반적인상황이안정화될수있었다. 

장교의경우에는전혀상황이달랐다. 평화체제하에서새로운통일독일의전체병력

규모는 370,00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연방군규모(495,000명)를

감축해야했으며, 이로 인해 직업군인의 수를 줄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감축은

현행법상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만했다. 1935년에서 1944년사이에출생하여 1960년대

징집되었던 장교들의 인원 초과로 인해 부대 내 직업 장교들의 상대적인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군 인력 활용에 있어서, 특정 연령대를 넘어 오래 근무하게 되는 중장년층 장

교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20대 병역의무자가 다수인 군부대 인적 구성의 불균형을 가

져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70년대와 80년대에 육군은 불편한 경험을 겪은 바 있

다. 1985년 제정된 인력구조법은 일반 여론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왔지만(“황금악수

(Goldener Handschlag)”)19, 어느 정도왜곡된인력구조의부담에서벗어나게되었다. 그

렇지만 동독과의 통일을 이유로 군대 내에서 다시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는 상황이 이를 허락치 않았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는 이른바 인력조정법이 등장하게

된다. 예를들어 1992년에서 1994년사이만 48세에서만 50세가되는직업장교는조기퇴

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군측은 1939년에서 1944년 사이 출생자가 매년 4,000명 규모로

자발적인 퇴직을 신청해주길 희망했다. 최소한 2,000명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기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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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역주: 고위경영진또는간부의퇴직또는조기퇴직시지급되는고액의퇴직금을이른다.



젊은 층과 중장년층 잉여인원은 고연령자로서 직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또한 비교적

젊은약 2,000여명의직업장교들은일정한기간동안(최대 15년) 그들의복무신분을병

사로전환하여근무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이러한연령대집단에속하며, 직업장교지

위를얻고자했던구동독국가인민군출신지원자는처음부터거의기회가없었다. 

통일시점에 23,354명이었던국가인민군장교의수는 1991년 3월에이르면약 12,700

명만이남게된다. 다른군인들은대부분자발적으로퇴직했다. 동독정부가 1990년말까

지재직했던군관계자에게연금규정을적용해주고, 퇴직보상금을약속하였기때문에대

다수가 1990년 12월 31일에퇴직했다.  

11,500명은 연방군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필수적 검증기간으로 설정된 2년 계약

직에지원했다. 다른장교들은그들이원하는바에따라혹은임무부족으로물러날때까

지계속직무를수행하며남아있었다. 연방국방부인사과는최대 4,000명에이르는군인

직및군전문직장교인력이통합될것으로예측하였으나, 1944년이전출생연도에해당

하는장교는포함되지않았다. 물론구동독지역국방행정기관은국가인민군출신장교를

필요로하였으며, 특히이른바재정경제분야, 그리고건축및병영관련분야직책출신

장교를필요로하였다.

1991년 1/4분기에 연방군은 구동독 국가인민군 출신 장교 6,056명을 2년 계약직에 채

용하였다. 이 비율은 실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것이었으며, 특히 육군의 경우 그

러하였다. 연방군동부사령부사령관은국방부인사과와대립되는이러한결정을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해야 했다. 신연방주에 주둔하는 육군은 철저한 평가에 따라 능력을

선별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그뿐 아니라 익숙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업

무로 인해, 그리고 초기에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 육군은 국방부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

움을겪었던것으로보인다.

채용된 6,056명의 장교들은 지원서뿐만 아니라, 특히 슈타지와 공모하여 직무상의 본

분을벗어나협력했던사실이있는지에대하여입장을진술한직무진술서를제출해야했

다. 적성검사는국방부가제출된서류를검토하고, 또한상급자의추천을고려하는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검토 서류는 모드로(Modrow) 정부가 정해 놓은“간부 인사기록

검증”규정에맞지않는경우가많았다. 

채용시급여는다른공직과마찬가지로서독지역지급급여액의 80%로확정되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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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군은국가인민군처럼공직에있어특별한급여규정및공급규정을요구할수없었다.

이들에게는 견습근무관계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서독 군인법(Soldatengesetz)에 따른

서약이 요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에펠만 서약”에 따른 것으로, 일 년이 채 안되

어요구된두번째서약이었다.

계급은견습근무관계상태에서구연방군기준에따라조정되었다. 공정한기회를줌으

로써, 서독 연방군 동료들이 구동독 국가인민군 출신 군인들은 완전히 다른 직무체계와

승진체계에서비롯된직급상의혜택을아무런노력없이누리게되었다는뒷말이나오지

않도록하였다. 계급조정은보통한개또는일부는두개, 그리고예외적경우에심지어

세 개 계급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계급조정은 무엇보

다도 당사자들이 그 사이에 연방군 중대의 지휘가 국가인민군의 대대보다 더욱 어렵고

많은책임하에서이루어진다는것을경험했기때문에쉽게수용되었다. 적지않은수의

장교들이연방군하사계급으로지금까지의업무를계속수행하는것에동의하였다.  

2년간의의무복무기간을약속받은장교들은임시조직의직책에투입되거나또는제

한된 시기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기존 동독군의 잔재를 청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

가인민군에서운동과군신체단련을담당했던장교는구동독지역내새로운부대로투입

됨으로써좋은기회를갖게되었다. 이들을계속해서군운동강사내지는최소한민간인

신분의운동교사로부대에존속시키는것은내가지휘대장으로서직접추진했던사안으

로, 과거감독관경험을통해연방군내에서운동이 1994년무렵까지소홀히다루어졌던

교육분야였음을잘알고있었기때문이다.

장교의경우초과인원이많아, 종종하나의직책을여러명이수행하는중복임명이이

루어졌으며, 이는중대장과포병중대장의경우도마찬가지였다. 직무전환교육과지도는

구서독지역출신전문가의참관여부와는무관하게거의전적으로현장에서이루어졌다.

1991년 초까지 육군에는 약 45,000명의 과거 국가인민군 출신 군인과 의무복무 군인

그리고 신연방주 군사기지에서 복무 중이었던 구연방군 군인 1,200명이 있었다. 구연방

주출신군인수는특히구동독국가인민군군인에대한 2년계약종료후계속증가추세

에있었으며, 1994년가을에는장교와하사관약 5,500명, 그리고의무복무군인 3,000명

인수준에도달하였다. 동부방위사령부및군단인력은당시장교 2,942명, 하사 11,619

명, 사병 26,642명인것으로집계되었다. 이로써동부방위사령부및군단에게허용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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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규모에거의근접하게되었다. 

후임인력의 충원상황은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인사상황에 대한 평가 역시 전반적으로

좋았다.

구동독 국가인민군 장교들에게 여러 주에 걸친 보충교육과정이 육군훈련학교, 코블렌

츠(Koblenz) 내부지도자양성센터, 함부르크 연방군 간부사관학교에서 제공되었다. 그밖

에도 전문가 및 무기교육관을 위한 전문적인 직무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약

2,000명에 이르는 장교와 수많은 하사관들이 서독 군사기지에서 4주에서 6주에 걸친 군

부대실습을이수하였다. 그뿐아니라동부방위사령부및군단의경우에, 국가인민군출

신직업군인들은독일의헌법및군법, NATO 조약등과관련하여사령부법률자문단이

진행하는단기과정세미나에참석해야했다.  

1993년초, 2년계약을맺었던육·해·공군의모든장교및하사관들은 2인이상의상

사로부터서면으로상세하게성격상특징, 능력, 적성에대한평가를받았다. 육·해·공

군의인사담당기관에서시행된 8,282건의평가서와, 이에버금가는분량에해당되는정

규직전환을위한적성범주별직무자격평가서가연방군에한꺼번에발상되었고, 이로인

해연방군은기존에는유례를찾아보기힘든까다로운평가작업을진행해야만했다. 이

직무자격평가서(경력평가)는 지원자를 다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심사 대상자 중

적합한또는더욱적합한것으로평가된세개의집단이약 80%정도, 제한적인또는부적

합한두개의집단이약 20%로차지하는것으로분류되었다. 

군 방첩기관(Militärische Abschirmdienst, MAD)은 기밀사항에대한접근을다루기때문

에 정규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적성검사를 위한 연방정부의 독립적 위원회가 연방군의

직업장교가되고자하는모든지원자에대해청문권과추천권을행사한다. 이위원회는약

500여명에대해서는지원자면접을실시하였고, 나머지지원자에대해서는서류로만심사

하였다. 그결과, 약 40명의후보자는추천을받지못하였고, 당연히채용되지않았다.

2년 계약을 맺었던 모든 장교와 하사관들은 베를린에 소재한“가우크 청(Gauck-

Behörde)20”으로부터구동독의슈타지와공모한책임과관련된전력이있는지질문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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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역주: 공식명칭은슈타지문서관리청으로초대청장요하임가우크(Johaim Gauck)의이름을따가우크기관청으

로불리우며, 슈타지가보유하였던방대한자료를보관하는것이주업무이다.



았다. 

긍정적인검토결과적임자로판정된지원자 5명중 1명에게이른바적색사례가나타

났다. 각적색사례는당사자에대한청문회이후연방군으로부터무기한해임되거나 2년

간의계약관계종료후직위해제되었다. 이와같은“적색사례”의발생빈도는병과및

이력에 따라 상이하였다. 통신부대와 위생대 간부, 그리고 제트기 조종사들에서 이러한

적색사례가많이나타났다.

육·해·공군에 2년간계약직으로채용된구동독국가인민군장교출신 5,662명모두

가 연방군 정규직에 지원하였다. 이들 중 3,575명은 1993년에 직업군인 또는 최대 15년

간복무하는기간제계약군인으로서채용되었다. 또한약 600명의국가인민군전장교들

은연방군의하사관으로전환배치되었으며, 이에 대해만족하였다. 약 1,600명은국가인

민군전장교에서방위지구행정기구 VII의공무원또는사무직직원으로전환된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인으로채용된주요인사들은대부분과거국가인민군의참모장교로, 이들이함

부르크 소재 연방군 간부사관학교의 참모장교 기본교육과정에 별다른 허가 없이 참석할

수있었던것은통합의형식성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라고볼수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독의 동료들과 한데 섞여 강당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동시에 참모

장교급(소령, 공무원 급여등급 A 13) 활동에 대한 적성심사를 받았다. 과거에 다른 교육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발생한 핸디캡은 존재했지만,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진 않았다.

1993년에이르면, 과거국가인민군이력을지닌장교들이최초로참모진교육에대한적

합성을인정받게된다. 놀라운사실은이들당사자들이이와같이매우까다롭고본인에

게유리한경력개발과정을사전에전혀기대하지못하고있었다는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지금도 독일통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

정한기회를전혀갖지못했으며, 이들은이제통일의패배자집단, 다시말해어쩌면복

수를열망하는잠재적반동세력으로전락해버렸다고말하는사람들을설득할수있게해

줄지도모른다. 말하자면“우리는홀에들어와있는여성들과만함께춤을출수있다”고

나할까. 그리고새로운동료들이통합되었던반면, 동시에연방군의축소로인해이전의

전우들이 조기에 퇴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연방군의 기존 장교 집단이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않았다는사실에주목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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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시험 기간은 모든 지원자로 하여금 그들이 장교이든 하사관이든 한편으로는 공

정한기회로, 다른한편으로는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였다. 각자두가지시각에서구분

되는책임감을느끼고있었다. 3개월동안간부사관학교에서참모장교를대상으로한기

본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중대장을 살펴보자. 그는 육군전술 통합 향상

교육(Heerestaktische einheitliche Weiterbildung, [HTW])이 포함되어있는계속교육을혼

자서차분히생각할틈도없이빠듯한교육과정일정을쫓아가야만했다. 그러는사이에

도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대를 이끌어야만 했는데, 부대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를 대신하여 다른 동료에 의해 지휘되었다. 그는 직업장교로 연방군에 채용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준비해야 했으나,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

었다. 따라서그는가족을부양할책임감으로인해, 2년후군인직을퇴임할준비도동시

에해나가야했다. 승계확인증과함께지원결과가성공적이었다는연락을받게되어서야

비로소안심할수있었을것이다.

어쨌든과거국가인민군의직업군인들은자신의미래에대한커다란불확실성에도불

구하고, 통일독일을위해군을동시에해체, 전환, 구축하는일회적작업을완수하기위

하여적응을위한상당한어려움속에서도충성하면서그리고전문적인역할을수행하면

서협력하였다. 이들은재고조사, 군자재선별, 군자재반납및사용, 이후소련군그리고

이후 러시아군의 서부군대 지원에 동참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통일 조국의 역사에 있어

한장을장식하는것이었으며, 이들스스로도그와같은사실을충분히자랑스러워할만

하다. 

바이체커(Weisäcker) 연방대통령은 1991년 4월 29일 내가 지휘하고 있는 포츠담 소재

동부연방군을방문하였다. 당시그는이미알려진연방군의재건능력을“부대의통일이

독일인의 통일을 촉진한다”라는 말로 치하하였다. 이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자극이자 모

토가되었다.  

국가 인민군과 연방군의 인적 통합은 다른 모든 국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복지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절차의

투명성, 특히 평가과정은 새로운 감독기관 내의 신뢰를 강화시켰다. 3년 후 군부대 내에

서는 구서독지역 출신 군인과 구동독지역 출신 군인을 구분지어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

다. 이들은하나의팀으로성장하였고, 수많은구동독국가인민군출신군인들이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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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임기에 따라 이미 독일 서부 및 남부 지역 군부대로 전임되었다. 이들은 이미 1994년

에다수의정기진급조치에따라국가인민군소속당시계급까지승진하게된다. 1994년

부터 더욱 많은 수의 구동독 국가인민군 장교들이 영어 및 프랑스어 외국어 교육과정에

파견되었다.  

완벽한통합은한세대전체의과제를달성해야하는목표를포함한다. 따라서어떠한

세계에서새로운동료들이오는것인지를알고, 각자서로다른경험을공유하는것은상

당히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지나치게일반화하는것은피하면서도, 일반적특징을찾

아낼수는있다. 물론모든인간은상호대체될수없는개인이다. 그렇지만구동독장교

와구서독장교집단을비교해보면몇가지특징이드러난다. 

국가인민군에서승계된장교들의자질및정신상태

통계상으로 나타난 국가인민군의 연방군 배치 후 평균 직위는 대위이다. 이들은 국가

인민군에입대하기전, 이론 및실무교육, 그리고일반적으로아비투어21를이수하였다.

이제우리들은직업교육과직업실무를포함한아비투어가“비(非)프롤레타리아”가정출

신어린이를위한제 2의사회주의적교육방식이라는것을알게되었다.

동독의 생활환경은 직업 군인에게도 부대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다양한 즉흥

적창작활동을강요하였다. 따라서그들중에는퍼즐이나수수께끼를즐기는사람, 모형

제작자, 취미로 수공예를 즐기는 사람 등이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을 이수한 장교들의 경

우, 직업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높았다. 단지 이 분야에서 뿐만 아니더라도 교육제도에

있어구동독과구서독간에뚜렷한차이가존재했음이곧바로드러났다.

국가인민군의장교지원자들은국가와당으로부터높은평가를받고있으나국민들사

이에서는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지원은

서독의 군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안전, 진급, 기술, 군 생활이 주는 기쁨, 젊은이

들과의교류와같은유사한동기에서비롯된것이었다. 지원자는마르크스주의의이데올

로기적 상부구조22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나, 주된 관심사항은 전문 군사학적 영역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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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주: 독일의대학교입학자격시험.

22 역주: 마르크스주의에서사회의경제적구조를의미하는하부구조위에성립하는정치적·법률적·예술적·철학

적인관념또는그에상응하여형성된여러제도를말한다.



당하는 것이었다. 지원자는 학생 자격으로 사전에 군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장교라는

직업에적합한자격을갖출것을요구받았다. 군 장교지원을통해자질이떨어지는학생

은아비투어를충분히극복할수있게해주는도움을받게된다. 교사집단에게는군후속

세대육성을위한의무할당비율이주어진다.     

국가인민군의장교는요구와현실사이, 진실과거짓사이의모순을알고는있지만, 결

코자신에대한불이익을생각하지않고그러한모순에대해질문해서는안된다는생각

을항상머릿속에갖고생활해왔다. 항상이러한심리적압박을안고살아야했을것이다.

이러한생활방식은대안이없기때문에더욱굳어지게되었다. 장교들은재임중에전문

가로서의직무동기및의무동기를갖게된다. 이러한동기부여는동독과서독통일과정

에긍정적으로작용한공통과제였다. 

서독 68운동 이후 제기되었던 2차 덕목23에 대한 비판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심각한

위기상황에서즉흥적협력을경험하는과정에서설득력을잃게되었다. 

장교의 인사집행은 분권화되어 있었다. 특정 직책의 계급 및 후보는 다양한 당서열

(Nomenklatur)에따라구분되어있었다. 정무장교는슈트라우스베르크소재최고정책행

정기구 서열명부에 올라 있었다. 대대장은 사단장의 서열명부에 속해 있었으나, 연대장

은국방부서열명부에속해있었다. 연대장은보통두드러지게강한성격을지닌젊은참

모 장교였다. 군사 지역과 육·해·공군의 부대장들은 각각 고유한 서열명부를 지니고

있었다. 매년갱신되는국가발전장기계획에따라당간부서열이정해졌다.   

장교들은특히국가장려책으로인해결혼을일찍하였다. 장교의부인은종종군대내

에또는그들주변에직장을갖고있었다. 이들이통일이후계속직업을갖지못했다면,

이는그들의의지와반대로일자리를잃은것으로보아야한다. 통일후이들은기껏해야

고용창출조치(ABM)24 또는 직업전환교육 조치에 따라 임시직업을 갖게 될 뿐이었다. 남

편의경우아내의직업에관심을갖지만, 아내들은남편의직업에별다른흥미를갖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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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역주: 2차덕목은 1970년대가치판단논쟁으로부터비롯된개념이다. “사회의성공”에기여하는특징적덕목을 2

차덕목으로구분하였으나, 이는직접적인 1차덕목보다한등급아래로평가되어왔다. 왜냐하면이러한덕목은

윤리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대표적인 2차덕목으로는근면, 신뢰, 복종, 정확성, 청결

성등이있다.

24 역주: ABM은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의줄임말로, ABM 참가인력을고용할경우, 사용자가아닌고용청

이임금을지급한다.



지않았다. 서독에서는여전히이러한공동체생활을바람직한것으로생각하고있지만,

근무 외 시간에 상관 또는 장교클럽의 주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교 가족들의 공동생활

은제대로알려진바가없다. 통계상장교가족들은서독과비교할때한명이상의아이

를 두고 있다. 주택은 표준화된 조립식 주택으로 다층형 건물이며, 다른 군인 가정의 주

택과나란히늘어서있다. 이러한주거상황으로인해동독의근무외시간공동생활이이

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계단식 주택의 집단공

동체의경우에는공식적인공동생활이이루어진다. 이제극소수만이연방군에서계속군

인으로근무할수있게되었기때문에이웃간관계가매우불편해졌다. 러시아식목조별

장“다차(Datsche)”가있는정원에서는사적인생활을즐길수있다. 국가인민군시절에

는이곳에머물기위해서는간부진에게신고를해야했다. 근무시간외에장교들은보통

가족과함께하거나또는취미로이것저것손으로물건을만드는일에관심을갖는다.  

장교는이미사관학교에서전문병과에할당된다. “병과사령관”(중대에도사령관이있

었음)과 관련된이력은 연방군의군직무와도유사성을 지니고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장급에이르는군전문직의경력과정과연관되어있다. 

장교는 일반적으로 서독의 동료들보다도 더 많이 실무에 신경을 쓴다. 장교는 기꺼이

배우고자하는자세를지니고있으나, 학습 중에는그다지조직적으로행동하지못한다.

장교는 학습에 있어서도 힘들게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학습은 흥미위주라기 보다

는지식의재생산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주로 필기내용을외우며학습한다. 동독에서

지식에대한테스트는문답형식으로이루어졌다. 초기에본질적인내용을이해하는것은

이들에게는매우어려운일이었다.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장교는 동일한 사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장교는 자유 세계

에서다원주의와개방적상황을인정하고받아들이는것에어려움을느낀다. 공개적으로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는 개방적인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

다. 이로인해장교는아마도일정한시간동안자기확신감의결여를보이게되고, 이로

인해오히려관찰과경청을선호하게될것이다. 자신감의측면에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존재하는열등감으로인해구동독국가인민군은독자적주도권, 독립적분석이나

결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 구서독 출신 동료들보다 더욱 많은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한다.

SED체제 국가는 서로 다른 비판적 사고와 말을 장려하지 않았다. 연관성에 대한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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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안되는것이었다. 정보는하달되었다. 항상명확한계급적관점이요구되었다. 그

리고 SED체제국가는언어교육을통해권력을행사하였다. 상투적이며모호한언어는공

산주의 지도자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군사적 표현방식 및 행동방식은 일종의 엄격한 의

식에서처럼정해져있었다. 이러한방식은집단내군의단일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었

다.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직업군인에게서 처음부터 자발적인 개방성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두사람만의대화에서는적극적인개방성을보여주어놀라웠다. 사회

주의는사회집단내자유로운소통을무너뜨렸다. 사회주의를경험했던사람들은자신의

사회적미래가임명장이나사령장을통해안정적이되어야비로서여유있게행동하는경

향이있다. 

국가인민군의명령방식은연합군보다훨씬더치밀하게사전에계산된구조를갖고있

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25의이론이장교학습과정에는포함되어있다. 그러나전쟁

중에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군 지휘부는 항상 앞서 생각

을 해야 하지만, 미리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의 이론적 원칙은 실제 장교 교육에

있어서는특별한의미를갖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상세한명령이나계획의실행에대한독자적주도권은위험한것으로간주되었으며실

무에서는요구되지않았다. 권한의재위임이나안정중심적사고가지배적이었던것으로

보인다. 통계상평균적인일반장교들은상당수준의러시아어를구사하지만, 영어 실력

은기껏해야기본지식을갖추고있는수준이었다. 이들은운동에있어그다지활동적이

지않으며체력수준또한좋은편이아니었다.

구동독에서장교는교회와접촉이전혀없었으며세례도받지않았다. 장교는종교문

제에대한생각이전혀없었다. 처음에장교들은민주시민교육과서독군목의신앙상담,

그리고정무업무와국가인민군을구분짓는것을어려워했다. 가끔장교들은드물지만주

위에군목이있는경우에는, 친절과절제된관심을보여주는목사와마주칠수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사는 교구(敎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구동독지역 내 주(州)교회는 1957년 체결한 군목 신앙상담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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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극심한 논쟁이 계속 되었다. 군인은 설득력 있는 주장의

명확성그리고진실된동기의공개를원한다. 부차적인문제가주된문제로과대평가되

어버렸고, 평화윤리적 기본원칙의 전면적 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교회 분열에 우려

로 인해 유보되었다. 몇몇 교회 목사와 주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였으

나, 대부분은“군”에대해무관심하거나거부감을갖고있었다.     

장교들은 국가 인민군 직업장교이자 전문가에서 연방군의 직업장교로 전환되기 위한

공식적인 자격전환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이 훈련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병과의 전

문가가되고자하는의지를가져야하며, 동시에다방면에실력을갖춘참모장교가되어

야한다. 연방군제복을입은채로이러한전환과정을이수하는것은동시에국민으로서

의전환과정을이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인 분야에서 목표의식을 상실하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뜻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존감에 대한 상실은 삶의 위기로 다가오며, 이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정상적 반응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상실감을 겪게 되면, 장교들은 삶의 일상적 상황에서 불확실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된다. 상실감으로인해장교들은동독에대한서독의단호한평가로부터더큰

상처를 받는다. 비법치국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언급한 자가 의미하는 것

과는훨씬다르게그에게받아들여진다. 진정이담긴행위는신중함을필요로한다. 따라

서 그들이 내보이는 예민함 뒤에 동독에 대한 은밀한 그리움이 감춰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잘못된생각이다.

남아있게 된 구동독 국가인민군 장교들은 자격재취득과정에 대한 동기 부여가 잘 되

어 있었다. 별도의 향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능력은 두드러지게 한 방향으로만

발달하였다. 비공식적이며 자율적인 향상교육과정은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다. 자유는

또한 동시에 여가시간이 아닌가,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경력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각인되지 않은 듯 보였다. 국가인민군의 경우, 진급은 위로부터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배치전환을위한자격취득과정이 5년후포괄적으로종결될수있었던이유는, 연방군

의 지휘부 조치와 구동독지역 군사 기지에 대한 서독 동료들의 태도가 완화되어 자격취

득이 용이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들“선구자들”대부분은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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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새로운 동료와 공감하고 도움을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차

별적인주관적감정이서독동료대부분이갖고있던기본적태도였지만, 시간이지나면

서 곧 구연방군 내에서 축소 및 구조조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바르샤바 조약이 폐지되고 과거 가입국 군대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북대서양조

약기구가새로운목표를제시한후, 국방과관련된정책적환경은상당한정도로변화되

었으며, 이로 인해연방군내동부군과서부군은공동의재학습과정을모색하였다. 이는

동시에 구동독 국가인민군 군인의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이들은 몇몇 서독 동료들과 달

리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독일의 국제적 의무와 관련하여 군병력의 외국 투입에 별다른

문제점을느끼지않았다.   

구동독 국가인민군의 직업 장교들은 통일 후 처음 3년 간 구동독지역 내에서 전환학

습, 적응 및 선발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 대통령으로부

터 모범적 사례로 치하 받았던 연방군의 구동독지역 재건 사업에 동참한 것을 자랑스럽

게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동독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베씨

(Wessi)26”에게어느정도보여준것이었다. 다시말해많은장애물과제한적기회에도불

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정복해갔다.   

국가인민군 출신 장교는 연방군 내에서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무병에 대한 생각

을 빠르게 전환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여러 사례를 통한 많은 교육과 지

도를필요로했다. 이와관련하여하급장교층의경우에는특히상당한격차가존재했다.

그러나이러한차이는 5년후대부분극복되었다. 

군의 이미지와“연방군 브랜드”활용 방식에 대해 통계상 국가인민군 출신 장교들은

오히려실망감을갖고있으며, 별로엄격하거나강력하지않다고느끼고있다.   

구동독 국가인민군 출신 장교들은 초기 재건 기간 동안 자신들과 매일 협력했던 서독

동료들에게 연대감을 느꼈다. 서독 동료들 역시 점차 그들에게 연대감과 공감을 보여주

었다. 이들은한목소리로통일후구동독지역내특수상황에대한서독의무지와무시를

비판하였다. 연방국방부와 서독 연방군이 보여준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오만함과 독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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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공동으로민감하게대처하였다. 따라서동독투입시나타났던베씨라는표현이“보

씨(Wossi)”라는 표현으로 곧 바뀌었다. 이들은 완전히 구동독지역에 속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은 함께 이사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 때문

이었다. 구서독지역에서보면이들은완전히구서독지역에속해있다고도볼수없었다.

왜냐하면 통일과정의 전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오씨에 대해

갖는단호한평가에보씨가대신나서서싸워주기때문이었다.    

게다가 구동독지역에 대한 보상비용은 신연방주 내에서 제한된 생활조건과 노동조건

을 감내하는 것보다 구서독지역에서 계속 경력을 쌓고 싶어 했던 구서독지역 출신 동료

들에게가끔질투심을불러일으켰다.  

구동독 국가인민군 장교와 보씨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방식에 따라 각자 개

인적생활환경속에서연방군에대한편견에맞서싸워야했으며, 항상상대방을이해할

수있었던것도아니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연방군전체가변화함에따라, 구서독지역

동료들역시그들의문제에대해구동독지역동료들에게더많은이해를구해야했다.  

최종결과

구동독지역내연방군은신뢰구축과정을성공적으로완수하였으며, 그와동시에이를

안전한미래에투자하는결과를가져왔다. 국가인민군내과거군상사가구동독지역신

임병으로 그리고 구서독지역 동료들로 수용된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었다. 연방군과 소

련군(이후 러시아군) 서부부대의 협력이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것도 예상치 못한 일

이었다. 연합군은도대체어떤국가가 1995년예정된 NATO 관할구역에가입국으로수용

될지회의적시각으로의심을품었다. 이제이들은독일식모델을바탕으로과거바르샤

바조약국의 NATO 회원국가입을좀더쉽게상상할수있다.    

신연방주내연방군은그들의방식에따라임무를완수하였으며, 구동독국가인민군의

직업군인을성공적으로통합하여독일인의공동발전을촉진시킬수있었다. 

1993년 7월 콜 연방총리는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을 방문하였다. 라테노브

(Rathenow) 북쪽에 위치하며 하벨(Havel)강과 엘베(Elbe)강 사이에 놓여 있는 클리츠

(Klietz) 소재 연병장에서 전투 훈련의 일환으로 무장상태에 있던 모든 계급의 군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때 독일연방공화국의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출신으로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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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업에동참했던많은병사들을자랑스럽게여길것이라고평했다.

“이러한 과정은현대사에있어 유례가없는 것입니다. 과거의적이 동료가되었으며, 이

들의임무는독일민족의권리와자유를용감하게수호하는것입니다. 이러한방식으로연

방군은우리조국동독과서독의통일을위한중요한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확신하건대, 과거를회고할때독일군대의업적이독일통일과정에있어아마도가장성

공적인한장을장식할것입니다.”

1994년 9월 연방군 감찰관인 클라우스 나우만(Kluas Naumann) 대장이 NATO 군사위

원회와 통합된 연합국 군대 참모총장들을 동부 방위사령부 및 군단으로 초대하였다. 나

는연병장에서 1990년대독일육군의최신식무기로무장하고전투훈련중인부대를진

두 지휘할 수 있었다. 나는 베를린에서 상세한 상황 발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

다. 의도했던 효과가 연방군 감찰관의 말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후 NATO

군사위원회가나우만대장을차기의장으로임명한다는소식이전달되었다.

1995년 2월연방국방부장관은연합국외무부장관과국방부장관, NATO 위원회를그

사이명칭변경된구동독지역소재제 IV 군단으로초대하였다. 총지휘관이자지금은중

장인 요아힘 슈피어링(Joachim Spiering)이 다시금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여 클리츠 연병

장에서최신식무기로무장한전투훈련을진두지휘할수있었다. 이들은최고의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연방주내에서오랜기간성장해온육군병력과견주어전혀뒤쳐짐없

이높은동기부여의식을갖고연방군의주요국방병력기준에따라전투준비태세를갖

추고있음을보여주었다. 따라서독일육군제 IV 군단은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관할

구역을 배정받았다. 그 이후 총지휘관은 두 명의 간접적인 상사를 배정받았다. 한 명은

코블렌츠(Koblenz)에 새로 창설된 육군 지휘사령부의 사령관으로 과거 방위사령부의 임

무를또한이어받게되었다. 다른한명은현재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소재 NATO 중

앙지상군(Landforces Central Europe, LANDCENT)의 네덜란드총사령관으로서병력투입

의결정및이와관련된군사훈련을책임지고있다. 

국토 방위는 연합방위이다. 구체적인 적을 상정하지 않고, 방위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럽내평화를위한독일의책임이라고할수있다. 이로써유럽은오직모든국가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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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책임하에안전과평화를지킬수있는것이다. 독일은자국의자유와독립을좀더

큰전체적틀안에서수호할수있어야한다. 이렇게더큰틀안에서책임을수용해야한

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 그리고 유럽을 위한 공동 책임은 독일인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이를통해자체적인군사수단없이는성취할수없는과제들이도출되는것이다. 독일은

그밖의다른목적을위해서는 UN, 북대서양조약기구, 서유럽연합, 유럽안전보장협력기

구의회원국지위를유지하지하지못한다. 독일이통합되는사이에독일의크기, 지리적

상황과경제력으로인해늘역사적연관관계를맺고있던유럽내인접국가들은우려를

나타내고있다.  

러시아 군대는 독일에서, 서독 연합군은 베를린에서 철군하였다. 독일인들은 각기 다

른이유에서그들에게감사를표하였다. 베를린과구동독지역영토에서 4년에걸쳐중부

유럽군비축소및군비통제라는주요업무가진행되었다. 사실상이것이만족할만한이

유일것이다.

그러나 군 외에도 통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의많은사람들이통일이종종부당하고감정적이었다며실

망감을표출한다. 동부지역인접국가군대와의만남에서우리는항상다시금귀를기울

여야 한다. 당신들의 문제를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와 문제를 공유하겠는가? 이

러한 경험은 매우 숙고할 만하다. 독일인들은 서로를 제대로 참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권력의탄압이느슨해지자마자관습을거부하고부셔버렸던것인가? 동독인들은단순히

서독마르크와서독의번영만을원했고, 덧붙여조용히내버려두기를원했던것인가? 서

독인들은 국가의 통일이 그들의 기득권과 관습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가? 서

독인들은국가의전후부채에대한연대감에있어각자의생각을드러내지않는것인가?

그칠줄모르는성장이그들의국가의식과연결되어있는것인가? 독일인들은유혈사태

없는자유통일이라는선물에감사해하지않는것인가? 독일인들은정말그것이나쁜것

이라는전제하에모든소식을믿는것인가?  

몇 가지 간접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신의 활동

영역안에서통일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도록책임을지고있다. 만일독일이이미통일

되지않았다면, 유럽이어떻게통합되겠는가?

독일인들은 40년간서로떨어져살았다. 동독과서독의군대는서로적이었다. 연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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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가인민군은 서로 매우 달랐다. “동독”의 경험과“서독”의 경험은 공통된 독일 역사

의 일부이다. 그리고 물론 국민들 사이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체성이 자라났다. 서로

다른두군사문화가 30년이상독일영토에존재하였다. 

구서독에서는 서유럽과 북대서양 정체성이 자라난 반면, 구동독지역에서는 또 다른

정체성이 성장하였다. 신연방주 내에서 앞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목표가 중요한 토

대가 되어야하고 확고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제 IV 군단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 서유럽과 북대서양 국가 간 정체성 확대가 추구되어야 한

다. 이는 역사적으로 공동의 교훈을 지니며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지닌 경제·문화권의

중심, 중유럽에서의 국가적 정체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시종일관 유럽적 사고를 포함

하고있으며, 유럽의지리적윤곽은얄타협정의부당한규정을통해규정되는것이아니

라역사와문화를기초로한염원에따라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유럽의생각은유럽의

안전을오직공동으로그리고러시아와의협력을통해서만가능한것이다.  

구동독지역에서연방군이수행했던재건사업과더불어통일조국에서는“평화를위한

협력관계”라는현재진행중인프로그램을넘어서는향후더욱다양하게활용가능한자

원들이축적되어왔다. 

147

면담록



04권경찰- 경찰청

하르무트몰덴하우어(Harmut Moldenhauer)

베를린주경찰의통합

2001년 5월 8일, 몽스(Mons) (벨기에)

하르트무트몰덴하우어는베를린장벽붕괴당시서베를린경찰서장이었다.

* 자료본문미번역

148

독일의통일·통합정책연구

자료 2

참
고

자
료



04권경찰- 경찰청

쿠노뵈제(KKKKuuuunnnnoooo    BBBBöööösssseeee) 박사

2010년 6월 10일, 베를린

쿠노뵈제박사는역사학자이자정치학자로, 1990년대초베를린주내무부차관, 브레

멘주내무부장관을역임하였으며현재마다가스카르대통령정책자문위원이다.

뵈제박사는다음과같은두개의문서를제출하였다.

1. 통일이후베를린주소방대및구조대통합과관련된사안에대한근무시간기록표,

전직주소방서장이자공학석사볼프강숄츠(Wolfgang Scholz)가 기록하였으며베를

린주소방대가 1995년자체출판사를통하여발행, 51쪽

2. “경찰청지도 - 경찰의통합과정”이라는워크숍최종보고서(의사록), 감독: 게오르

그 셰르츠(Georg Scherz) 경찰청장, 베를린, 1991년 9월 30일~10월 2일, 67쪽 [“공

무용문서”]

현재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나타나는 주된 문제는 통일을 겪으며 변화해 온 지난 몇

년간문서보관에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는사실이다. 게다가그당시대부분의관련자

들이퇴직하였거나또는그들중몇몇은또한이미사망하였다는사실도문제가된다.

다음두곳에서해당자료를찾아볼수있을것이다.

1. 경찰청내경찰역사박물관, 책임자: 페스트(Fest) 박사, 전화: (030)4664994762

2. 베를린 주립 문서보관소, www.landesarchiv-berlin.de, 월-금 10-17시,

Eichborndamm 115-121, 13403 Berlin, benutzerservice@larch.verwalt-berlin.de,

전화: (030)902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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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특별한사례를제공해주고있다. 서베를린지역에서는 30,000 명의경찰공무

원이, 동베를린 지역에는 12,000 명의 경찰공무원이 근무하였다. 동독의 모든 경찰공무

원은가우크청27의조사를받았으나, 이는단지동베를린에한한것일뿐, 기타연방주에

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당시 질문지는 경찰역사박물관에서 열람이 가능할 것이다. 중요

한 것은 독일의 경우, 연방국가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찰법, 보

안법과같은거의모든법률은개별연방주가알아서개별적으로제정하고있다. 한편으

로는연방규정을준수해야했고, 다른한편으로는개별연방주또한각기다른규정을갖

고있다는점에어려움이있었다.

조직, 구조및향상교육과자격취득은동독과서독을비교해볼때기본적으로상이한

방식으로이루어졌다.

1990년 여름 동베를린 경찰관을 대상으로 훈련연수가 이루어졌다. 인사위원회의 제안

에 따라 약 9,000~12,000 명에 이르는 인원이 직책을 부여받았고, 나머지 인원은 해임,

사직또는퇴직하였다[이들중다수는당시번성하였던민간경호업체에고용되었다]. 동

독 출신 준고령 경찰공무원은 수습기간을 거쳐 서독의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받았다. 훈

련연수과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노력을 요구했다. 우선 공무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동독 경찰관 재직 중 국가안전보위부(MfS)28 활동이 차후에 밝혀졌을 경우, 이후의 공직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질문지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슈타지 활동 여부는 처음부

터 상당히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매우 큰 단점으로 작용했다. 과거 인민경찰

(Volkspolizei) 시절, 높은직위에속해있던사람들은한명을제외하고모두적절하지않

은것으로분류되어승계되지않았다. 승계된한명은작센(Sachsen)주로발령받았다. 동

독의기술및장비는낙후된상태였기때문에전혀인수인계되지않았다.

반정부 및 반통일사범 중앙조사단(Zentrale Ermittlungsgruppe für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 ZERV)29은 통일 이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뛰어난 능력

을 지닌 만프레트 키트라우스(Manfred Kittlaus)의 지휘 하에 (“당시 콜 총리는 디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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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역주: 공식명칭은슈타지문서관리청으로초대청장요하임가우크(Johaim Gauck)의이름을따가우크청으로불

리움. 슈타지가보유하였던방대한자료를보관하는것이주업무임.

28 역주: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의줄임말. 일명슈타지로도불림.

29 역주: 1991년-2000년에존재하였던단체이며 SED 및구동독의잔재를청산하기위하여베를린경찰청에마련됨



(Diepgen) 베를린 시장만큼이나 키트라우스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중앙조사단은 동

독이해외비용으로유치해놓고있었던자금과관련된경제범죄를조사하였다. 자금액수

는수십억에달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샬크-고로트코브스키(Schalk-Golodkowski) 사

건이가장잘알려져있다.

의회는 여러 번 통일 과정을 진행하면서 달성된 동질화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

였으나, 이러한보고서를아직도찾아볼수있을지또는보관자체가제대로이루어지고

있는지매우의심스럽다. 국회의사당문서보관소가당시보관문서를베를린주립문서보

관소에인계하였는지조사해보아야할것이다.

당시극복되어야했던주요과제는다음과같았다.

1. 동독경찰공무원의슈타지활동여부에대한검사

2. (특히임금에있어) 행정조직통합및현대화

3. (특히데이터처리분야에있어) 행정방식통합및현대화

뵈제박사의책임분야는특히다음과같다.

•경찰

•소방대 (IGNIS30 데이터도입)

•민방위 (과거연합군/NVA31 소속), 예를들어벙커, 생필품비축등

•재해예방 [이를위해해당민방위법, 재해예방법, 헌법보호법비교], 예를 들어더욱

강해지고있는신연방주내외국인에대한적대감/극우주의문제, SED32/PDS33 모니

터링등

•베를린주민사무소

•주민신고사무소(거주, 이주), 신분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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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역주: 라틴어로불을의미함. 베를린소방대가진행하는프로젝트명칭.

31 역주: Nationale Volksarmee의약어로구동독의국가인민군을뜻함.

32 역주: 독일사회주의통일당

33 역주: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의약어. 민주사회주의당으로 SED의후신.



•운전면허증, 차량신고/명의변경, 번호판(알파벳및숫자조합으로인해주민의신연

방주또는구연방주출신여부가명확치않게되었다는점이중요했음)과같은교통

•묘지감시, 장례제도, 화장터

•외국인청과 관련하여 망명 논의, 다수의 발칸반도 출신 망명인, 유고슬라비아 내전

으로 인한 난민 문제, 관청에 줄지어 대기하는 한국인 사업가들, “마지막 사안을 우

선적으로처리해주어야하는가?”

•동독석사학위증인증과같은직업관련자격증감독

•식료품검사와같은영업활동감독

•행정구역관리, 동일한행정체계및직업교육과향상교육기준마련

간소화, 현대화그리고이와더불어최종적으로장기적비용절감을위하여통일과정

을활용할수있는기회가딱한번있었으며, 이러한기회는항상주어질수있는것이아

니었다. “시민이아닌문서가움직여야하는것이다.”다시말해행정통합과관련하여행

정서비스간소화가중요했다. 일부에서는갑자기한꺼번에너무많은공무원이임용됐는

데, 이들의사무실을도대체어디에서구할수있을까? IT 분야와관련해서보자면, 기존

의경찰및소방대에는자체연락망및연락시설을거의갖추고못하고있는문제점이있

었다. 경찰, 소방대, 베를린주 교통공단(BVG)34, 지상전철(S-Bahn)의 아날로그 전파를

디지털전파로교체하는것은매우많은비용이드는작업이었으며, 단지아날로그전파

또는디지털전파중반드시한가지를선택하는것만이가능했다. (“동독경찰은알바니

아를제외하면유럽내에서아직디지털전파를사용하지않는유일한경찰이다.”)

급여체계 통일: 1996년까지 경찰과 소방대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이한

급여 지급받았으며, (동일한 순찰차/소방차를 사용하면서) 동독 공무원은 30% 더 적은

급여를받았다.

공공건물의 관리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현재 이와 같은 과제는“아웃소싱”을 통

하여해결하고있음). 더 나은통합을목적으로 행정기구소재지를구동독지역으로 이전

하였다. 베를린주 통계청, 행정 및 법학 전문대학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해당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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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역주: Berliner Verkehrsbetriebe의약어.



에서 강의를 하고 그루네발트(Grunewald)/빌메르스도르프(Wilmersdorf)에 거주하는 교

수들은쿠담(Ku’Damm)35거리에서프리드리히스펠데(Friedrichsfelde)로 사무실을옮기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그뿐 아니라 한때 베를린의

소유였으나이후동독으로소유권이이전되었던건물을어떻게되찾을것인가에대한문

제가제기되었다. 또한건물을되돌려받았던경우, 건물이대부분황폐화되어있어전면

적인재개발이필요한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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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역주: Kurfüstendamm의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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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터바이리히(Dieter Weirich)

2010년 6월 14일, 베를린

디터 바이리히 교수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방송국장

을역임하였다. 

주제 관련 자료들

동독 방송국의 폐쇄는“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다. 이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를 하고자 한다면, 코블렌츠(Koblenz) 소재 연방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들, 그리고

ARD36 문서보관소(방송문서보관소)의 보관 자료들이 도움이 된다. ARD 문서보관소에서

는 동독 자료 역시 열람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본(Bonn)에 소재한 도이체벨레

(Deutsche Welle) 역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당시 신연방주의 방송분야 책임자였

던 루돌프 헤리베르트 뮐펜츨(Rudolf Heribert Mühlfenzl)은 이미 2000년에 사망하였다.

[1990년 10월 15일 뮐펜츨은 통일조약 제 36조에 따라 이 직책에 선출되었다. 당시 그의

임무는 동독의 (Deutsche Fernsehfunk 또는 Fersehen der DDR로 알려진) DFF37와 동독

라디오방송국을청산하는것이었다. 그의 활동은동독국민들사이에서논란이되었다.

그는인기있는방송사및방송프로그램을폐지하는사람으로인식되었다. 임기중그의

가장큰업적은아마도중부독일방송 MDR(Mitteldeutsche Rundfunk)의 설립이었을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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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역주: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alnd의줄임

말이며, 독일국영방송국이다.

37 역주: 1972년부터 1990년까지존재하였던동독의국영방송국이다.



구조개편

최초의 독일 총선거에서처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구조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

서 개별 연방주 사이에“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주는브란덴부르크주를지원하였고, 헤센(Hessen)주는튀링겐주를, 바덴-뷔르

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와 바이에른(Bayern)주는 작센주를 지원하였다. 이때

대부분 행정기술적 요소와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구서독측이 갖고 있던 단점 역

시그대로수용되었다. 다시 말해구서독지역의경우, 예를 들어자를란트(Saarland)주와

같이규모가작은연방주모두가주립방송사를소유하고있다. MDR 방송사가새로설립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성의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었다. 초기에는 메클렌부르크-포

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 역시 MDR 방송사 관할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

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북독일방송 NDR(Norddeutsche Rundfunk) 소속이다.]

브란덴부르크주 공영방송사 ORB(Ostdeutsche Runkfunk)와 베를린 공영방송사

SFB(Sender Freies Berlin) 방송사는 베를린주 및 브란덴부르크주 공영 방송사

rbb(Runfunk Berlin-Brandenburg)로 합병되었다. 전체적으로구동독지역내구조개편은

“연착륙”되었다고볼수있다. 독일라디오방송 Deutschlnadfunk는제임무를완수한후

해체되었으며, 일부는 도이체벨레에 인수되었다. [서베를린] RIAS(Runkfunk im

Amerikanischen Sektor) 방송사는 일부는 도이체벨레가 인수하였으며, 일부는 해체되었

고, 일부는 민영화되었다. 이때“특별수당”을 지급받는 구서독지역 출신 전문가들이 활

용되었다. [그들은구동독지역 내에서수행하는 그들의업무에대한대가로상당한 금액

의 급여를 지급받았다.]38 구서독지역 내에서는 지금까지 재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

었기 때문에 합병과 관련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

고있다. 방송법(주방송법)은서독의방송법을그대로넘겨받았다. 이는근본적으로는영

국의방송법을바탕에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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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구동독지역에는 주회계감사원(Landesrechnungshof)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새로 설립된 주회계감사원

의 구성원은 구서독지역 출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 당시 구동독지역 내에서 구서독지역 출신 인력은 필요한

전문지식을갖춘유일한인력으로활용되었기때문에지금보다더욱존경받았다.



예: 동독방송(DDR-Rundfunk)

동독방송국에는 6,000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이중 300명은 운전사였다. 왜냐하면

상당수의직원들은예를들어르포(reportage) 보도를위해필요한개인차량을갖고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독방송국의 사업본부장은 통일 후 보험을 팔러다니는 신세가 되었

고, 다른직원들은퇴직하였다. 한젊은여비서는슈타지의비공식요원(IM)39이었으며, 이

로인해해임되었다. 새로운직장을구하고자하는이에게당시노동시장상황은현재의

독일구직자가직면하고있는상황보다훨씬더유리하였다. 당시디터바이리히는적절

하지못한결정을내리는바람에비교적많은비판을받았다. 서독방송노조는동서독간

즉각적인임금동질화를원하였다. 바이리히는 5년간의과도기를제안하였는데, 이는재

원이 충분치 못하고, 구동독지역 생계유지비가 구서독지역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구동독지역 방송직원들은 언론노조(IG Medien)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

고받아들였다. 또한 이분쟁은정치적차원의문제로까지확대되지는않았다. 바이리히

는 구동독지역 직원이 그들의 과거로 인해 더 나은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

며, 구동독지역직원스스로또한그러한것을원치않았다.

예: 베를린국제방송(Radio Berlin International, RBI)

베를린국제방송국 RBI는그다지크게중요하지않았으며, 이는소련의대외방송국에

비견될 수 있다. 이미 통일조약 협상 초기에 RBI는 그 전보다 직원이 급감한 상태였다.

RBI에재직하고있는사람들은한동안 RBI 계속유지될수있을것이라고예상하고있었

다. [1990년 10월 2일이후 RBI는동독방송국최초로활동을중단하였다.] RBI 직원해임

은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였다. 동독은 아프리카어에 능통한 전문가

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언어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당원자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

했기때문이다. 통일후, 젊은 언어전문가들(총 24명)은 그대로고용이승계되었다. 왜냐

하면 다수의 중장년층 언어전문가들이 통일 전부터 이미 도이체벨레에서 근무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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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역주: inoffizieller Mitarbeiter의줄임말.



기 때문이다. RBI 산하 일부 방송국은 통일 후 방송송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대로존속시켰다. RBI는단지독일을대상으로만방송을송출하였으며, 외국에서는이

방송을접할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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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라이히(Anja Reich), 카린슈테믈러(Karin Stemmler),

페터리스벡(Peter Riesbeck)

2010년 8월 5일, 베를린

아냐 라이히(*1967년 베를린 출생)는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일

간지 벨트(Welt)에서 편집자로 재직하였으며, 1996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습기자으로 일을 시작하여 동독과 서독의 언론인 비교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완성하였다. 1999년에서 2006년까지 뉴욕 특파원이었으며, 현재 월간지 다스 마

가진(das Magazin)을이끌고있다.

카린 슈테믈러(*1957년 라이프치히 출생)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였

다. 1980년부터베를리너차이퉁에서지역편집장으로일하였다. 현재옴부즈우먼으로독

자면을맡고있다.

페터 리스벡(*1968년 팔츠(Pfalz) 지역 안바일러(Anweiler)에서 출생)은 하이델베르크

(Heidleberg)대학과 마인츠(Meinz)대학에서 화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1997년부터 베

를리너차이퉁에서과학분야와가십코너을거쳐, 오늘의쟁점란을맡아왔다. 2009년부

터는오늘의쟁점중정치부문국장을맡고있다.

인터뷰핵심진술:

1. 통일 이후 대부분의 동독 출신 언론인들이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슈타지 색출이 있었으며, 과거 슈타지 활동 전력을 보유한 몇몇 언론인은 자발적으

로회사를떠났다.

2. 동독의 언론인은 마침내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고 더 이상 어떠한 당 지침에도 복종

하지않게된까닭에통일을해방으로여겼다.

3. 베를리너 차이퉁의 대다수 독자는 구동독 지역 주민들이다. 폭넓은 지역에 걸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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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끌어 모으고자 하는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인터뷰내용

베를리너차이퉁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특수사례에속한다.

- 통일이후대다수의동독출신언론인이베를리너차이퉁에서계속일하고있음

- 어느 누구도 해고되지 않았으며, 몇몇 중장년층 언론인이 보상금을 받고 일을 그만

두거나퇴임하였음

- 슈타지색출이있었음

- 슈타지전력을보유한몇몇언론인은자발적으로회사를떠났음

- 그리고이들중몇몇은비난에도불구하고남아있음. 이러한경우를다루고권고하

는윤리위원회가있음

- 1990년 통일 직후 동독 출신 언론인에 대한 어떠한 특별 연수과정도 존재하지 않았

음

- 변혁기 또는 1989년 가을 무렵부터 SED40 중앙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지침 및 검열도

없었음

- 동독의 언론인은 마침내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고 더 이상 어떠한 당 지침에도 복종

하지않게된까닭에통일을해방으로여겼음

- 구조개편과정에서서독의언론인채용을선호하였음

- 동독과서독출신언론인사이의의견차이는매우컸으나, 해결할수없는대립은전

혀일어나지않았음

- 베를리너 차이퉁의 대다수 독자는 구동독 지역 주민들임. 폭넓은 지역에 걸쳐 독자

들을 끌어 모으고자 하는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음

인터뷰중베를린장벽붕괴기념일과관련하여베를리너차이퉁기념판이배포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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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발행부수 증가에 대한 수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진술에 따르

면, 공식문서는공개할수없다고한다.

•리스벡씨는베를리너차이퉁에서통일을경험한당대의목격자가아니었다.

•리스벡씨는한국이통일에있어어떻게대처할수있을지다음과같이충고해주었다.

- 북한의경영진은남한의인사로교체되어야한다.

- 그러나경영진을제외한조직의지역핵심엘리트를모두교체해서는안된다. 그들

은지역주민들이무엇을읽고싶어하는지더잘알고있다.

- 북한의언론인동료를위한계속교육및향상교육과정이제공되어야한다.

- 이러한교육과정은무엇보다정치, 역사, 경제분야를다루어야한다.

- 권장강의: 권력분립을다룬글, 예를들어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토머스홉스

(Thomas Hobbes) (리바이어던(Leviathan)), 존 로크(John Locke), 존 롤스(John

Rawls)의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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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권미디어- 언론통합

우베칼베(Uwe Kalbe), 라인하르트프리케(Reinhard Fricke)  

2010년 8월 5일, 베를린

기관/장소 : 노이에스도이칠란트편집국, 베를린

우베칼베와라인하르트프리케는노이에스도이칠란트편집국정치부에서다년간함

께일하여왔다.

인터뷰핵심진술:

1. 통일전노이에스도이칠란트에는약 500명의직원이있었으나현재는겨우 100여명

만이근무하고있다. 직원대부분은 1991/1991년에신문사를떠났거나해임되었다.

2. 15명의편집인중약절반이서독출신이다.

3. 독자수는줄어들고있으나, 노이에스도이칠란트는“고정”독자층으로인해동독에

서살아남을수있었다.

인터뷰내용: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D)는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으며, 수십 년 간 동독 국가정당

(Staatspartei)의 기관지로우위를선점해왔지만, 정기구독자의 90% 이상을잃은뒤로“좌

파당(Die Linke)”의 당기관지가되었다. 다시말해독일내유일한당기관지로남아있게

되었다.

인터뷰중특히다음과같은정보가제공되었다.

체제 전환 이전에는 엄격한 검열이 이루어졌던 반면, 이미 1989년부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곧 이어 SED의 중앙위원회(ZK)41를 통한 어떠한 지침도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다.



체제 전환은 강제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 상황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유발하였다. 편집국의 간부진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강좌가열렸고, 경제분야와같은부서에서많은직원들이해임되었다. 이에반해“학

문”및“대외정책”과같은부서는문제없이계속운영될수있었다. 

체제 전환 이전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에는 약 500명의 직원이 일하였으나 현재는 단지

약 100여 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원이 1991/1992년에 신문사를 그만 두었거

나해고되었다.

2010년현재상황은특히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다.

•마케팅은서독출신직원들이담당하고있다.

•노이에스도이칠란트는광고게재만으로수입을유지하기는어렵다.

•15명의편집장중약 1/2이서독출신이다.

•의견차이는있으나심각한대립은없다.

•편집국인력의고령화로인해서독출신젊은이들을많이채용하였다.

•독자수가감소하고있으나, “고정”독자층으로인해동독에서살아남을수있었다.

•현재 약 3,000~4,000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를란트(Saarland)주에는 단지

24명의정기구독독자가있다.

•독자의평균연령은 68세이다.

•채용지원자의대부분은정치적으로좌파성향을지닌사람들이다. 

162

독일의통일·통합정책연구

참
고

자
료

41 역주: Zentralkomitee의약어.



163

면담록

자료 7

13권농업- 농림식품부

게르트콘라트(Gerd Conrad)

2010년 11월 5일, 베를린

게르트 콘라트는 연방 식품, 농업, 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BMELV) 613과 연방포털“독일 수산업(Fischerei

in Deutschland)”총괄책임자이다. 그는수산업분야통일협상시담당자였다. 

인터뷰주제: 통일과정에있어동독의수산업

콘라트는 수산업 분야 통일협상의 시대적 증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 그는

1990년연방식품, 농업, 소비자보호부담당관으로원양어업및어획할당관련실무진에

서일하였다.

동독과서독의실무진(Arbeitsgruppen, AG)이 협상을위하여조직되었다. 서독은겔더

(Gelder)가, 동독은 크라우제(Krause) 차관이 이를 담당하였다. 이 실무진은 본(Bonn)과

로스톡(Rostock)에서 3~4회회의를가졌다.

실무진의담당분야는연구및비율규정, 원양어업등이었다. 동독및서독공무원각 1

명, 그밖에학자및수산업관련참가자가함께하였다(“원탁회의(Runder Tisch)”처럼).

콘라트는 동독 당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모진 규모가 적었고, 부분적으로

로스톡 어업콤비나트(Fischkombinat)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지적했다. 원양어업은

동독의 외화획득에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분야 종사자 다수가 SED와

밀접한관계를맺고있었기때문에, 이 분야에서는단지소수의인원만이연방정부에고

용이승계되었다. 일반적으로동독의수산업은“매우”번성해있던상태였다.

통일조약에서수산업주제는단지발트해운행선박의크기제한과관련한부분만을언

급하였을뿐, 거의다루어지지않았다. 왜냐하면대부분의규정이유럽연합법의효력범위

내에있었기때문이다. 이에대한유럽의회규정모음집이있었다. 모든협정은유럽연합이

심사하였다. 이과정에서원양어업에대한다수의국제협정이효력을상실하였다.



어획할당협상은부분적으로쉽지않았다. 유럽연합법에따라전체독일에걸쳐해당

되었으며, 구연방주가그들에게할당된어획량을포기하는것에동의하지않았기때문이

었다.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또는 이전 해당 기관)는 연방농업식품청(Bundesam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을통해어획량할당을규정하였다. 합의결과, “누구나자

신이가져온할당분을받는다”는규정이받아들여졌다. 원양어업어획할당이대폭감소

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불

리하게작용했다. 따라서이후에도계속하여, 다양한어종의어획할당률을서로교환함

으로써불리한조건을조정해갔다.

동독 원양어선의 대규모 퇴출 조치는 신탁관리청이 주관하였으며, 유럽연합의 협력,

특히 수산업 지도를 위한 금융기구(Finanzierungsinstrument für die Ausrichtung der

Fischerei, FIAF)의공동자금조달로지원을받았다.

그밖에 동독의 담수어 생산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담수어 생산은 예를 들어 작센

(Sachsen)주 및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매우높은수준으로대형기업을통해

대량으로이루어졌다. 특히뱀장어는“제 2의화폐”로통했다. 그러나일반적으로질보다

양에더높은가치를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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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13권농업- 농림식품부

볼프강크뤼거(Wolfgang Krüger) 박사

2010년 9월 30일, 베를린

볼프강 크뤼거 변호사는 독일농민연맹(Deutscher Bauernverband, DBV)에서 농업법

전문위원을담당하고있다. 그는구동독지역내농업재건작업을수행한바있다.

인터뷰주제: 구동독지역농업의구조적변화

크뤼거는 1990년 이후 신연방주 내에서 이루어진 구조적 변화를 지켜보아 왔다. 그는

주요사항에대하여소개하고있다.

동독에서 농민은 거의 농민상조회(Vereinigung der gegenseitigen Bauernhilfe, VdgB)

에만가입되어있었다. 농민상조회는 1990년 3월동독농민조합으로전환되었으며, 1991

년 농민상조회 지부는 독일농민연맹에 통합되었다. 연방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농민의 60~70%가독일농민연맹소속이다.

크뤼거는통일과정에있어독일농민연맹의세가지주요과제로로비 > 구조개편지원

> 농업구조조정지도를언급했다.

독일농민연맹은“구동독지역 구제기금(Hilfsfond Ost)”에서 약 7백만 유로를 수령하였

으며, 이를 특히 법률 자문 및 시범사례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밖에는 주로 유럽연합의

가격보상보조금(1992년-1995년) 및 구조조정보조금(1992년부터) 그리고 특히 조기퇴직

규정을통하여지원을받았다.

구동독지역에서는주로농업협동조합, 구서독지역에서는주로가족기업으로구분되었

던농민연맹들의분류가약간의문제였다. 현재신연방주에는약 30,000개의농업기업이

있으며그중 6,000개는신생또는재설립기업, 3,000개는법인기업, 20,000개는농업을

부업으로하는기업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생산조합(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LPG)



과 인민농장(Volkseigene Güter, VEG)이 지고 있는 약 70억 유로에 달하는 구부채였다.

정부의 채무변제를 통해 부채를 14억 유로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은행에 대한 채권자

간담보물의우선변제순위동의서(Rangrücktrittsvereinbarung)를통하여, 또는 2000년부

터비교를통하여후속사업들은비교적유리하게채무를변제받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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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신탁관리청과구동독지역재건

가브리엘레뢰베르트(GGGGaaaabbbbrrrriiiieeeelllleeee    LLLLööööbbbbeeeerrrrtttt) 

2010년 9월 10일, 베를린

가브리엘레뢰베르트는 동독에서 국가위원회 교육제도부에서 재직하였다. 통일 후 베

를린으로수도이전이이루어질때까지교육및직업교육정책 II부 B4과에서일하였으며,

현재연방경제기술부외국투자, 재교육, 개발은행과이등서기관을맡고있다.

인터뷰내용:

•동독 경제부(Wirtschaftsministerium) 공무원 약 4,000명 중 약 40명만이 독일연방공

화국 경제부에 채용되었다. 몇몇은 외무부와 같은 타부처로 이직하였으나 그 수는

미미하다.

•동독출신 인력에 대한 향상교육 및 계속교육은 연방공무원연수원(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에서관할한다.

•인사위원회심사후이들은본에위치한연방경제기술부에서계속근무해도된다는

승인을받았다.

•개인적경험

- 동독에서이수한직업교육을인정받기위하여공증신청서를제출하였다.

- 서독출신직장동료와의관계: 상호간의편견

- 수도이전후본과베를린사이를통근

•교육및직업교육정책부활동

- 신연방주에직업훈련법을도입하기위한노력

- 구동독지역젊은이를위한지원: 직업훈련선택시진로지도그리고신청지원

- 다음과같은조치가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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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훈련(Bildungsoffensive)”: 청소년에게적합한정보자료

2) “기회거래소(Chancenbörse)”: 기업과청소년연계하기

3) 전화포럼: 24시간전화상담가능

청소년들의반응은매우긍정적이었다.

•뢰베르트 여사는 인력승계를 위한 규정 또는 일반적인 지침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

력승계와 관련된 정리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고 했다. 또

한 뢰베르트여사는과학기술부내부에 1990년조직도및당시연방공공행정연수원

의계속교육프로그램에대한자료를갖고있는지문의해보겠다고하였다.   

168

독일의통일·통합정책연구

참
고

자
료



169

면담록

자료 10

14권신탁관리청과구동독지역재건

헬가마넥(Helga Manneck)

2010년 10월 1일, 베를린

헬가마넥은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사무

관이다. 

통일조약제29조를바탕으로구동독의대외무역또는최소한그일부를살려보고자하

였다. 그 이상의실용적연관성을존재하지않지만, 이 주제는북한과연관지어볼때흥

미로울듯하다.

독일상공회의소(Deutscher Industire- und Handesltag - DIHT, 현재 명칭은 Deutscher

Industire- und Handeslskammertag - DIHK)와 독일산업연합회(Be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는 베를린장벽붕괴후합동사무소를설립하였다. 1990년 10월 4일

연방정부의모든부처는베를린에지역사무소를설치했다. 연방경제기술부는 400명의직

원을배치하여최대규모의지역사무소를두었으며, 이중 30명은서독출신이었다. 동독

및서독출신직원의비율배분이적극적으로이루어졌다면이와달랐을것이다. 동독에

는관광, 경공업과같은경제부문과관련하여약 40개부처가있었다.

1950년 이후 연방대외무역정보국(Bundesstelle für Außenhandelsinformationen, BfAI)

은독일중소기업을위하여외국에대한정보를수집하였다. 베를린장벽붕괴후구서독

기업들은 연방경제부로부터 동독의 거시경제학적 상황과 법적 기본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다. 연방경제부는 대외무역정보국에게 이와 관련된 보고서 발행을 요청하였

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독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헬가 마넥은 당시

경제부에서 대외무역 상공회의소(Auslandshandelskammer, AHK) 및 대외무역정보국

(BfAI)을담당하고있었다.)

통일이되기반년전, 동독직원들과어떻게일을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들기시

작하였다. 능력 있고, 적합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인사를 찾는다는 것

이쉽지않았다. 왜냐하면“동독사람(Ossi)42”의신상서류는잘다듬어져, 다시말해잘꾸



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최선의 해결책이 없었다. 독일상공

회의소(DIHT) 또는 대외무역 상공회의소(AHK)를 위해 몇 명의 동독인에 대해 고용승계

를 해야 했을까? 단지 소수의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외무부

(Auswärtiges Amt)는단한명의동독인에대해서도고용승계를하지않았고, 경제기술부

는중간적방식을선택했다. 부총리는자문관으로서직위를유지했을뿐, 직원은아니었

다. 국가계획위원회(Plankommission)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현재

신연방주내모든공무원중약 80퍼센트가좌파당(Die Linke)을 지지하고있다. 그와동

시에체제전환내지전환이후시기에이러한점이비교적문제가되지않았다는사실은

흥미롭다고할수있다. 

1991년 3월 경제부 내에 신연방주 대외무역지원과(Referat, Außenwirtschaftsförderung

Neue Länder)가 신설되었다. 이를통해구동독지역의기업들은대외무역지원을위한조

치및가능성을접하게되었다. 당시외국시장이동독기업을외면하였기때문에대량해

고가발생하였고, 이로인해 1991년부터동독기업은어려운시기를겪고있었다. 신탁관

리청또한초기단계였다. 다시말해신연방주정부와행정기관은아직정착단계에있었

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때연방경제기술부가도움이되었다. 그러나이들이구동독지역기업을위해투자자들을

끌어모으지는않았다. 이러한유치업무는신탁관리청의관할이었기때문이다. 당시 신

탁관리청은 매우 규모가 큰 기관이었다. 이와 유사한 관계에 놓여 있는 연방경제기술부

의업무범위는신탁관리청의그것에비하면오히려적은것이었다. 연방경제기술부에서

는 구동독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많지 않았고, 연방경제기술부에서 일하는 구동독지역

출신 신입 직원의 외국어 실력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연방경제기술부는 서로

매우상이한업무를다루고있었던관계로, 신탁관리청과함께일하는경우가적었다. 또

한 1991년에구동독지역투자자들을지원하기위한센터설립의기반이되었던연방경제

기술부의내부지침이마련되었다. (헬가마넥은 1998년까지이센터를이끌었다.)

주요 과제는 외국투자 유치였다. 이를 위해 정보센터가 설치되었다. 이후 유명인사들

역시“홍보출장”을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며, 1998년부터 힐마르 코퍼(Hilmar Kopp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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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위해미국으로건너간것을일례로들수있다. 

일본은 이른 시기부터 구동독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독일

에 일본 은행의 지점이 개설되었다. 구동독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미미했

다. 그 후 많은 일본 기업이 다시 구동독지역을 떠났다. 사실 구서독지역 출신을 포함한

다수의기업은구동독지역회사의매입을원했던것이아니라, 시장선점을노렸던것이

었다. 최소고용기간제도를활용하여이를막고자했던국가적차원의노력이있었다. 그

러나베를린주의지원이중단되자많은기업이베를린을떠났다.

1994/1995년부터구동독지역이더이상고립되어있지않은것으로판단할수있는일

이나타나기시작했다. 그이후특히독일전체에대한홍보와관련하여구동독지역은항

상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구동독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시설조치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으며, 연방경제기술부는 동독이 동유럽의 관문이라고 주장하며 구동독지역에 대한 관심

을 일깨우고자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동유럽으로 향하는 문은 구동독지역을 거쳐

가는우회로를거치지않고갈수있도록활짝열려버렸다. 동유럽시장이붕괴되어있을

때, 동시에구동독지역생산품의품질에대해서도의심의눈길이쏟아졌다. 게다가구서

독지역및서유럽시장은상품생산업체가이미넘칠정도로많이존재했다. 그렇다면구

동독지역 기업은 어떻게 시장에서 새롭게 성공할 수 있을까? 헬가 마넥은 외국투자자들

은북한을우선투자대상으로관심을두지않을것이라는의견을갖고있다. 어려운것은

그뿐아니라사실상북한이중국으로가는관문으로도별로적합하지않다는것이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의자산 1천 5백만

마르크를초기자금으로한국제투자위원회(International Investment Council, IIC)가 유한

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후속사업과 관련하여 연방기술경제부 기본원칙과

(Grundsatzreferat) I b 1의크라일(Kreil)씨가 구동독지역 기업의 대외관계 지원에대하여

보고해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유한책임회사는 화학

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두고있었다. 투자자들은전체신연방주와의상담대신, 국제

투자위원회의 사전분석을 원했다. 이후 국제투자위원회는 독일투자진흥회(Invest in

Germany)로변경되었다.

다음과같은수많은문제점이나타났다:

•부족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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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초기사업전망

•사회간접시설및대인서비스부족

•투자자의회사매입이적었으며, 그들은그회사와관련된시장에만관심이있었다.

경제상호원조회의(RGW)43는 동독이 집중하였던 차량제조(철도의 화물차량, 열차) 및

화학과같은분야에서국가간분업을정착시켜왔다. 상호경제협력회의해체후해당시

장은 붕괴되었다. (화폐통합으로 동독 제품은 하룻밤 사이에도 값이 치솟았다.) 동시에

독일에서일어났던사건들로인해동유럽역시변화하였기때문에구동독지역은더이상

동유럽으로향하는절대적관문이될수없었다.

“파견공무원(Leihbeamte)44”은각연방정부부처에서채용공모된직책이었으며, “통상

적인”공모방식이 존재했다. 경제부에서 파견공무원직 채용을 공고하면 지원이 가능했

다. “파견공무원”선발기준이되는질문내용은각연방주가개별적으로책임지고작성해

사용했다. 구동독지역에서활동하고자하는기업의경우, 종종 개인적결정이영향을미

쳤다. 예를들어파견된간부의자녀를위해다언어사용학교를찾는것이중요했다. 종

종 구서독지역에서 훌륭한 역량을 보유한 간부들은 구동독지역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 구동독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

을것인지에대한회의적시각도존재했다. 인적구성에있어서, 외지인과의적절한혼합

이요구되었으며, 이주제에대해계속해서원칙논쟁이일었다. 구서독지역출신직원은

구동독지역출신동료를위하여자신의승진을포기하고싶어하지않았다. 경우에따라

서는, 구동독지역출신의경우, 연방경제기술부에배치될때이전경력이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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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역주: 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의 줄임말. 1949년 설립되었으며, 서구 사회에서는 종종 코메콘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으로불리웠다. 당시소비에트연합의지휘하에사회주의국

가들의경제적협력을도모하였던단체이다.

44 역주: 독일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이외의 외부 인력을 뜻한다. 이들은 소속 관청이 아닌 민간경제, 협회,

또는이익단체출신으로그가속한기업에서계속직원자격을유지하며소속기관으로부터급여를받고연방정

부부에서시간제로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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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

15권사법및행정- 법무부·내무부

한스오토브로이티감(Hans-Otto Bräutigam) 박사

2010년 9월 13일, 베를린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 법학박사(*1931년 출생)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브란덴부르

크주에서 만프레트 슈톨페(Manfred Stolpe)가 총리직을 역임하는 동안 법, 연방 및 유럽

문제부장관으로재직하였다. 

그는약 10년전, 한국통일부가주최한독일통일을주제로한강연에초청된바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 문제점을 다룬 수많은 문서가 존

재하지만, 개별문제간의연관관계나전체적인틀을다룬글은그다지많지않다. 

각 신연방주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예를 들어 신탁관리 최종

보고서와같은보고서들이존재한다.

•1993년/94년주요민영화작업이종결되었다.

•일자리의약 30%가줄어들게되었다.

기업의 20%는회생불가능한기업으로분류되었으며, 나머지 80% 기업은대부분구서

독지역소재기업에게, 몇몇 기업은외국기업에인수되었으며, 구동독지역소재기업의

소유로남게된기업은거의없었다.

당시이루어진산업구조개편은현재매우비판적으로검토되고있다.

산업의직업훈련은구서독지역으로집중되었으며, 재능있는동독청년들역시구서독

지역으로이동하였다.

권장도서 : 파크, 카를 하인츠(Paqué, Karl-Heinz). 2009. 성과분석. 독일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분석. (Die Bilanz. Eine wirtschaftliche Analyse der Deutschen Einheit.)

München: Hanser. [파크는 1956년 자르브뤼켄(Saarbrücken) 출생으로 2001년부터 2007



년까지 자민당(FDP) 작센안할트주 부대표를 역임하였고, 1996년부터 막데부르크대학에

서국제경제학교수로재직중이며, 그는저서를통해독일통일을전반적으로긍정적으

로평가하고있다.] 

독일의주요 50개기업중에단지 8개기업만이구동독지역에소재하고있다.

미해결자산문제

사유재산존중의원칙이적용되었다. 그러나소련군철수로남게된대규모토지에대

한소유권은상환되지않았다. 연방헌법은이를또한판결에따라결정하였다.

유효한동독법에따라 1989년 10월 18일이전에취득한소유권은반환될필요가없었다.

결과

•50%가토지를 (원가치대로) 돌려받았음

•50%는 2004년부터총액의 10~20%에상당하는보상금을수령하였음 [“더이상단순

히돈을돌려주는것이아니었다. 이는명백하게부당했다.”]

강제이주자또한“보상금”을받았다. 이는완벽한보상이될수없었기때문에정치적으

로정확히부담조정이라불리웠다. 이부담조정은보상자산금액의 10~20%에해당된다. 

법률통합은 놀라울 정도로 별다른 논란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1990년 10월 3일자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체계는 단지 몇 가지 예외조항을 빼면 신연방주에 그대로 적용되

었다. 이로인해많은실질적인문제가발생했다. 법률체계를점차적으로통합해갔더라면

다수의 긍정성이 존재했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동독

은 서독과 달리 재판권이 일원화되어 있었다. 어떠한 경우든지 동독 국민은 항상 우선적

으로지방법원(Kreisgericht)에서송사를해결했다.45 이러한법률체계가계속유지되어왔

고국민들이친숙하게느끼고있었기때문에, 1993년말까지이제도를그대로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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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역주: 동독은 재판권의 일원화로 인해 일심 법원에 해당하는 구법원, 항소심 법원에 해당하는 군법원

(Bezirksgericht)만이존재하였다. 



동독모델의수용을고려했어도괜찮았을분야

1. 가족법및노동법: 이 분야는사상적영향을그다지많이받지않았으며, 다양한긍

정적측면이존재하였다. 따라서더많은부분이수용될수도있었을것이다. 

2. 보건제도: 보건제도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진료소가 유지될

수도 있었겠으나, 이 제도의 수용에 대해 서독 측이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고려되지않았다.

3. 직업훈련이 병행되는 고등학교 졸업(대학입학자격시험(Arbitur)): 동독에는 이와 같

은제도가존재하였다. 학업 기간이일년정도연장되더라도, 향후 직업경력에있

어큰도움이될수있다. 이와같은제도의도입은지금독일내에서만논의되고있

다.

4. 법원법(Gerichtsverfassungsgesetz): 간소화를목적으로한조세법원(Finanzgericht)와

사회법원(Sozialgericht)의 통합은 지금 독일 내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이미 동

독에존재하던제도였다.

5. 법률전문가 양성: 법률전문가 양성에 있어서도 동독 모델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었

을것이다.  

사상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분야의 경우에는 동독의 다양한 제도를 그대로 수용

할수도있었을것이다. 그러나 a) 서독의사상적의심그리고 b) 통일과정에있어시간은

촉박하고 세부적인 연구는 지나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이중 어떠한 것도

실현되지않았다.

그러나 1990년 11월 9일 국경 개방 이후 통일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서독으

로의대규모인구이동이있었을것이며, 불균등한인구분포(1. 젊은층의이주그리고 2.

신연방주내출산율감소)는이미지금현재벌어진것보다도훨씬더심각해졌을것이다. 

동독은 산업지대를 동독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인위적으

로이루어졌으며경쟁력을확보하지못했다. 통일 후, 기업들은파산하고노동자는다른

곳으로이주하였다. 관광업은인구조정에도움이되지못하였다. 게다가다수의신연방

주에서는 의사가 부족했고, 자격을 갖춘 후속세대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신연방주 내

많은지역은개업과관련하여의사들에게큰인기를끌지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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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문제에있어특별히대단한해결책이존재하는것은아니다. 그렇지만적어

도독일동북부지역에서는폴란드이주민들의사례가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폴란드

슈체친(Szczecin)46 주변지역은매우훌륭하게발전하고있다. 

브란덴부르크주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자매결연

통일이전에도개별연방주사이에자매결연이이루어졌으며, 다음과같이자매결연을

맺은바있다.

•브란덴부르크주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튀링겐주와헤센주

•작센주와바이에른주

구동독지역 내 현직 판사는 서독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판사파견을요청하였다. 이들중약 70명은비교적신속하게파

견되었고, 이후좀더많은인원이파견되었다. 당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총리이자

후에연방대통령이된요하네스라우(Johannes Rau)는이를적극지원하였다. 그들중다

수는시간이흐른뒤다시돌아왔으며, 몇몇은이기회를활용하여자기경력의도약대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수월하게 경력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

부에서는그들이 3류판사라는비판의목소리가높아졌다. 다른한편으로많은판사들이

이상주의에젖어브란덴부르크주로갔다. 그들은이에대한금전적보상을받았는데, 이

른바“별거보상수당 (Trennungsentschädigung)”이라불리웠다.

250명의 동독 출신 판사가 존재하였다. 동독법보다 서독법에 따라 더 많은 판사가 존

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략 800여 명의 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다수의 판사들은 예를 들어 국가안전부(MfS) 활동 심사로 인해 해임되기 전에 판사직을

그만두었다.     

법원서기관 인력 부족도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소유권 관계가 토지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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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역주: 독일어명칭은 Stettin.



더이상기록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것이었다. 약 150,000건의신청서가처리되

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토지대장은 과거 병영으로 쓰이던 곳에 모아두었고, 30명의 서

독 출신 법원서기관들이 작업을 처리하였다. 이 작업에 2년이 소요되었으며, 그 사이 또

다시그동안의처리했던수만큼새로운신청서가쌓이고있었다. 

전자토지대장제도역시도입되었다. 이와동시에브란덴부르크주는이를도입한최초

의주중한곳이되었으며, 이분야에서현대화기회를활용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구동독지역 출신 법률가를 위해 계속교육을 제공하였으

며, 이는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의성공적협력을이끌었다.

슈타지활동심사

형무소: 수많은서독출신교도관을받아들이는것은수적인이유로제외되었다. 그러

나구동독지역에는교도관이충분치않았다. 이 분야에있어공개적으로많은비판이있

었으나, 이러한상황을단순히다른방식으로처리할수만은없었다. 과거슈타지활동이

적발되면, 즉시해임되었기때문에, 임시해결책으로활동심사에시간을끄는방법이동

원되었다. 구서독지역에서는구동독지역으로교도관인력이동을원하지않았으며, 자체

적으로여러문제점을갖고있었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매우집중적인계속교육이이루어졌다. 판사, 검사, 신

학자, 교도관에이르기까지모두가슈타지활동여부뿐만아니라인성및적성에이르기

까지적합성심사를받았다. 또한판사의과거판결이평가를받았다. 다시말해단지슈

타지활동이유일한결정적요인은아니었던것이다.

행정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심사를 받았으며, 판사와 검사는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받았

다. 그러나위원회가추천한경우에도각부처장관은반대결정을내릴수있었다. 

이미퇴직한다수의서독출신판사들이몇년간구동독지역에서근무하였던점또한

도움이 되었다. 주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판사들만이 고용승계가 되었다. 외무부

에서는단한명의고용승계도 이루어지지않았으며, 연방군의경우일부인원만이 (계급

강등후) 승계되었다.   

거의대부분이심사절차를통해검증되었다.

43개 구법원이 브란덴부르크주에 있었으며, 첫 단계로 이 법원의 수를 25개로 감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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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처리과정에서지역사정에밝은인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였다. 그러나법무

부내구동독출신법무부차관을연임시키는것에대해서는매우비판적이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슈타지과거심사중상황을올바르게판단하는데매우주의를

기울였다. 베를린주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대처하였다. 과거 분리되었던 도시 일부를 하

나의주로통합하는과정에서모든동독출신판사들은일단무조건해임되었으며, 이후

15%가다시채용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판사인원의 45%를그대로승계했다.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건물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동독 형무소의 보안을 유지

하기 위해 동독은 잔혹한 조치와 경비견, 발포명령을 사용했으나, 통일 후 폐지되었다.

당장시급한형무소의개조는규모도크고당장실행하기어려운사안이었다. 그러나, 반

대세력의대규모항의에도불구하고, 결국 6억마르크예산을들여사업이시행되었다.

인민회의는편파적심사를방지하기위하여서독출신법률가로구성된위원회를구성

하여 모든 동독 수감자들을 심사하도록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동독 시절에 내려진 형량

을줄이거나, 무효화또는승인해야한다고권장하였다. 법무부장관은일반적감형에대

한결정을내려야했다. 무기징역형을선고받은경우감형은총리의권한이었다.

발포명령에대한책임이있었던정치국원이기소되었고, 입증된책임여부에따라판결

을받았다.

법적왜곡: 판사가의도적으로법을오용하였을경우, 당시유효한법에따라구성요건

이이미처벌가능한지입증되어야했다. 이러한사례는소수에한하였다. 서신비밀보장

권침해와선거위반역시이범주에포함되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서 파견된 판사들은 소속을 그대로 유지하고 브란

덴부르크주판사로소속을바꾸지않았다. 이들을위해“별거보상수당”(흔히“특별수당”

이라고도 불리움)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구동독지

역판사들이임용되었다.

뒤이어 90년대 50세이상의중장년층에게기회/전망상실과굴욕감을경험하게했던일

자리소멸로인해, 구서독지역보다구동독지역은더욱높은실업율을갖게되었고, 그에

따른외국인에대한강한적대감이촉발되었다.

기회의불평등과관련된구체적인사례로경제기업의연구부서를들수있다. 이들독

일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제기업들은 대부분 (직원들을 데려가지 않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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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지역으로생산기지를이전해버렸다.  

통일의대외적측면

고르바초프(Gorbatschow)와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 사람들 다수는 독일이 NATO47

회원국이 되지 않기를 원했으나, 콜 총리와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를 관철시켰다. 통일

독일의 NATO 회원국지위유지를찬성하는이들은이를이해할수있는정당한것으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그렇기않을경우중립국가로서의독일은고립될수있기때문이

었다.

서독은 이미 유럽공동체(EG)의 회원국이었다. 신연방주는 1990년 10월 3일부로 자동

적으로 회원국이 되었다. 통일 독일이 어떠한 패권주의적 요구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

라는설득작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었다. 통일독일이유럽과좋은관계를유지

해왔다는사실은큰행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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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역주: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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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재무부

브리기타카우어스(Brigitta Kauers) 박사, 

노르베르트라데마허(Norbert Rademacher)

2010년 10월 26일, 베를린

브리기타카우어스박사는과거동독의국가계획위원회(Staatliche Plankommission) 연

구소에 재직하였으며, 이후 연방토지관리공사(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BVVG - 농업의민영화)에서일하였다.

노르베르트라데마허는통일전후시기에틸로자라친(Thilo Sarrazin)이이끄는연방재

무부내독관계실무진에소속되어있었다. 이 실무진은경제및화폐통합계획을담당하

였다. 라데마허는소련군의철수관련업무를수행하였으며, 이후 런던에있는유럽부흥

개발은행(Europäischen Bank für Wiederaufbau und Entwicklung)에서 임원으로 재직하

였다. 그는현재재무부유럽부내과장으로일하고있다(연구정책및통상정책).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우리는 정보법에 따라 문서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많은

경우, 제대로 된 문서 내지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탁관리청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통일특수과제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관할이다. 해

당 서류들은 아직 연방문서보관소(Bundesarchiv)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1994년에 작성

된신탁관리청의최종통계는중요하다. 우리는자라친(Sarrazin)과대화를나누었다. 그는

경제화폐통합(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을고안한인물이다. 우리는또한연방토

지관리공사에서 1992년부터재직하고있는직원들도만났다.

동독과서독에서는독일통일에대한어떠한계획이나청사진도존재하지않았다. 따라

서그러한변화를주도한것이아니라그에대하여반응한것이었다. 구동독지역의많은

사람들이 통일 초기에 구서독지역의 학교/체육관에서 거주하였다. 서독은 경제통화연합

이 시장경제를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일시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

다. 1990년 2월 8일경제화폐통합에대한결정이이루어졌다. 서독측에서는당시재무부

차관이었던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 동독 측에서는 롬베르크(Romberg) 재무부 장



관이 참석하여 전문가 회의를 이끌었다. 우선 동독의 선거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선거

후토요일오전, 모든연방부처관계자들 50여명이참여한회의가연방재무부에서열렸

다. 일요일 저녁 또는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동독의 어떤 법령을 보존하고, 어떤 법령

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며, 서독의 어떤 법을 도입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회의는 슈

미트-블라이프트로이(Schmidt-Bleibtreu)가 주재하였다.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슈미트-

블라이프트로이는이미사망(?)했다. 넒은의미에서유리했던점은, 예를들어, 독일은그

어떠한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도 새로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러시아의

경우이와달랐으며, 오늘날에도여전히이와관련하여외국으로부터자문을받고있다.

우선 독일 통일은 오 년에서 십 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

러나 예를 들어 통일된 독일 내에서 상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시장경제로

의전환은통제가불가능했을것이다. 이러한점으로인해, 틸로자라친은시행일을정해

한번에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

동독에“신탁관리청(Ur-Treuhandanstalt)의 원조격 기관”이 설립된 적이 있다는 것은

많은이들에게알려지지않은사실이다. 초기에신탁관리청은민영화될수없었으며, 제

3의길을찾아야했다. 기업이더나은실적을올림으로써, 인민의자산이안정적으로유

지될수있어야했다.

연방에서 주도하는 신탁관리법(Treuhandgesetz)은 신탁관리청과의 협력 및 연방경제

부의 자문을 바탕으로 연방재무부가 직접 준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서류가

보존되어있는지여부에대하여알려진바없다. 신탁관리법이준비되는과정에서, 신탁

관리청이해체되어야할지아니면계속유지되어야할지, 또는이기관이앞으로어떠한

영향력을갖게될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다.

동독의재무부는마지막까지 700명의직원이근무하였고, 그 중 117명(?)은 고용이승

계되었다. 동독 재무부는 1990년 10월 4일 본으로부터 파견나온 연방 재무부 직원 40명

에게 단번에 접수되었다. 이에 관해, 연방재무부 차관과 직장평의회 대표

(Betriebsratvorsitzende)가 대화를가졌다. 이후이에대해논의해야한다는요구가있었으

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

동독과중유럽, 그리고동유럽내에서개혁운동이나타났고, 동독은경제상호원조회의

(Rat für gegenseitige Wirtschftshilfe) 가입국인상태였으며, 서구사회를향한접근이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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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북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경제상호원조회의 협상은 북한의 경

우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독일 내 존재하였던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사실상한국에는유사한형태로존재하지도않는다. 또한동독내에서발단은아

래에서부터, 다시말해국민으로부터시작되었다. 드 메지에(de Maizière) 정부는자유로

운환경에서선출되었으며, (대내외적으로) 합법성을인정받았다.

동독 경제는 경제상호원조회의의 요구에 따라, 특히 소비에트 연방의 요구에 따라 좌

우되었다. 서독은반년간여전히경제상호원조회의무역을지원하였다(?). 1991년루블

화의태환성이보장되지않음에따라이러한체제가붕괴되었다. 연방하원의회구동독지

역의원들은예를들어불가리아및다른국가구매자가더이상구동독지역의제품구매

를 원치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더이상구동독지역물품을구매하고자하지않았다. 사람들은종종“내가서독화폐로돈

을지불해야한다면, 제대로된서독물건을사겠어.”라고말하였다.

동독에서는무엇보다특히섬유산업에서여성을필요로하는일자리가창출되었다. 그

러나서유럽에서섬유산업은이미오래전부터더이상대규모로운영되고있지않았다.

섬유산업은아시아로터전을옮긴상황이었다. 따라서거의대부분의구동독지역산업은

체제전환/독일통일후 1년이내에자취를감추었다. 물자공급부족으로인해, 동독내모

든 콤비나트는 소비재생산품 및 소비재저장고를 갖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대형 콤비나

트는북한과마찬가지로유치원, 구내식당, 외래환자진료소를갖추고있었다.

구동독지역주민들은지금까지가져보지못했던것을갖고자했다. 이는제품이구서독

지역에서생산된것인지또는구동독지역내에서생산된것보다품질이떨어지는것인지

에대한문제와는상관이없었다. 카우어스박사는밤새상품진열이바뀌었을지라도기본

식료품은 구서독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품질도 좋았고 사람들은 겉포장에 신경을 쓰

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승용차의 경우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청은

트라반트(Trabant)48 생산입지를유지해야한다고압박했다. 통일전몇달동안동독은국

민에대한의무를수행하기위해, 서독이이행해야할지원규모를결정하였다. 신탁관리

청이연방재정을바닥나게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따라서일정액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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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역주: 동독에서생산되던차량명칭. 통일전까지동독내에서국민차로사랑받음.



는신탁관리청이연방재무부에게계약서를제출해야했으며, 이에대한서류가존재한다

(어디에?). 비르기트브로이엘(Birgit Breuel)은연방재무부가신탁관리청의업무에지장을

주는것이아니라신탁관리청이비교적독립적으로결정을내릴수있도록유념하였다.

구동독지역 기업들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변형되어야 했다.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지역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고, 따라서 기업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모

두계획서를제출하고, 시장을확보해야했다. 매입자의계획을바탕으로매매가가산정

되었다. 특히매입자가기업을매입하여최초이익을언제얻고자하는지가중요한사안

이었다.

최근 몇 년 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모든 구동독지역 노동자의 90%가 통일 전후 시기

와는다른일에종사하고있다. 당시구동독지역주민은독일통일에대하여대대적으로

열광하였다. 북한과 연관지어볼 때 북한주민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있을지는의문이다. 우선 북한내에충분한식량이필요하다. 구동독지역에서는이러

한 식량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신탁관리청 노조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은 이미 구서독지역에 존재하나 구동독지역에서 흔하지 않은 인력공급회사

(Beschäftigungsgesellschaft)를어떻게구동독지역에도입할지에대하여고민하였다.        

동독 서비스부문은 낙후되어 있었다. 체제 전환 및 독일 통일과 더불어 서비스부문이

성장하였으며 많은 인력을 수용하였다. 동독 내에도 처음부터 자영농민이 존재하였다.

이들중다수는폴란드와체코슬로바키아출신이다. 자영농민은각각 10헥타르에이르는

토지를 지급받았다(그전에 동독에서는 100헥타르를 초과한 토지부터 국유화됨). 자영농

민은 농업생산조합(LPG49)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았다. 1945년~1949년에 이루어진 국유

화는 체제 전환/독일 통일 후 무효화되지 않았다. 그 대신 보상이 이루어졌다(통일조약

참조). 연방토지관리공사는독일통일후토지를우선임대해주었다. 그렇지않을경우,

많은물량의토지매매로인하여시장이붕괴될우려가있었기때문이다. 독일에서토지

상환은어려운문제이다. 한국에서도역시그러한가/그러할까? 감정적연대감은또다른

관점이다. 그러나상속이금전적수익을거둘수있는가능성을제공한다면, 중요한것은

특히재정적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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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역주: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의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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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보건및연금체계-보건복지부

하르트무트라이너스(Hartmut Reiners) 

2010년 11월 12일, 베를린

하르무트라이너스는과거브란덴부르크주노동, 건강, 사회복지및여성부“보건정책

기본원칙문의과”과장을역임하였다.

인터뷰핵심진술:

1.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있어 보건 분야에 구조적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 보건체

제가서독체제로전환되는과정이비교적마찰없이진행되었다.

2. 상당한의미가있었던동독의주요의료공급구조(종합병원의외래환자진료소, 외래

진료시설, 약국등)는자율개업한개인병원중심의독단적서독체제를지지하는의

사대표들의압력에의해청산되었다.

3. 동독의이러한구조를유지하고자애쓰는사람은소수에불과했다.

4. 부분적으로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는 위와 같은 구조의 의료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들면, 의료공급센터, 질병관리프로그램). 

인터뷰내용: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 보건 분야에 유사성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한 조직적 접

점은보건체제가비교적마찰없이진행되도록이끌어주었다.

일상적습관으로인해초기에마찰이빚어질우려도있었다. 예를들어동독각부처는

업무를오전 7시에시작하였으나, 서독은탄력근무제가있어주된업무시간은약 9:00에

서 9:30 사이에 시작되었다. 초기에 부분적으로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마찰이빚어지기도하였다.

또다른마찰은인력채용에있었다. 소수의숙련된서독전문인력이다수의동독인력

을 재교육해야만 했다. 간부진은 대부분 서독출신이었다(예를 들어 의료보험(KKn50)의



경우). 주무부처에 있어 동독과 서독출신 국장급 공무원 비율은 50:50이었다. 서독 공무

원은 우선 자문관 역할을 수행하였다(예를 들어 기본원칙과 또는 병원담당과에서). 특히

구동독출신 직원은 담당관 직급으로 종사하였다. 의료보험 감독은 연방직원연금공단

(BfA51)의서독출신직원을통해이루어졌다.

초기에드러났던공간부족(예를들어베를린내한호텔의대형사무실공간에서세연

방부처가 임시로 함께 근무함)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1995년까지

대부분해소되었다.

레기네힐데브란트(Regine Hildebrandt)는자신의개인적역량을통해그리고강력한장

관52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 따라서 체제 전환 중 보건부 업무

가비교적수월해졌다. 레기네힐데브란트는외래환자진료소유지에총력을기울였다.

당시독일내에서가장큰쟁점사항은한체제를폐지하거나전환시켜야하는것이아

니라폐지해야할체제내에서더우수한부분적구조가또한존재하지않는지여부를비

판적으로고찰해야한다는것이었다.

병원재정법(Krankenhausfinanzierungsgesetz, 1971)에 따르면 서독에서는 병원 건물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연방주 책임). 1991년 동독 체제전환 중 이 부분이 개정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병원건물재개발에구연방주보다더많은비용을필요로할경우에한

하여해당법령을허용하는조건을내세웠다(10년프로그램). “이로써구동독지역병원은

결국구서독지역보다더나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병원은비교적수월하게서독체제에적응할수있었다(특히비슷한구조및서열로인

해). 마찰은 의료보험조합 의사의 체체 전환 및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있었다.

공적보험과민간보험의구분은구동독지역에서는생소한것이었다.

개인병원에바탕을둔개업체제는체제전환시쟁점이되었다. 이는서독에서 1970년

대이미논란이되었던사안이었다. 더 나은의료급여를위한해결책은동독에존재했던

것과 같은 외래환자 진료소와 거의 유사한 의료공급센터(Medizinische

Versorgungszentren)의 설립이었다. 1990년대 초 외래환자 진료소가 폐쇄됨에 따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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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역주: Krankenkassen의줄임말.

51 역주: Bundesversicherungsanstalt für Angestellte의줄임말.

52 역주: 레기나힐테브란트는브란덴부르크주노동사회복지보건부장관이었음.



공급센터체제구조를“이제힘겹게다시세워야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외래환자 진료소에 대한 연방주 차원의 대부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외래환자 진료소 의사 및 행정책임자는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험조합 의사협회와의 관계

에익숙치않았기때문에프로그램참가시자문이포함되었다. 이러한자문은외래환자

진료소의 경제적 구조 및 행정(이중지도: 의사관리관 및 행정관리관)을 포괄한다. 이 프

로그램을통해브란덴부르크주내약 20개외래환자진료소가위기를벗어날수있었다.

의사들은 외래환자 진료소에서 개업을 하거나 그곳에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의사를채용한의료공급센터는더욱성공적인것으로드러났다. 자율적으로개업한의사

의경우와마찬가지로의료보험조합의사협회를통해동일한보상체제가적용되었다. 의

사의 인원수가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한다. 의료공급센터의 각 전문의에 대한 배분은 내

부규정에따른다(환자인원수등).

브란덴부르크주에는 특별프로그램이 있었다. 개업을 원했던 의사들은 재건대부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을 통해저렴하게대출을받았다(대출후첫 2년간은이

자 및 거치기간 없음, 그 뒤 6% 이자). 많은 개인병원이 2년 간 준비금 없이 설립되었지

만, 그후파산에이르렀다.

특히대출에의한개인병원설립이별다른이득이되지않았던나이많은의사들은외

래환자 진료소나 외래진료시설에 계속 머물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외래환자 진료소와

외래진료시설을구제하기위하여재정적인지원을했던유일한연방주였다.

동독 보건의료체제의 구조는 매우 합리적이었다. 즉, 외래환자 진료소, 외래진료시설,

약국 구조에 있어 행정관료주의 부담이 적었고 입원 및 외래 진료범위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잘작동하는시스템을청산할아무런이유가없었다. 외래환자진

료소체제는의사간부진과의료보험사의일부가압력을넣어통일조약전문가회담에서

폐지로결정되었다. 

직장의료보험조합(Verband der BKKn53)의 일부 회원사는 의료보험 자체시설 내 외래

환자 진료소 체제전환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켰으나, 이와 같은 고려는 조합위원장에 의

하여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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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역주: Betriebskrankenkasse의줄임말.



통일조약 각 분야에 대한 자체 자문단이 존재하였다. 라이너스는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NRW) 보건담당 실무진 구성원이었다. 전문가 회담에서“반발에도 불구하고”동

독 보건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통일조약에서는“모든 의료적 및 경제적 합리성

에반하는”개인병원체제가모델로확정되었다.

그러나정책지지자들로인해외래환자진료소는즉시폐쇄되지않았고, 의료공급센터

(MVZn)는 몇 년 간, 특히 도시에서 성황을 이루었다. 의료공급체제는 이제 다시 구동독

이실시했던구조에가까워지는성향을보이고있다.

의료장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개인전문병원은 비용측면에서 막대한 부담

을떠안게되었고, 이로 인해수익성을상실하고있다. 의료공급센터가합리적인해결책

을제시해주었다.

동독보건체제는외료진료범위에있어등급이다음과같이급격하게격하되었다. (각

각 주/군 단위외래환자진료소로분류된) 국립진료소(“연방주의사”), 소도시내외래진

료시설(소아과의사, 산부인과의사등과같은“기본과”), 군/주단위외래환자진료소(고

도로전문화된과/장비)

공공의료서비스(예를들어동독에서의학교의사가해당)는급격하게축소되었다.

독일병원협회(Deutsche Krankenhausgesellschaft)는 동독 병원(국영/교회운영/민영)을

보조하였다.

1992년 보건구조법(Gesundheitsstrukturgesetz, GSG)에 명시된 의료보험 예산편성은

특정분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증가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예산편성은“신연방주”에

대한지나치게적은예산편성으로인해브란덴부르크주내의료보험조합의사의경우문

제를 유발하였다.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간 격차로 인해 계속 발생했던 기저효과

(Sockeleffekt)는 2007년개혁(구동독지역예산은구서독지역예산의 95%에달해야함)을

통해비로소해소되었다.

전문성에 있어서 동독 의사의 자질은 서독 의사의 자질에 견주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

다. 오히려동독내가정의는대부분서독가정의보다더나은자질을갖추고있었다. 동

독간호인력/간호사는특히의학교육을전문으로하는자체교사를통해더훌륭한또는

대학교육에준하는직업교육을받았다.

2001년 만성질환자(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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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그램은동독약국에해당된다.

동독보건체제는서독보건체제보다더현대적으로조직되어있었으나, 현대적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이었다. 서독 재정체계를 통해 지원되었더라면, 운영비용의 충당

이가능했을것으로보인다. 

예를 들어 암 등록부와 같이, 보건통계도 구동독지역이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었다.

암등록부구조는동독의것을채택하여계속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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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보건및연금체계- 보건복지부

에크하르트블로흐(Eckhard Bloch) / DAK54 기본원칙및법률상담부

2010년 11월 18일, 함부르크

에크하르트 블로흐는 1988년부터 DAK의 경영관련 법률상담사로 일하고 있으며 1989

년 1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DAK에서동독프로젝트팀장을역임하였다. 확대된프로젝

트 그룹이 해체될 때까지 그는 자문관으로 남아 있었고 1990년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법

률상담사로서 DAK에서토지관련상담을도맡았다.

인터뷰핵심진술:

1. 베를린장벽붕괴후 DAK는즉시이에대처하여, 추후예상가입지역내 DAK 설립

계획에착수하였다.

2. 주요문제점은주로 (사회간접자본과관련된) 구조적측면(예를들어동독에서적합

한상담사구하기, 불충분한전화망)이었다.

3. 동독 내 추후 예상 가입지역에 DAK(및 전달구조)를 정착시키는 일은 몇 가지 쟁점

사안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문제없이진행되었다. 

인터뷰내용:

1989년 11월 9일베를린장벽붕괴후독일사무직의료보험조합(DAK)는곧바로통일에

대비하여동독을잠재적고객집단으로설정한후검토에착수하였다.

블로흐는 1989년 12월 20일세명의 DAK 이사의위탁을받아, 그들과함께동독과서

독이통일될경우 DAK에대한사업전망이어떠할지를분석하였다.

DAK는통일이될경우동독의사회보험을 AOK55가인수하여모든동독인을담당하게

54 역주: Deutsche Angestellten-Krankenkasse의 줄임말. 주로 DAK로 불리우며 독일 내 3위를 자랑하는 대규모 공

적보험회사이다.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통일 과정에 있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DAK와 AOK 직원간의마찰이존재했다. 통일은건강보험조합간에치열한경쟁전을불

러왔다.

1990년 1월, 동독사회보험기관과의최초접촉이이루어졌다. 당시해당업무담당자를

찾아 전화 연락을 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연락을 위한 조사에만 여러 날 또

는심지어여러주가걸렸다.

1990년 1월부터 DAK는통일을확신하였고, 이에대한활동계획을수립하였다. 1990년

2월부터 DAK는 동독에서 홍보업무에 돌입하였다. DAK 주 영업소(현재 구조조정조치에

따라더이상존재하지않음)는그들이활동할동독파트너주를각각할당받았다. 이러한

활동은동독이아직주권국가였기때문에법적으로는회색지대(Grauzone)에서이루어진

것이었다. 엄밀히 말해 연방보험청(Bundesversicherungsamt)은 건강보험 감독기관으로

서, 보험가입자의보험료오용을근거로홍보활동중단을요구할수도있었을것이다. 그

러나건강보험회사의이러한활동에관대하였다.

마침내 헤르베르트 므로체크(Herbert Mrotzeck) 동독 사회보험 책임자가 DAK 연락담

당관이되었다. 자문회의와상담이마련되었고, 1990년 4월부터미래의신연방주에대한

DAK 계획수립이조직적, 인적차원에서시작되었다(전화시설을감안한영업소설립, 직

원 채용 등). 우선 서독의 DAK 직원들이 동독에 영업소 설립을 목적으로 파견되었다(특

히 회계사의 잠정적 철수를 통해). 서독 DAK의 지정 주영업소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졌

다. 광역 건강보험의영업구역이신연방주에까지확장되는것으로결정됨에따라, 두 번

째단계로 DAK는 1991년 1월 1일부로동독사회보험기관직원들을채용하였다.

동독주민의 DAK 가입이아직불가능하였음에도불구하고, 다가오는통일에대비하여

동독주민으로하여금의무감을갖도록 DAK는가입을위한구매의향서초안을작성하였

다. 

재정상으로동독에대한 DAK 활동확장은아무문제가없었다.

조직 운영에 있어 계속해서 관리부담으로 인해, 4월부터 4인으로 구성된 동독 프로젝

트 그룹에 두 명이 추가되었으며, 결국 동독 DAK 사무소를 설립한 후, 담당직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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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였다. 블로흐는프로젝트그룹팀장직위를다른이에게인계하였다. 결국 1990년

5월부터 7월까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동독에서는 보험체계가 부분적으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져야 했으며, 이는 의료보험에 있어 조직적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의미했음)

DAK는실질적으로프로젝트구조를갖춘독립적인업무담당팀을조직해야했다.

DAK는제 2차세계대전후구동독지역에위치하여국유화되었던모든토지를돌려받

았다.

1991년 1월 1일부터가입구역에설치된새로운영업소에서업무가시작되었다. 주영업

소는추후에설치되었다. 지휘는우선구연방주의지정주영업소를통해이루어졌다.

바머 보험사(Barmer Ersatzkasse)와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었고, DAK는 신연방주

내 신규회원 모집 경쟁에서 단지 2위에 그쳤다. 바머 보험사가 약 1백 30만 명에 이르는

신규회원을모집했던반면, DAK는약 750,000명의신규회원을모집했다. 신연방주구역

에서 DAK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측면에서성공적이라고평가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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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보건및연금체계- 보건복지부

쥘케글라처(Sylke Glatzer)

2010년 11월 23일, 베를린

쥘케글라처는 1981년부터동독사회보험사에서근무하였고, 1991년에는사회보험이

전기관에서 일하였으며 그 후 연방직원연금공단(BfA)에 편입되었다. 연방직원연금공단

은 2005년 독일연금보험회사와 합병되어 독일연방연금보험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으로재탄생하였다.

인터뷰핵심진술:

1. 구동독의통합사회보험제도를서독의세분화된제도로전환하기위하여우선통합

체제의부분적구조개편및재구축이필요했다.

2. 동독의사회보험구조를서독의세분화된사회보험제도에맞게조정하는최초의작

업을마치자, 1990년 10월 3일이후특히작업현장에서많은실무적어려움이발생

하였다. 그러나이러한문제들은연방직원연금공단과다른사회보험회사및입법기

관의도움으로해결될수있었다

3. 서독은 1989년 11월 9일에신연방주가입과관련한새로운규정을포함하는확장된

연금법을통과시켰다. 1991년부터여전히유효했던동독법과이미발효된서독법이

부분적으로 충돌하였다. 연금 정산 및 조정과 관련하여 신연방주의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수많은특수규정으로, 연금보험회사들은큰도전에직면하게되었다.

인터뷰내용:

동독에는 자유노동조합총연맹(FDGB)이 관리하는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 사회보험

과독일보험공단이관리하는자영업자사회보험제도가있었다. 

1단계로 동독의 사회보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990년 11월에 두 사회보험제도가 통

합되었다. 자유노동조합총연맹이운영하는사회보험에서국영보험을흡수한것이다. 2단



계로 1991년 1월에 1년동안사회보험이전기관(ÜLA)이신설되었다. 

동독에는 의료보험(KV), 산재보험(UV) 그리고 연금보험(RV)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사회보험 제도가 존재했다. 1990년 7월부터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이 발효되면서 의료

보험 분야가 분리되었다. 그 이유는 통합제도와 함께 세분화된 서독의 의료보험 제도도

동독에함께도입되었기때문이다. 

산재보험은 1991년 4월에 분리되었다. 즉, 모든 사고등록서류는 산재보험조합(서독의

법적 산재보험의 책임기관)에 전달되었다. 1991년 전에는 사고가 명칭 순으로 분류되고

산재보험조합에 전달되었다. 1991년 이후 등록된 사고부터는 모든 사고가 직업 그룹에

따라각산재보험조합에배정되었다.

1992년부터신연방주에서도사회법전제6권(SGB VI)이적용되면서연금보험이 1992년

1월 1일에분리되었다. 동독에서는사무직근로자와생산직근로자를구분하지않았으므

로모든동독서류의분류작업을실시해야했다. 1978년까지는동독에서컴퓨터판독이

가능한서류에한하여최종직업이기록되었다. 1978년이후의서류에는이부분이누락

되었으므로약 150 만건의서류를컴퓨터의도움없이사무직근로자와생산직근로자로

분류해야 했다(30번 정보). 서독에서는 주보험회사(LVA)에서 노동자의 연금보험을, 연방

직원연금공단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연금보험을 각각 담당하였다. 1991년 12월에는 사회

보험이전기관(ÜLA/SV)의모든서류를주보험회사그리고연방직원연금공단에전달해야

했다. 

동독의연금지급방식을서독의후불지급방식으로전환하는데에는문제가있었다.

따라서 동독에서는 연금을 현금으로 또는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였다. 연금

의현금지불방식은서독에서 1990년에사라졌다. 연금후불지급방식을정착시키기위

해서 동독 라이프니츠 슈퍼컴퓨팅센터(8번 및 2번 정보)의 사회보험에서 이를 처리하였

다. 주보험회사와 연방직원연금공단에서 자체적인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때문이다. 

1991년 1월 1일이후사회법전제 6권(특히연금법)을제외한모든서독의사회복지법전

(예를들어행정법또는절차법)이발효되었지만, 이법은부분적으로여전히존재했던동독

의법과결합될수없었기때문에사회보험이전기관(ÜLA/SV)은심각한문제에직면하게되

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2월까지 동독의 연금규정이 적용되며, 연금규정에는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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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lidenrente, 동독용어) 및수입감소연금(Erwerbsminderungsrente, 서독용어)의경우사

업자가더이상질병수당을지불하지않는시점(원활한이행의원칙, Nahtlosigkeitsprinzip)

부터연금급여의지급이시작된다고명시하고있다. 즉, 연금보험은연금이지급되는시점

부터 사업자에게 질병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 동시에 이미 발효한 사회법

전제 10권(SGB X)에서는이와같은‘원활한이행의원칙’이없는대신배상권이적용되

었다. 새로운시스템에따라의료보험에서질병보조금을지불하였으며수입감소연금또

는 노령연금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질병 보조금과 연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시점에 해당

질병 보조금을 연금보험에서 다시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독에서 연금급여

는페니히(독일의화폐단위; = 1/100 마르크) 단위로지급되지않고마르크단위로만지

급되었다. 따라서더심각한문제는계산총액의결산이었다. 법적부적합성으로인해사

회보험에서 의료보험협의회 단체들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접근할 내부적 관리원칙을 세

웠다(초록자료 XX 참조). 피보험자는모든계산이기입된결산서류를받았으며그외에

는아무런행동도취하지않아도되었다. 내부적문제들은대부분의경우배후에서피보

험자가의식하지못하도록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전쟁 희생자를 위한 보조금에 대한 법률인 연방부조법(Bundes-

versorgungsgesetz, BVG)도 1991년에 발효되면서 동독의 전쟁 희생자 연금과 충돌하였

다. 이에따라전쟁희생자들은이제두배의보조금을받게되었다. 이 문제를해결하고

연금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회보험에서 실무그룹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 결과 이중

보조금수령자들에대한통보의무가도입되었다. 

동독에서 자영업자들은 동독 국영보험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었고 동독에서는 그 외에

개인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1991년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보험번호를 발급

받아서독의보험제도에편입되어야했다. 

의사의진단서에대한보수지급에있어서는, 화폐통합으로인해각진찰후진찰비용

(동독마르크)이표기되어있는의사진단서양식이폐지되어문제가발생하였다. 그러나

의사진찰규정은계속유지되었다. 대안으로 1992년에형식적으로발효된연방직원연금

공단의보수협정이적용되었다. 

동독의연금법에는 1991년이후부터더이상연금보험에서지급되지않는, 보험이질적

급여가 포함되었다. 가령 당뇨병 환자의 급여 또는 일반인 폐쇄지역 급여가 폐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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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녀보조금은이전되었다.

1990년 7월 1일부터 연금조정법(Rentenangleichungsgesetz)이 발효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특히산재연금이다시분석및계산되었다. 서독의연금급여수준에상응하기위해

연금을 도표에 따라 알맞게 상향조정하였다. 연금 상향조정의 출발점은 서독의“표준연

금(보험료산정상한선수준의고정임금을받은 45년의근무연수)”이었다. 1991년 1월에

제1차 연금조정규정에 따라 모든 동독 연금이 15% 향상되었다. 1991년 7월 1일에는 제2

차연금조정규정이발효되면서추가로 15%가다시향상되었다. 1989년 11월 9일에연방

연금법(사회법전제6권)이제정되면서모든서독연금이다시재조정되었고, 연방연금법

이 1992년부터 개정되면서 동독의 연금도 1991년 말까지 서독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했

다. 이를위해사회법전제6권의규정을신연방주의연방가입에따라확장해야했다. 

사회법전 제6권의 조정과 더불어 연금이전법(Rentenüberleitungsgesetz, RÜG)이 제정

되었다. 연금이전법제2조는서독의수준에맞게조정된동독의연금규정을포함하고있

으며 1996년 12월 31일까지유효하였다. 이조항은 1992년과 1996년사이에발생한연금

수령자에게 적용되었다. 연금이전법의 제3조는 소위 요구 및 권리 이전법(Anspruchs-

und Anwartschafts-Überführungsgesetz, AAÜG)을 포함하고 있다. 동독에서는“일반 연

금”보다많은연금을받은수많은추가및특별급여수령자가존재했다(교사, 의사, 군인

회원등). 구동독시절에이와같은추가및특별급여대상자가 1992년과 1996년사이에

연금수령시기에도달했을경우, 2개의연금계산방식이적용되었다. 첫째요구및권리

이전법, 그리고 둘째 사회복지법전 제 6권의 기준에 따른 계산방식이 채택되었다. 결국

두가지중더높게책정된연금이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소유권보호규정(Besitzschutzregelungen)은 연금 보험에서 매우 중요했다.

예를들어사회부조(법적통일성형성을위한법제40조)를들수있다. 독일의사회부조

금은 1990년 7월에 495 DM이었다. 1991년에는아직까지편입지역에사회복지국이신설

되지 않았다. 독일의 제도상 연금과 사회부조금이 서로 연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가 495 DM 이하로계산될경우에연금외에부조금이별도로지급되었다. 

기타소유권보호규정은사회법전제6권 315a조, 319a조또는 319b조에명시되었다. 예

를들면, 연금생활자의의료보험도입(동독에존재하지않았던제도)에따라동독연금생

활자의연간총급여가감소하는경우또는새로운연금계산법에따라이전보다낮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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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등이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금 보충급여가 지급

되었으나, 보충급여는 1996년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계속 진행던 연금조정(동독에

서는 1년에 2회, 구서독에서는 1년에 1회실시)에따라결국사라졌다. 

요구 및 권리 이전법에 따라 연방사회법을 통해 네 개의 보호급여가 제공되었다. 1.

1990년 7월에조정된연금금액, 2. 1991년 12월에조정된연금금액, 3. 순수사회법전제

6권(SGB VI)-연금금액 4. 변동적성격의동독연금금액이그것이다.

연금권리에대해시효가소멸되지않았고, 연방법원에서부분적으로연금산출시고

려해야될판결을내리고있기때문에, 연방연금보험은 2010년에도동독법(요구및권리

이전법등)과관련된문제들을처리해야할것이다.

동독사회보험의관리네트워크는연방직원연금공단그리고연방의주보험회사에서대

부분 흡수하였다. 전 지역관리청은 상담소 및 안내소로 바뀌었고 관청은 63개 상담소와

98개민원센터로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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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6

17권보건및연금체계- 보건복지부

루돌프뮐러(Rudolf Müller)

2010년 11월 24일, 베를린

루돌프뮐러는약 1976년부터 1987년까지포츠담지역에서주의사로건강및사회복지

분야에서종사하였다. 뮐러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주의사대리로임명되었으며 1990

년초에주의사직을 3개월연임하였다. 그는 1990년동독의행정구조가변경되면서관할

행정청에서 관할국장 대리로 재직하였다. 신연방주가 형성되면서 뮐러는 레기네 힐데브

란트(Regine Hildebrandt)에의해브란덴부르크주보건부관할병원의원장으로임명되었

다. 그러자 브란덴부르크주 의사들은 뮐러의 전 주의사 지위를 이용하여 보건부에 압력

을 가하였다. 뮐러는 그 후 대중의 관심을 덜 받는 분야인 재난방재 및 구조과로 활동영

역을옮겼다.

인터뷰핵심진술:

1. 통일조약에명시된외래환자진료소승인에관한결정은대부분의사협회가동독과

서독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동독과 서독의 이해관계는 서

로 확연히 엇갈렸다. 서독 의사협회는 외래환자 진료소와 외래진료 시설의 최첨단

진료방식을견제하였으며, 동독의사협회는의사들의개업의자유를요구하였다. 

2. 동독의 보건체제를 서독의 보건체제로 전환하는 과제는 힘겹게 진행되었지만 예상

했던복잡한문제들은실제로발생하지않았다.

인터뷰내용:

응급구조서비스를 동독에서는“응급의료지원“이라고불렸으며, 응급의료서비스, 긴급

가정방문 서비스 및 환자수송 서비스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응급의료지원을 위한

인력과 설비는 국가 보건시설에서 제공하였다. 구동독의 적십자사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였다. 동독의연방가입후, 동독의구조체제는서독의응급구조서비스시스템에



통합되었다. 긴급 가정방문 서비스는 폐지되었고, 개업 의사들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구

조서비스는 현재 대부분 지방 관청에 속하지 않은 시 또는 군의 관할로, 대부분의 경우

소방서(화재및재난방재, 구조)에일임된상태다.

구서독지역에서는독일전역의문제를관리하는부서를신설했다. 뮐러는그러나서독

의공무원들이동독의보건분야의정책및구조에관한지식이충분하지않은듯한인상

을받았다고한다. 

구동독 시절에는 종사자들을 대변해주는 직업결사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베를린

장벽 붕괴 후(1989.11.21)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구동독 의사들로 구성된 루돌프 비르쵸프

연맹(Rudolf-Virchow-Bund)이결성되었다. 

동독 의사들은 더 이상 외래환자 진료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자유업으로서의 의사의

지위는경제적측면에서더유리했다. 구동독시절에신체상의장애로인해응급진료의

무를 면제받은 외래환자 진료소 의사들은 통일 후 가정방문 진료를 포함한 자유업 의사

로서의 의무를 지게되었다. 이것은 외래환자 진료소 체제가 1989년 전에도 모든 의사들

의지지를받지않았다는것을나타낸다. 구동독의사들의외래환자진료소제도에대한

반대의사가너무강력했기때문에정부측에서도외래환자진료소제도를존속시키지못

했을것이다.

레기네 힐데브란트는 국가정책 그리고 국가 기관(예를 들어 보험의사 조합)에 대항하

여외래환자진료소를지지하였다.

동독의서독편입이비교적빠른속도로큰마찰없이진행된것은모든관계자들의노

력과그당시의시대정신덕분이다. 

이른바 독일의 재통일은 신연방주의 연방 가입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구서독의 보건제

도가 신연방주에서도 적용되었다. 당장 폐지할 수 없었던 구동독의 제도(외래환자 진료

소제도등)는통일조약에따라과도기동안제한적으로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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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보건및연금체계- 보건복지부

헤르베르트므로체크(Herbert Mrotzeck)

2010년 11월 29일, 베를린

헤르베르트 므로체크는 1990년에 동독 사회보험 책임자 및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한 국

제연맹(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Soziale Sicherheit, IVSS) 회원을 지냈으며, 동독의

의료·연금·산재보험을 서독의 제도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므

로체크는 1991년부터 DAK에서신연방주감독관으로재직하였다. 1991년 10월부터작센

주와 튀링엔주 관할 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1995년 1월부터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작센안할트주의 관할 책임자를 역임하였고, 관리직 근로자 및 노동자 건강 보험

조합의 주(州)위원회 의장역도 맡은 바 있다. 1994년부터는 연방직원연금공단의 임원직

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및 튀링겐

주의관할책임자를지냈다. 또한경제성장과대외무역연방협회위원및경제위원회회

원이자의료보험의료심사원(Medizinischer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 MDK) 임원

및그외다양한단체의회원직을거쳤다.

인터뷰핵심진술:

1. 동독사회보험의획일화된체제는서독의세분화된사회복지체제로통합되기위해

구조적인준비작업을거쳐야했다. 

2. 동독제도의많은문제점들은물질적, 기술적인토대를근거로발생한것이며, 이로

인해계획과실제공급사이에심각한부조화가나타났다. 

3. 외래환자 진료소와 같은 현대적이며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동독의 의료급여구조는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

하였다(개인보고서 107페이지이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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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내용:

동독에는 통합보험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동독의 보험제도를 세분화된 서독의 보험제

도로 통합하기 위해 먼저 의료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의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시스

템을구축해야했다.

동독 국영보험의 사회보험(자영업자 및 조합을 위한 의료보험, 전체 국민의 약 5%)은

일단동독의사회보험(사무직및생산직근로자를위한의료보험, 전체국민의약 95%)으

로바뀌었다.

보험료징수업무는동독재정부에서관할하다가 1990년전반기에사회보험사에서관

할하게되었다. 그 결과사회보험급여의징수를위한독립적인재정체계가새로구축되

어야 했다. 연방직원연금공단(BfA)의 선례에 따라, EDV(전자 데이터 작업 처리) 시스템

과 완전히 새로운 운용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것은 이후의 통합과정을 위한 중요한 초

석이되었다. 또한구서독의사회법전제 5권(SGB V)의 영향을받은새로운법이제정되

었으며, 이법에는동독사회보험의핵심요소도포함되어있다. 

과도기 중에는 연방정부와 연방사회보험사(BMAS, KKn, BfA 등) 관계자들이 서로 긴

밀하게 협력하였다. 일부 실무진에서는 매일 결과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동독

사회보험 책임자는 하루 만에 필요한 결정을 내렸다.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결정하

고 실천하는 처리방식은 동독의 시스템을 서독의 시스템에 맞춰 변경하는 데에 매우 유

리하게작용하였다. 

많은부분(외래환자진료소또는사회보험및의료보험제도등)은시간이조금더주어

졌다면분명다르게접근했을것이다. 시간의압박으로인해장기적인분석을거칠수없

었고따라서이로인해“희생”되어야했던부분이발생하였다.

경제 및 화폐통합의 과정에서도 실수는 있었다. 의료보험에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간과되었다. 그결과큰난항을겪었지만문제들은빠른시일내에해결되었다. 

사회보험각부분의개혁은결국각각다른관할국에서따로관리하게되었다. 연금보

험은 레기네 힐데브란트의 직속 노동부 사무국의 소관이 되었다. 므로체크는 특히 위르

겐 클레디치(Jürgen Kleditzsch)가 이끄는 동독의 보건부 관할영역이었던 의료보험 분야

의 개혁에 집중하였다. 1990년 10월 3일부로 동독의 정부부처와 관청이 해체되었다. 연

금 분야의 경우, 철저한 준비 작업으로 인해 통일 후에 동독에 설립된 각 주의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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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방직원연금공단(BfA)에 의해 큰 문제없이 통합될 수 있었다. 의료보험 분야에서는

의료보험사들이 1990년여름체결된사회통합이후영업범위를공식적으로확장할수있

었으므로, 의료보험 분야에서도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설된 이전기

관에서는아직해결되지않은모든동독기관및제도의이전과관련된문제들을처리하

였다. 

동독사회보험사의직원들은새로운구조에편입되었다. 세분화된새로운시스템의관

리체제는동독의통합시스템보다직접적으로훨씬더많은인력을필요로하였다.

시장경제 원칙의 도입은 보건 분야에서도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 서독의 대형 공급자

들의독점화를촉진시키지않으면서시장경제적구조를마련해야했다. 

서독구조가아직유효한옛동독의구조의재정형태를더이상고려하지않았기때문

에재정적인문제가발생한곳도있었다. 

독일사회보험의본래기초이자토대는제 2차세계대전이후에도국유화되지않고동

독의 사회보험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회보험사의 독립적인 자산관리 형성에 있어서

거의문제가될것이없었다.

계속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시사점도 있었다. 가령 구서독의 협의회 단체들과 연합하

여 외래환자 진료소를 보건유한책임회사구조(Gesundheits-GmbH-Struktur)로 통합시켜

서독 의료보험의 협의회 단체에 귀속시키려는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각각

의이해관계가엇갈렸다. 

의료품 판매 대리인, 의료보험사 등을 포함하는 서독 보건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는 자

유 개업 의사들의 의료서비스에 의지하고 있었다. 외래환자 진료소란 개업 의사들의 경

쟁을촉진하는제도로의사들의관심분야에서벗어난것이었다. 하지만의료서비스공급

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래환자 진료소 체제는 매우 현대적인 체제로 오직 개업의로

만 구성된 체제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외래환자 진료소 반대론자들은 동독 보

건제도의취약한경제상황을강조하면서외래환자진료소제도를존속시킬수없는이류

로제시하였다. 외래환자진료소와의료급여센터(MVZ)의허용및장려는대부분각정부

의수혜자정책(Klientelpolitik)에 따라결정된다. 따라서의료급여센터는한때지원을받

았다가현재는현직보건부장관으로부터다시지원을받지않고있다. 

구서독 정치 시스템을 움직이는 로비스트들의 세력과 그들의 이해관계는 보건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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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효과성의 향상을 방해하고 있다. 서독의 기본적인 구조는 의사와 약사를 경제

활동자이자 행정가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동독의 보건제도의 구조 변경에 있어서 국민

을 보살핀다는 의료적 이해관계 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행정적 이해관계도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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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교육- 교육부

엘렌-루트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2010년 9월 30일, 베를린

엘렌루트슈나이더는연방노동연구회(BAG e.v.) 대표이며지식이전을주제로진술하

였다. 

동독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었다. 인민연대(Volkssolidarität)가 존재하였으나 비용편익의

관점에따라활동하는것이아니었고설립과동시에처음부터사상적으로부정적측면을

지녔기때문에, 1990년대진행된여타의과정에있어우선그다지큰주목을받지못하였

다.56 동독 국민은 자신이 가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체제

전환후이러한감정은갑자기자취를감추었다. 1992년실업이급격하게증가하였기때

문이다. 구동독지역 내 대기업들은 생존가능성이 없었으며, 새롭게 대량 실업이 발생하

였다. 이는 구서독지역에서는전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의규모였다. 특히 실업자들이

잠재적유권자임을감안해볼때정치가의관심사는실업자에대한대책마련에있었다. 

1990년 10월공식적인통일후노동시장및고용기구가또한중요한의미를갖게되었

다. 이미 구서독지역에서 실행되었던 방식이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에서도 알맞은 형태

로실행되어야했다. 사회복지단체의후원아래“노동부(Arbeitsministerium)”와공조하여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조정기관(Koordinierungsstelle Ost-West)과 더불어 초기에 4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연방노동연구회(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가 설립되었

다. 주로“카리타스(Caritas)”, ”노동자복지연합(Arbeiterwohlfahrt)”과기타유사기관이후

원을 도맡았다. 사무실은 현제 브룬넨가(Brunnenstraße)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연례

보고서가보관되어있으며, 누구나열람이가능하다. 설립된첫해에작성된연례보고서

는 특히 흥미롭다. 연례보고서를 사무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경우, 보고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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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인민연대는 이제독일의 대형사회복지단체 중한곳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여전히 구동독지역 내최대사회복

지단체이다. 



동부에보관되어있었다.

사회복지단체 역시 신연방주에 사무실을 열었다. 현장에서 열렸던 세미나의 경우, 초

기에는 알맞은 회의 공간, 숙박시설과 기술 그리고 자금 역시 매우 부족하였다. “카리타

스”를 포함한 5대 사회복지단체는 그들의 업무 정책의 비중을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

인, 장기 실업자에 두고 있다. 그뿐 아니라 숙련된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자격을

취득한 동독 주민 역시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투입된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기관 또는 교회결연단체를 통하여 이러한 과제를 실행하였다. 물론 교회는 처

음부터 함께 참여하였다. 초기에는 사회정책적 시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노동정책 담당

자들은차츰이에대하여그다지의미를두지않았다. 서독의체제는구연방주에서그효

과를인정받았고, 이는다시신연방주에도입되었다. 자격취득조치는일차노동시장57으

로의편입을목표로한것이었다. 다시 말해핵심직무자격취득이중시되었다. 그뿐 아니

라 구조적 실업의 해결도 또 다른 목표였으며, 예를 들어 여성이 주요 대상집단이 되었

다. 심리적 상담지원 역시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와 함께 업무과정 및 사회에 대한

재통합이이루어져야했다.

노동시장에서의 동독주민고용을위한유럽연합자금(“유럽사회기금(Sozialfonds)”)과

함께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의 취업지원 조항과 특히 임금보조금 조항

을규정한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을통하여기금이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

단체차원의지원금이존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사회법을활용하였으나, 이것이연방

기금 활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58)이 적용되는 것

으로, 우선 직접적인책임은지방자치단체에있으며그다음이연방이다. 따라서지방자

치단체는산정불가능한막대한비용을부담했다. 연방은실업수당을지원하였다. 일 년

이상직장에서근무하였던사람은누구나다시실업부조를받았다. 이는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이들이 단지 일 년 동안만 직장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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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역주: 노동시장 분절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기술능력, 임금수준,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일차 노동시장과 이

차노동시장으로구분되며, 일차노동시장은시장지배력이높은대기업을중심으로형성되었으며, 이러한기업들

이평균수준이상의이윤을추구함에따라서노동자들도높은임금수준과고용안정성, 그리고승진가능성을보장

받는다. 

58 역주: 독일정부는국가차원재정지원시보조의원칙을적용한다. 이는국가가보조수혜자의재정적능력및잠

재력이과제극복에있어충분치않을경우에한하여보조하는, 자립을위한보조의원칙이다.



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종종 무엇이 그들의 과제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경우, 공공·운송·교통노조(Gewerkschaft Öffentliche

Dienst, Transport und Verkehr, ötv)와기타노조가도움을줄수있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담당기관의 경우, 일자리창출조치 참여인력

(ABM-Kräfte)59을활용하였다. 예를들어이들은고성(古城) 재건, 교회연대기작업, 자연

보호공원 복원 또는 자전거 도로 설치 작업에 투입되었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창출조치

참여인력은 종종 새로운 직무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조치 만료 후 후속

활용조치가 없었다. 구서독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구동독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는이와같은상황이특히문제시되었다.

인력공급회사(Beschäftigungsgesellschaft, ABS)는 규모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되었고

생존가능성이 없었다. 세분화되고 체계적 방법을 보유한 소형 공공기관이 필요했다. 사

회복지요원(운영 매니저) 및 기타 인력에 대한 교육조치에 있어 특히 지식을 전달하고,

지원금 요청 및 법률 활용 방법에 대한“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였다(유럽연합,

연방주, 기타 기부자). 지원금전달은대부분의경우노동과관련된연방자금이시,군,구

로전달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경쟁을왜곡하지않으면서어떻게사회적기업을지원할수있을까? 이러한문제는항

상논란의시초가되었다. 중요한것은당사자들이서로를알고상대방에대한정보를제

공받으며 공동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베를린주가 직접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조

정하는중재자역할을맡는것이었다. 이는베를린주의새로운업무분야를개척하는것

이었으며, 부분적으로“기존의”경제 체계와 경쟁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쟁

을예방하기위해공익성의기준이적용되었다. 그러므로사회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자

금 지원이 어려운 사업, 사회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일반 시장이 아닌, 비교적 경

쟁이덜한매주 1회열리는주중장터와같은곳에서제공될수있는사업을도맡아야했

다. 사회사업의일환으로운영되는인력공급회사가일반적경쟁을원할경우, 지원은중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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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역주: ABM은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의줄임말로, ABM 참가인력을고용할경우, 사용자가아닌고용청

이임금을지급한다.



종종 뛰어난 직무능력을 갖춘 직원이 시장지향성 및 경제적 사고에 대한 지식이 현저

하게 부족한 경우가 또한 발견되었다. 예산지출을 정당화하고 이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

해야하는작업은많은이들에게새롭고어려운일이었다. 기존의관행에서보면, 사회적

으로필요한경우, 거의 자동적으로예산이확보되었으며, 따라서예산지출은별로문제

될이유가없었다. 

“사회복지요원(Sozialmanager)”양성, 다시 말해 특수화된 사회복지사 내지“직업상담

사(Arbeitsanleiter)”를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였다.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 직무자격취

득이었다. 사회복지요원는다른직원을대함에있어서기술능력및작업계획, 그러나또

한 시간엄수와 같은 겉보기에 단순한 요인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했다. 상공회의소

(Industrie- und Handelskammer, IHK)는 이들에게 일부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물론 이

와같은일자리는특히 (예를들어징계경력, 알코올문제, 알코올중독및중독증으로인

하여) 학습에문제가없는이들을대상으로한것이었다. 물론상공회의소가제공하는일

자리는경쟁방지를돕는것이었다.

신연방주 내 노동청 설립에 있어서 또한 과거 동독에서 재직하였던 많은 수의 관리사

가활용되었으나, 그들중다수는정치적부담감을갖고있었다. 임명은종종정당비례배

분(블록정당(Blockpartei))에 따라 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의 간부가 구서독지역의 행정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에게 지도교사를 위탁하는 일은 지양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는업무결정권은주어졌으나인사결정권은허용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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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

18권교육- 교육부

가브리엘레슈튀르체베허(GGGGaaaabbbbrrrriiiieeeelllleeee    SSSSttttüüüürrrrzzzzeeeebbbbeeeecccchhhheeeerrrr), 

라인홀트라이트슈스터(RRRReeeeiiiinnnnhhhhoooolllldddd    RRRReeeeiiiittttsssscccchhhhuuuusssstttteeeerrrr)

2010년 10월 7일, 베를린

라인홀트 라이트슈스터 장학관은 사회과학 및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이다. 라이트슈스

터와가브리엘레슈튀르체베허는베를린주교육, 과학, 연구부에재직중이다.

인터뷰핵심진술:

1. 대부분의 동독 출신 교사는 통일 후 신연방주 내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능력을 인정

받음으로써 계속 교직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지 소수의 교사만이 교직

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사의 급여는 연방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

며, 이때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급여체계는 분리되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급여군은 구동독지역 급여체계에 따라 처음에는 구서독지역 급여의 60%만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해가 지남에 따라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의 그러한 급여

차이가 조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베를린주에서는 급여조정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100%까지이루어졌다.

2. 교사채용은각지역(Bezirk)60의관할이었으나, 1990년중앙채용을위하여주교육청

이 설립되었다. 이 관청은 동베를린 및 서베를린에 위치한 학교에 교사를 발령하였

다. 이를 통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학교 간 교사의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두 지역

간교사가서로를알고지낼수있었다.   

3. 서베를린의 교과과정이 베를린주 전체에 걸쳐 그대로 채택되었다. 다른 연방주는

해당 자매결연주의 교과과정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60 역주: 통일이전동독의 15개행정구역 Bezirk는서독의연방주에상응하며, 통일이후다시 1952년당시의 5개주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엔주)로부활되었다.



주는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교과과정을채택하였다.

인터뷰내용:

1. 교사 경력에 대한 규정

대다수의동독출신교사들은통일이후신연방주내에서계속교직을유지하였다.

수습기간을거쳐능력을인정받는것은통일조약에언급되어있었으며, 제 3차기본법

내지공무원경력법에따라규정되어있었다. 이에따라계속교직을유지하기위한교사

의자격은 10명으로구성된수업참관실무그룹을통해평가되었다. 이과정을통해교사

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었다. 단지 소수의 교사만이 교직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은해임된것이아니라사무직직원으로채용되었다. 일

부는가우크청61의심사를통해해임되었다.

동독에서는다양한가능성이존재하였던반면, 교사의능력은네가지범주에따라분

류되었다.

교사의급여는연방이규정하는바에따라지급되며, 이때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의

급여체계는분리되어적용되었다. 예를들어특정급여군은구동독지역급여체계에따라

처음에는구서독지역급여의 60%만을지급받았다. 그러나해가지남에따라구동독지역

과 구서독지역 간의 그러한 급여 차이가 조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베를린주에서는 급

여조정이비교적빠른시간내에 100% 이루어졌다.

관련 문서:

a) 1993년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의결

b) 1993년통일후공무원급여법에따른과도기규정에대한제 2차법령

c) 기본법(공무원경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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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역주: 공식명칭은슈타지문서관리청으로초대청장요하임가우크(Johaim Gauck)의 이름에따라가우크청으로

도불리운다.



2. 주교육청: 교사의 중앙채용

교사채용이각지역의관할이었으나, 1990년중앙채용을위하여주교육청이설립되었

다. 이 관청은 동베를린 및 서베를린에 위치한 학교에 교사를 발령하였다. 이를 통해 동

베를린과서베를린학교간교사의교체가이루어졌으며, 두지역교사가서로를알고지

낼수있었다. 

3. 교과과정

서베를린의교과과정이베를린주전체에걸쳐그대로채택되었다. 다른연방주는해당

자매결연주의 교과과정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는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교과과정을채택하였다.

베를린은특별한경우이다. 한국의경우, 다른신연방주사례를조사하는것이더적합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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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교육- 교육부

페터마싱(Peter Massing) 교수

2010년 10월 7일, 베를린

페터마싱교수(*1946년데사우(Dessau) 출생)는 2002년부터베를린자유대학정치및

사회과학대학에서 사회교육학 교수로재직중이다. 그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민주시

민교육업무과과장이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교사 연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마싱 교수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저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연방민주시민교육원, 총서 제 313권,

학습영역 정치학, 조언(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chriftenreihe Band 313,

Lernfeld Politik, Eine Handreichung)에 실린그의논문“정치학적계속교육및향상교육

(Politikwissenschaftliche Fort- und Weiterbildung)”참조.

서독과 달리 동독 학교에는 이데올로기 관련 과목으로 국민윤리(Staatsbürgerkunde)가

존재하였다.

1990년 2월최초로 6주간국민윤리교사들을대상으로한계속교육이이루어졌다. 이

후그들중거의모두가해임되었으나, 2명만이그대로임용되었다. 

사회과(Gesellschaftskunde) 교과목이신설되었다.

많은 이들이 통일을 교육 개혁의 기회로 여겼다. 신연방주 내에서는 김나지움

(Gymnasium)62, 실업학교(Realschule)와직업학교(Hauptschule)를세주축으로삼는서독

의중등교육제도를 1:1로수용하고자하는것에반대하였다. 왜냐하면이후구동독지역

내 학업 이수자는 졸업 인정 시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구연방주의 개혁

지지자들은이를관철시킬수없었다.

결국대학관계자, 주교육청관계자및학교및미디어주립연구기관관계자로이루어

진실무단이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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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대한향상교육은 3학기이상자발적으로제공되었으며국민윤리, 지리학, 역

사, 러시아어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러시아어 교사들은 대부분 제 2전공을 배우

고자하였다. 베를린주는다른연방주와달리국민윤리과목을예외로두어동시에모든

교사들을해임시킨것이아니라, 몇몇교사에게는향상교육이수를통해두번째기회를

주었다.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베를린주에서는 5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교

사들이 계속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독일 전국에서는 2,000명에서 3,000명에 이르는 교사

가 계속교육을 받았다. 초기에 계속교육은 연방민주시민교육원 및 전독일문제연구소

(Institut für Gesamtdeutsche Fragen)의 재정적지원을받았다. 그 뒤교육영역이각연방

주 관할이 됨에 따라 계속교육은 연방주의 감독을 받게 되었으나, 계속교육은 중단되어

급격하게감소하였다.

계속교육 참가는 자율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규칙은 한편으로 민주주의 원칙

에 따른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교사를 계속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갖추지못하였기때문일것이다.

교사에 따라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성향을 지녔거나 또는 모든 것

이 허용된다고 여기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학생이 교실에서 극우적 또는 극좌적 구호

를 퍼뜨릴 경우,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또한 구동독지역 교사들은 구서

독지역 학생들보다 규율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서독지역 교사들과는 다른

처벌수단을지니고있음에따라어려움이발생하였다.  

실무진의 결과는 단지 권장사항일 뿐이었으며, 결국 많은 사항이 참작되지 않았고 베

를린주정부가최종결정권을갖고있었다.

계속교육에 참가하였던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단지 역사과의 경우,

가끔상이한견해차이가있었다.

베를린주 교사양성기관(Berliner Institut für Lehrerbildung, BIL)과 루드비히스펠데

(Ludwigsfelde)에 소재한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은 교사의 계속교육이 이

루어졌던 거점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유럽아카데미(Europäische Akademie), 클리니케 수

렵용 고성(Jagdschloß Glienicke) 또는 크리스천 아카데미(Evangelische Akademie)가 이

용되었다. 계속교육을담당하였던교사들의활동은자발적으로이루어진것이었다. 대부

분정치학자, 정치교육학교수, 전문세미나매니저가수업을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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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치학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Politikwissenschaft) 및 독일정치연구연합회

(Deutsche Vereinigung für Politische Wissenaschaft) 소속학자들은구서독지역대학담당

자풀을구축하였으며, 연방정치교육원은이들을연결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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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교육- 교육부

빌프리트자이링(Wilfried Seiring)

2010년 10월 19일, 베를린

빌프리트자이링은과거베를린주교육청장을역임한바있다. 

인터뷰핵심진술:

1. 베를린 장벽 붕괴 후 구동독지역의 교사는 전문적 검증을 거쳐 새로 등급으로 분류

되었다. 구동독지역및구서독지역출신교사들은상호지원을위해각각다른학교

로배치전환되었다.

2. 동독교사들은슈타지활동전력심사에필요한질문지작성이필수였다.

3. 신연방주내에서활용될기본계획및교과서는구연방주에서사용되고있던것을채

택하였다. 

인터뷰내용:

독일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 내에서는 구서독지역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동독 출신의

모든 교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교사직 수행이 허용되었다. 새로운 교과서로 인해 문제가

있는교사는자발적으로교사직을그만두었다.

동독에서 8년간교사생활을한사람은선택과목교사로인정받을수있었다.

1세에서 4세까지의영유아를담당했던교사는통일후전문대학으로전출되었다.

교장또는학장과같은모든임원은그들중대부분이슈타지비공식요원(IM63)으로활

동한전력이있기때문에모두해임되었다. 그러나 (학부모및교사) 평의회를통해선택

된자에한하여직책유지가계속허용되었다.

모든동독출신교사들은신원검증후자신의활동을기록한질문지를제출해야했다.

63 역주: Inoffizielle Mitarbeiter의줄임말.



슈타지 문서보관소(Behörde für Stasi-Unterlagen, BStU)는 이를 통해 비공식 요원 활동

여부를심사하였다. 

내용을올바르게기재하지않았던자는감봉, 승진제한과같은징계조치또는특히심

각한경우, 해임을각오해야했다.

기본구조

기본구조는서독의것을받아들였다.

수학, 자연과학과같은과목에대한동독의몇몇기본구조는매우우수하였다. 물론역

사및국어와같은과목은매우정치적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심지어외국어수업역시

그러하였다.

국민윤리(Staatsbürgerkunde)과목은폐지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학교체제 변환 과정에서 역량 있고 성실하게 협력해 주었던 동독 출신의 유능한 교사

를장학사로채용하고자했다.

1990년이후장학사의 80%가동독출신교사였다.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출신 교사들은 상호 지원을 위해 각각 다른 학교로 전환배

치되었다.

교과서위원회(Kommission für Schulbücher)는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출신 교사로

구성되었다.

1990년이후통합과정이완료될때까지동베를린의많은학부모들이자녀를서베를린

에있는김나지움으로보냈으며, 이로인해해당학교의과밀학급문제를유발하였다. 

동독지역어린이들이취학전다녀야했던유아학교(Vorklasse) 제도는폐지되었다. 이

로인해현재유아학교재도입에대한논쟁이다시격렬하게일고있다.

동독에서는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했더라도 대학입학자격시험(Arbitur)을 치를 수 있었

다. 자이링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이들은 이미 다른 직업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이후더우수한교사였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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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교육- 교육부

쥐빌레폴크홀츠(Sybille Volkholz)

2010년 11월 19일, 베를린

쥐빌레폴크스홀츠는 1989년 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베를린주학교, 직업교육, 스포

츠부장관이었다. 

인터뷰핵심진술:

1.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베를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 교

원및학생의폭넓은교류를가능하게만드는것이었다.

2. 동독의 선거 이후 1990년 5월, 동베를린 시행정당국과 서베를린 시의회 간 협력이

이루어졌다. 동베를린과서베를린관계자는 2주에한번씩만남을가졌다. 학교발전

을위한프로젝트그룹이조직되었다.

3. 종합기술고등학교와 상급고등학교를 6년제 초등학교 그리고 이와 연계된 종합고등

학교(Gesamtschule)64 또는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는 제도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

다. 이는그당시서베를린이주민들사이에서직업학교에대한수요가적었기때문

이었다. 이러한 제도전환은 동독의 많은 지역(Bezirk65)에서 또한 제기되었으나, 이

는누구로부터자문을얻었는지에따라영향을받았다.

4. 교사의계속교육은매우전문적으로이루어졌으나, 교사에게부족했던것은전문지

식이아니었다. 교사의의식을어떻게변화시킬수있을지가심각한문제였다. 그러

므로 계속교육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교사 순환근무를 실행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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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역주: 교육개혁의결과로성립된독일의새로운중등종합학교

65 역주: 통일전동독의행정단위는 15개의군(Bezirk)과 217개의구(Stadtkreis), 그리고행정구역최소단위인 7,565

개의면(Gemeinde)체제를유지하고있었다.



다. 인간은자신의사고를변화시키기위하여일상생활을변화시켜야하는것이다.

5. 작센주와달리베를린주는모든교원을공식적으로그대로채용하였다. 베를린주에

서는자동해임이없었다. 단지슈타지활동에대한질문지에답하지않았던교사만

이 해임되었다. 진술에 있어서도 또한 항상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베를린주에서는비교적소수의해임만이이루어졌다.

인터뷰내용

•최초 과제

베를린장벽붕괴이후폴크홀츠와그의동료들은통일과정에있어무엇이주요과제

가될것인지신속하게파악하였다. 1989년 12월또는 1990년 1월무렵서베를린시의회

및 동베를린 시행정당국 간 회동이 있었다. 이때 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학교 명

부를교환하였다. 폴크홀츠는담당자가가급적신속하게현장에투입되어통일을촉진시

켜야한다고보았다. 상호방문이가능하도록학교간자매결연이이루어졌다. 그뿐아니

라 관계자들은 자매결연이 맺어진 학교에서 적어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수업을 하도

록 계획되었다. 이는 교원 간 상이한 요구 사항 그리고 학부모 및 학생과의 소통을 통하

여많은것을체득할수있었기때문이다.

1990년 5월, 동독 내 선거 이후 서베를린 시의회는 동베를린 시행정당국, 슈비에르치

나(Schwierzina) 동베를린 시장과 시행정당국의 디터 파브릭(Dieter Fabrik)에 대한 인력

지원을실행하였다. 이때프로젝트그룹은베를린주의학교발전을위한공동의계획수

립을목표로구성되었다. 이것이근본적인사안이었다.

당시에는 동독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학교계획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어떤 학교 형태

를제공하고자할지독립적으로결정할수있었다. 당시볼크홀츠와그의동료들은동베

를린 내 중등교육과정에 있어 가급적 두 가지 학교 형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종합기술고등학교와상급고등학교제도를 6년제초등학교그리고이어서종합고

등학교 내지는 김나지움 진학으로 연결되는 제도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그 당시

서베를린에 거주하던 이주민들의 측면에서 직업학교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

었다. 김나지움과종합고등학교가충분히제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이일반적

이었다. 동독의많은군에서이러한전환이이루어졌으나, 이는 항상누구로부터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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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는지에따라영향을받았다.   

1990년 5월 또는 6월 무렵 동·서 베를린 교육심의회(Gesamt-Berliner Bildungsrat)가

소집되었다. 폴크홀츠와 그의 동료들은 지나치게 서둘러 서베를린의 규정을 동베를린에

강제적으로적용시키는것을원치않았다. 따라서동독과서독의학자및실무자를중심

으로교육심의회가구성되었다. 10명에서 12명으로이루어진심의회의임무는베를린학

교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의 제안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들의 결정 역시 6년제 초등학교

그리고이어서종합고등학교내지는김나지움에진학하는제도였다.

•교원 교환

폴크홀츠는 1990년후반기에동독과서독간폭넓은교원교환을제안하였다. 이는그

러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교원 양성을 담당했던 많은 이들이 동베를린 교사는

우선 계속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비로소 서독 지역으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차단된것이었다.

폴크홀츠의 퇴임 후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에서 열린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동독 출신 교사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사 교환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서독지역의 몇몇 교원이 구

동독지역으로 옮겨 갔다. 이러한 교사에 수용태도는 매우 상이하였다. 일부는 대환영을

받았으나, 일부는그들이가르치고자하는내용에대해회의적이었다. 서베를린출신교

사는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에서모두수업이가능하였던반면, 동베를린출신교사는

단지구동독지역내에서만수업하도록허용되었다. 폴크홀츠는이와같은교육환경을의

회에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분단의 지속이라고 주장하였으

며, 이러한제도가완전히잘못된것이라고여겼다.

1990년대중반부터학생수가현저하게상승하여과밀학급이발생하게된후에야비로

소동베를린출신교사들이구서독지역에투입되었다.   

•교사의 계속교육

동베를린의 학교제도는 교사가 자연스럽게 선택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적으로큰부담을안겨주었다. 어떻게의식의변화를유도할것인지가어려운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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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두시간에걸친계속교육과정으로는충분치않았다. 계속교육과정은매우전문적

이었으나, 교사에게 부족했던 것은 전문지식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학생

이 인권의 주체이며, 학생은 동등한 토론 파트너이고, 학부모는 다른 요구 사항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므로 계속교육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교사 교환을 실행하는 것

이 옳았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변화시켜야 하

는것이다.

•동베를린 시행정당국과의 협력

동베를린 시당국과 서베를린 시의회 간 협력은 동베를린 시의회가 선거를 통해 구성

된 1990년 5월 말부터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동베를린 시의회와 서베를린 시의회로 구

성된 이른바“마법의 의회(Magi-Senat)”였다. 마법의 의회는 2주마다 한 번씩 회동하였

으며, 학교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1990년 5월부터 작업을 시

작하였다.  

•교사 급여

베를린주의경우동베를린과서베를린의급여차를조정하기위하여신속한연대가이

루어졌다. 이러한 조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베를린주의 부채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90년대 초 공무원 급여가 100% 동일하게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예외

적인것이었다. 다른연방주에서교사의급여는 80% 또는더적었으며, 서서히차등적으

로 조정되었다. 구동독지역 내 하급 교사(Unterstufenleher)66는 매우 다른 교원양성 교육

을 받았다. 구동독지역의 교원양성 교육은 구연방주의 교원양성 교육과 유사하였다. 이

들은 9학년 또는 10학년 이수 후 하급교원양성소(Institut für die Unterstufenlehrkräfte,

ISL)를 다녔다. 이는서독의전문대학과정에해당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는대학교육이

아니었으며, 학술적 차원의 직무교육도 아니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이수한 교원이 우

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급교원은 직급 A12로 분류되기를 원할 경우, 계

속교육을이수하여야했다. 이들은처음에 A11로분류되었다. 이러한구분은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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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역주: 동독종합기술고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을대상으로수업을담당하였던교사를이른다.



•동독 출신 교사들의 해임

작센주와 달리 베를린주는 모든 교원을 공식적으로 그대로 임용하였다. 베를린주에서

는자동해임이없었다. 단지슈타지활동에대한질문지에답하지않았던교사만이해임

되었다. 진술에있어서도또한항상개별사례에대한심사가이루어졌다. 베를린주에서

는비교적소수의해임만이이루어졌다. 베를린주내에서약 800명의교사가해임된것으

로추정된다. 이들대부분은당시슈타지활동관련질문지에답하지않은경우였다.

신연방주마다 교원에 대한 처우가 상이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

능한범위내에서이루어졌다. 신연방주모두모든인원을그대로유지하였고교사급여

는 80%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주에서는

많은이들이이를비판하였다. 왜냐하면구동독의교사들은특히친국가적이자친정부적

이었기때문이다. 교사의태도를바꾸려고시도하기보다는새로운교사를채용하는편이

나았을지도모른다. 예를들어독일제 3제국붕괴후탈나치화를이유로많은신규교원

이채용된선례도존재한다. 폴크홀츠와그의동료들은모든교사를해임하고새로운교

사만을찾게된다면사회적안정을매우심각하게저해하고학교를계속운영할수없을

것이라고말하였다. 이와같은조치는또한많은비판을받았다. 많은교사들이현재에도

여전히과거의동독을폄하하거나미화하고있다. 이점에있어양측의선택모두합당한

이유가존재한다.

•국민윤리 교사

국민윤리교사는사회과수업담당이허용되지않았다. 이들은다른것을찾아야했다.

국민윤리교사는대부분다른과목수업을담당하거나자신의제 2전공과목으로투입되

었다. 이들은어떠한경우에도사회과수업을담당할수없었다.

•공동 교육과정 준비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록 연대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초기에

이들은 이와 같은 의도로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결국 베를린주의 학교법을 그대로 채택

하였다. 베를린주 의회에서 조직된 공동 교육위원회는 모든 것을 서둘러 행동에 옮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동베를린의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서베를린에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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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김나지움에 대거 등록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이 신속하게 결정되었다. 학교

들은 베를린주가 가장 신속하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의회의 통

일위원회와 동베를린의 통일준비단은 서베를린 법안을 동베를린에 적용하고자 준비하

였다.

당시경제적통일에대한압박은매우컸다. 신중한개혁을위한시간이절대적으로부

족하였다. 이후 지금까지도 종종 당시 서독이 그들의 규정을 그대로 동독에게 적용시켰

던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신속한 처리를 원했던 동베를린 정

치가들로인한것이었다.

•내적 통일

내적통일은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 변화는인간이자신의의식과태도를바꿈에따

라결정된다. 여기에는많은시간이필요하다. 안정이되기위해서는한세대또는두세

대를 더 거쳐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것과 함께 생활해야 할 것이다.

독일북부는또한독일남부와도다르다. 왜 모든것이동일해야 하는가? 동등한가치가

중요한것이다. 그뿐아니라삶의질에있어어떠한종속성이나커다란차이가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과 지역 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받아들여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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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교육- 교육부

로타르차일레(Lothar Zscheile) 박사, 로스마리벡(Rosmarie Beck), 

보리스앙거러(Boris Angerer)

2010년 11월 22일, 베를린

로타르차일레박사는동독출신이며동독에서사범교육, 특히러시아어및영어교육

분야에서 일하였다. 통일 후 그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새로 설립된 연방 교육, 청소

년, 스포츠부(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 und Sport)에서모든교칙과교과목, 직업교

육 및 일반교육을 위한 체계 수립을 조율하였으며, 이후 6년 간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

Berandenburg, LISUM)에서일하였다.

로스마리 벡은 1991년부터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

(LISUM)에서일하고있으며체계수립초기에는영어와프랑스어를제외한러시아어, 폴

란드어, 기타제 2외국어업무를병행하였다. 그는현재제 III국에재직중이며베를린주

와브란덴부르크주초등학교의외국어교육업무를담당하고있다.

보리스앙거러는중등교육 I 단계67와 II 단계/인문계상급과정68 사회과학과부장이다.

이과정에서그는주로중등학교의교과목, 특히민주시민교육및역사와같은사회과학

과의교과목개발을담당하고있다. 그는 2002년부터베를린및브란덴부르크주립학교

및미디어연구기관(LISUM)에서일하고있다. 

인터뷰핵심진술:

1. 새로운 출발이 예견되는 환경 속에서, 시간적 압박이 과도하게 작용하였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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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역주: 독일의 중등교육과정은 중등교육 1단계와 중등교육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중등교육 1단계 과정은 베를린

주와브란덴부르크주를제외하고모든주에서 5학년에서 10학년까지로구성되어있다.

68 역주: 한국의 인문계 과정에 해당하는 김나지움 및 통합중고등학교(Gesamtschule)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에 해

당하는과정.



구하고 기쁨, 약간의 벅찬 환희, 새로운 것을 구축하고 이에 참여해야 한다는 감정

이지배적이었다. 

2. 짧은기간동안새로운조치, 방식, 교수법, 교과서및학교형태에대하여지나치게

많은것을기대하였다. 통일과정에있어특히신중한접근이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사 처우에 있어 사려 깊게 대처하고 인내심을 지녀야 한다. 교원 및 학부모 모두

긍정적인상을받을수있을때까지오랜시간이필요하다.

3. 처음에는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모델을제외하고는교과과정에대한어떠한계

획도존재하지않았다. 계획은차후에수립되었다. 되돌아보면, 추후에계획을세웠

던경우항상손실을초래하였다. 왜냐하면각과목마다비교적큰차이가존재했고

과목간관계가조화롭게다루어지거나형성되지않았기때문이다. 

4. 이시기에의견교환은매우의미있는과정이었다.

5.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은 1:1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서 교과과정을 수

립한구성원들이교사와함께계획에대해논의하였다. 이때매우다양한형식의행

사가 열렸으며, 120명의 참석 인원이 교육청에 모인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는매우훌륭하고중요하였으나또한많은비용이든과정이었다.

6. 브란덴부르크주는 1학년부터 외국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모델로, 브란덴부르크주는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함께공동으로이를개발하

였다. 과거 동독의 경우, 외국어 수업은 5학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예외적으로 3학년

부터 실행되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브란덴부르크주는 교육과정을 초월한 현대

외국어과목을연방주최초로개발하였다.

7. 각과정마다적절한계획이수립되었으나, 각학교형태를고려한계획은아니었다.

8.국민윤리는민주시민교육과목으로대체되었다. 교사는이전의국민윤리교사가아닌,

다른과목에서차출되어이과목을위해새로운직무교육을받게된교사들이었다.

9. 1990년대 중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구연방주 교육과정에 적응하고자 하는 대

규모 움직임이 있었다. 자체적인 교과과정 개발은 2000년대 초에 들어서야 이루어

졌다.

10. 처음에는교원양성기관산하의이분야를위해대규모로조직된팀이책임을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동독 및 서독 출신 인원으로 이루어진 그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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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전반적으로훌륭히협력하여서로학습하며친분을다졌다. 분쟁이발생하

여더이상지속될수없기때문에해체된그룹도있었다. 그러나이는전형적사례

가아니다.

11. 소통과분쟁에대처하는경험은통일과정의일부였다. 이는또한점차계속교육의

일부가되고있다.

인터뷰내용

위에서언급한세명의전문가와의인터뷰에두시간이소요되었으며전문가들의짧은

발표와 문답으로 구성되었다. 주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통일 후 교과과정 개혁을,

전문적으로는 외국어 및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주로 다루었다. 인터뷰 요약 내용은 다음

과같다.

로타르차일레는자신의발표에서통일당시를회고하며그가중요하게여기는사항을

몇가지주요항목을바탕으로설명한다.

1. 새로운 출발

1991년, 이제 교육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경, 변형시킬 수 있을지 모두가 기대를

갖고지켜보았다. 모든관계자들은최선을다했다. 모두가이를위해시간과노력을아끼

지않았다. 그러나또한매우흥분되었던시기였다. 다시말해매우아름다운시절이었다.

2. 신중함

통일당시이러한과정에있어신중하게대처할수있도록계속해서주의하여야했다.

모두에게반드시“지금까지당신이했던일은잘못된것이며이제새로운것이다가올것

이다. 지금 잊어라.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다. 교사 처우

에 있어 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때 종종 모든 것이 과장되어 과중한 부담을 지

우고지나치게서둘러처리되었다. 단기간내에새로운조치, 방식, 교수법, 교과서, 학교

형태에대한기대가너무컸다. 모든것이새로운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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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과정

오늘날까지도여전히논란이되고있는몇가지사항이존재한다. 몇 가지사안은내용

상완벽하게처리될수없었다. 이에대한일례로성적평가및통제를들수있다. 이는또

한처음부터논란이되었던사항이다. 당시교과과정등록및내용설명방법에대하여고

민하였다. 이는내용적측면이었다. 그러나이때모든것을이제새로만들어야한다고생

각하게된다. 여기에는단지새로운것만을선택하고자할때수반되는위험이존재한다.

4. 의사 교환

이러한단계에서의사교환은매우중요한항목이었다. 계속해서끝없는토론이이어졌

다. 모든 교과목에 대한 실무위원회가 급박하게 조직되었다. 이들은 교육과정에 무엇을

기재해야하는지, 이를어떻게구축해야하는지, 그리고이러한과정에있어과거와비교

하여새로운것을개발해야할지에대하여열띤논쟁을벌였다. 이와같은의사교환을통

해 수많은 다양한 훌륭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사람들은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들은“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과거 동독은 교육과정을 베를린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수립하였다는 것이

다. 당시 모든 것을 도맡은 위원회가 존재하였다. 이제 이러한 임무는 16개 연방주 자체

관할이 되었다. 교육자치권으로 인해 모든 연방주 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

결하는것이었다. 이때개별그룹에서더많은기회를갖고의사교환의자리에참석할수

있는기회가급격하게늘어났다.

5. 계획

처음에는전혀계획이없었다. 다시말해기본계획은이러하며, 이렇게해야한다는내

용이 적힌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일한 모델이자 본보기는 노르트라인-베

스트팔렌주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

때부터문서, 그리고공무원, 교사, 학생과같은많은사람들이밀려왔다. 노르트라인-베

스트팔렌주의 기본계획이 사실상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침이었다. 다시 말해 이는 기존에

완성되어있는계획이었다. 

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계획이구체화되었다. 집중적인사고를필요로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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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되돌아보면, 추후에계획을세웠던경우항상손실을초래하였다. 왜냐하면각과목마

다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했고 과목과 과목 간 관계가 조화롭게 다루어지거나 형성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홍보활동이었다. 로타르 차일레와 그

의동료들은교안은더이상숨겨야하는비밀이아니라공공문서라는입장이었다. 학부

모와학생은이를읽고이해해야했다. 이러한과정에학생의참여를유도하는것은매우

새로운 관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위원회 및 학생위원회 다시 말해 모든 전문위

원회가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립 학교 및 미디어 연구기관(LISUM)으로 초청되었다.

기본계획 입안자들은 이들에게 교과과정을 통해 의도하는 바와 교과과정 수록 내용 및

이유를 설명하였다. 홍보활동은 또한 비판으로 인해 불편함을 안겨주었으나, 훌륭한 역

할을해냈다. 이는또한동독사람들에게새로운경험이었다. 차일레는직접이러한행사

에한번참가한바있다. 그의경험에따르면교과과정에대한그와같은대규모토론은

결코다시이루어지지않았다고한다.

6. 과정별 계획

동독의 종합기술고등학교를 다양한 학교 형태, 다시 말해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종합

고등학교, 실업학교로대체하는것은훌륭한결정이었다. 따라서각단계에따라계획을

수립하여 결정을 내렸으며, 각 학교 형태에 따라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이로 인해

상이하고 과다한 교육과정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중등교육과정 I에 대한 계획

(7~10학년) 그리고 1~6학년과정에해당하는계획및 11학년과 12학년에대한계획이존

재하였다. 그의견해에따르면이는훌륭한결정이었다.

7. 이해에 대한 문제점

관계자와더불어인내심을가져야한다. 이는통일과정을통해학습되어야했다. 모두

자신만의습관을지니고있으므로, 교사그리고학부모또한변화된환경에적응할때까

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그때까지 특정 교수법을 갖고 특정 교재와 교과과정, 특

정내용에익숙해져있었다. 급격한변화는갑자기일어났다. 이와동시에계속교육을통

해 모든 것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지 몇 시간에 그치는 계속교육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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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충분하지않다. 전면적인계속교육은교과과정해석을지원하는교재를바탕으

로 보완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이제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가끔씩 여전히 구동독 시절 체득하였던 습관을 포기하는 것에 어

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교사가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새로만들어야한다는것에대한이해심을가져야한다.

8. 전문지식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교과과정 개발에 있어 학자 또는 학문적 지식이 과소평가된 듯하

다. 가끔 학자와대학교수가실무위원회에투입되는것을기피하였다. 이는 그들과의협

력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학자와 행정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

는 것은 어려웠다. 대학 출신 학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신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물

론몇몇교수와학자가교육과정개발작업에참여하였다. 그러나그의의견에따르면충

분한참여가이루어지지는않았다.

9. 관할영역

통일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초중등교육부(Ministerium für Schule)

그리고 이후 주립 학교 연구기관이 새로 창설되었으며 자문제도가 또한 새로 도입되었

다. 이전의전문분야고문제도는한때우선적으로폐지되었고, 뒤이어새로운제도가도

입되었다. 이러한제도는우선상황에맞추어제자리를찾아야했다. 모두가각자의역할

을수행해야했다. 각기관들간에아이디어에대한경쟁이어느정도존재하였다.

벡은초기단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항목을설명하였다.

1. “바로자신이서있는곳에서만이무엇인가를가져올수있다”

“바로자기자신이서있는곳에서만이무엇인가를가져올수있다”이는당시인구에

회자되었던표현으로, 일부는지금까지도여전히이표현을사용하고있다. 이는 대부분

당시 발생하였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서로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있

었으나뒤이어누구도초인이아님을깨닫게되었다. 사람들은단순하게오늘, 앞으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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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것이예측했던대로풀릴것이라고기대할수없었다.

벡이 경험했던 기억에 따르면 이는 이루어져야 했던 것의“타협”이었다. 물론 차일레

박사가진술하였던듯이한편으로는종종불만족스러웠다. 그러나특히여전히남아있는

벡의 기억에 따르면,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었으며 사실상 말 그

대로“가져옴”을실행에옮겼다. 또한모두가발언할수있었던점에주의하였다. 

2. 교과과정개발

처음에 벡은 초등학교에서 인문계 상급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과정에 있어 러시

아어, 소르브어, 벤드어과목에대한교육과정을담당하였다. 그는뒤이어인문계상급과

정에서 역할극(Darstellendes Spiel)69,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미술과 음악, 그리고 고대 그

리스어와 라틴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전공하였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전공하지 않았던 과목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는 처음에 교원양성기

관에서 대규모 고정인력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 농담 삼아

말하기를, 자원봉사로 이러한 일을 맡은 이들은 그들의 출신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

렌주, 베를린과헤센주, 니더작센주와같은기타연방주에서온선물이었다. 이들은통일

과정에흥미를갖고새로운제도를구축하는데동참하고자하는사람들이었다. 벡 또한

안스바흐(Ansbach)와 뮌스터(Münster) 지역행정청으로부터 파견된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였다. 이들은그저단순히동독에고대그리스어및라틴어전공인력이많지않고이

들과목에대한교사가필요할것이라고생각하였기때문에오게된사람들이었다. 이들

은 갑작스럽게 현장에 왔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수락되었으며 벡과 교원양성소 동료들

은새로운교사들과함께매우훌륭하게협력하였다.

여기에는 사전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시간적으로 짜여진 일정이 존

재했다. 벡과 그의 동료들에게 약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들은 항상 시간적 압박에

쫓겼으나, 동시에틀을구축하는과정에참여한다는기쁨을갖고일하였다. 새로운출발

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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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한다.



않았다.

벡은 90년대 중단 중등교육과정 I에서 폴란드어와 영어 과목을 담당하였으며, 외국어

수업은 1학년부터병행할수있었다. 외국어수업을 1학년부터시작한다는것은독일전

국에걸쳐충격을불러일으켰다. 이는브란덴부르크주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함

께 발전시킨 모델이었다. 동독에서는 5학년부터 (예외적으로는 이미 3학년부터) 외국어

수업이이루어졌다.

3. 교육과정을포함한계속교육

또다른주안점은처음에교육과정을포함한계속교육으로, 90년대말부터는보완과정

(Implementierung)이라고불리게되었다. 교육과정을포함한계속교육의경우, 연구모임

이만들어졌으며, 이 모임에서교육과정수립그룹구성원과교사가함께교육과정에대

하여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형식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120명의 참석 인

원이교육청에모인대규모행사도진행되었다. 코트부스(Cottbus)에서개최된한행사의

경우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교사들은 질문을 제기

하고 교육과정 수립 구성원들은 그들에게 조언을 제공하였다. 이는 중요하고 유익한 행

사였다. 이때 교육과정 수립 구성원들은 해당 지역, 다시 말해 현장 교사들에게 유쾌한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행사였으나, 많은 비용을

치른과정이었다. 이와같은규모의행사가이후에더이상개최되지않았던이유가실제

로비용으로인한것인지는알수없다. 그러나이에대한근거가있었다. 왜냐하면교육

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이라는 표현이 보완과정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보완과정은 점차 지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완과정은 오늘날 주로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대형 포털을 포함한 교육서버 또는 정보보급자 및 전문자문가와의 교류로 이해되었다.

행사는매우드물었다. 주립학교및미디어연구기관(LISUM)은또한시간이흐름에따라

더이상영향력을갖지못하게되었다.

4. 단계를초월한교육과정

교사들의요구에따라벡과그의동료들은독일최초로단계를초월한현대외국어교

육과정을발전시켰다. 이들은 5개외국어를하나로묶었다. 브란덴부르크주는이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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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작업으로독일전국에걸쳐긍정적평가를받았다. 이와같은작업의출발점은당시

도입되었던표준지향적, 성취능력지향적교육과정계획이었다. 이제이모델은독일전

국에도입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브란덴부르크주는 처음부터 학자들과 훌륭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영문학자인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 교수는 초기에 문법 교육에 종속되지 않는 성취능력

지향적인외국어교육계획을강조하였다.

앙거러는민주시민교육에대하여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1. 새로운출발

그는 1990년 교사가 되어 김나지움에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담당하였다. 그는 당시

민주시민교육 과목에 대한 새로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던 동료 교사들로부터 새로운 출

발에 대한 분위기를 충분히 전해들었다. 이들은 과거 국민윤리 교사로서 이후 민주시민

교육을담당하고자했던교사들이아니었다. 실질적으로민주주의를근간으로함에따라

이전의 국민윤리 교사는 적합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사들이 또

다시새로운직무교육을받게되었다. 

당시교사들은주립학교및미디어연구기관(LISUM)에서시행되는교육과정을포함한

계속교육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앙거러는 이러한 행사에 직접 몇 차례 참석한 바 있다.

이러한자리에서는교육과정수립과관련하여열띤토론이벌어졌고어떻게수업을발전

시켜나아갈수있을지고민하였다. 이로인해학생들간에도논쟁이벌어졌다.

주내에서는민주적발전과정과더불어교과목상황이변화되었다. 민주시민교육과목

에대한수업시수가전반적으로줄어들었고, 더 이상필수과목이아니기때문에과목자

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당시 민주시민

교육 과목은 7학년에서 13학년까지 필수과목이었다. 지금은 더 이상 이와 같지 않다. 그

러나그당시에는이러한주제를매우중요하게여겼다.

2. 자체적교육과정개발

1990년대 초까지 서독의 교육과정을 대폭 반영함에 따라 자체 개발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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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 강도 높은 자체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중등교육과정 I, 2004년에는

초등학교, 2006년에는인문계상급학교에대한개발이이루어졌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외적 또는 민주적 조건에 따라 교과과정을 우선적으로 조정해

야한다는의견이많다. 이는물론새로운교육과정개발의구상을의미한다. 이제더이

상구연방주의교육과정안에따라업무를수행하지않는다.

3. 교육과정의개방성

개방적교육과정은장점및단점을지니고있다. 교육과정에있어발전가능한여지가

존재한다는점은장점이지만, 규정에따라일하는것에익숙해져있는교사들, 바로그들

이규정이없음을아쉽게여긴다는단점이있다. 

현재의 교과과정 또는 교육과정은 대략 그 중간정도에 해당된다. 비교적 일반적 형태

의 윤곽을 제시해주는 핵심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교사들이 제시된 내용을 계속 발전시

켜갈수있다. 젊은교사들은자신의활동영역이확대된다고여기는반면, 일부는명확

한규정이없음을아쉬워하고있다.

지난몇년간학생들에게동독독재정치에대한지식이어떻게전달되어왔는지에대

한토론이있었다. 이와같은지식이너무부족하다는비판이제기된바있다. 이에대한

예로, 20년이흐른지금현재에명확하고구속력있는수업규정마련을위해중등교육과

정 I 단계가다시조정되었으며, 이전에존재하였던자율적공간을제한하기위해동독과

서독 역사 청산이라는 주제가 각 학년 과정에 의무적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도 제시되

었다.

그리고 또한 교사들이 수업에서 동독과 서독이 주제로 다루어지도록 이끌어 낼 수 있

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앙거러의 견해에 따르면, 교사의 개인적 관심, 그

와같은문제를다루고자하는개방성, 인구변화에따른직업의미래문제그리고계속교

육등과같은기타요인들이더추가되었다고한다.

질문과답

1. 국민윤리 교과목 폐지

국민윤리 교과목은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 브란덴부르크주 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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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사회학 교과목은 각 연방주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 역사/민주시민교육, 사회생활과, 시민사회과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브란덴부르

크주민주시민교육교과목은이론적으로 5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무적으로듣게되며 10

학년후에는이수하지않을수있다.

윤리및종교사회과목(Lebenskunde Ethik und Religionskunde, LER)은어린이에게종

교학습을목표로도입되었다. 그뿐아니라이과목에서는가치교육및독립적생활설계

와관련된문제를다룬다.

2. 실무위원회 조직

처음에는 범위에 따라 3명에서 8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

다. 예를들어이러한위원회는 5명에서 6명의교사와 1명의주립학교및미디어연구기

관에서파견된조정관, 경우에따라대학교수또는교육전문가로이루어졌다. 기본원칙

은충분한인원의교사를참여시키는것이었다.

3. 교육과정 수용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교육과정을 수용하였다. 학생 수가

적은과목의경우에도교과과정이그대로채택되었다. 예를들어이탈리아어교과과정은

베를린주에서그대로수용되었다. 그러나이에대한예외나규정은없었다. 이는 새로운

교육과정과마찬가지로심사를받았으며, 필요에따라부분적으로개정되었다.

4. 동독 출신 교사의 채용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남한 출신 사람들만이 교사가 된다면 또한

좋지않을것이다.

통일과정의전제가동독의민주화였다는점을또한생각해보아야한다. 신연방주내

에서는혁명이있었다. 다시말해동독이서독에흡수된다는결정을이끌었던정치적전

향이있었던것이다. 이과정에서실질적으로민주주의, 다시말해서독을지향하고자했

던사회적합의가있었다. 이는물론선거를통해결정된것이었다. 

또한매우중요한것은이미특정한역사관을거부하고자했던확신이있었고,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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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수용하여지향하였다는점이다. 동독의역사수업과국민윤리수업은계속되지않

았다. 예를들어수학과같은기타과목은다른방식으로설명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분명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교과목은신연방주를대상으로부분적으로새롭게고안되었다. 이때구연방주의

교과과정을 강도 높게 수용하였으나, 자체적 역사와 주제영역 설계를 감안하여 이루어

졌다.

독재정치는 절대적으로 동독 국민의 의지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는 동독에 사회제

도를 이식하였던 소련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에게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

는것이매우중요하다. 아마도이러한요인이저항을방지하였을것이다.

5.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

•모든것이너무서둘러결정되었기때문에종종신중함이결여되었다.

•교과과정에 임시적이나마 명확한 특성을 부여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교과과

정에대한검증이지나치게부족했으나, 결국에는그대로유지되었다.

•투명성에 유의했어야 했다. 전체주의 정권에서 모든 것은 동일했다. 투명성이 다양

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 각 연방주의 다양성은 오늘날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다.

예를들어누군가브란덴부르크주에서바이에른주로이주할경우, 아이는몇몇교과

목을일년더수강해야한다.

•그 당시 모든 정부부처의 국장은 서독 출신이었다. 동독 출신 인사는 전혀 없었다.

사실상동독출신인사로는주정부장관그리고서열에따라낮은직급인과장및담

당관등이있었다. 일부는이를불편하게여겼으나, 일부는서독출신인사들과매우

잘 어울렸다. 업무와 관련해 서독 출신 인사의 지배권 또는 동독 출신 및 서독 출신

의인원구성비율로인한문제는지금도여전히남아있는현상이다. 이를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마찰을

극복할수있는지그리고종종어떻게장애에대처해야하는지드러나게된다. 이와

동시에또한결정과정에있어한쪽또는다른쪽의의견을배제하지않는것이중요

하다. 모든입장을고려해야함을예상해야한다.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서로의 특성을 익혔다. 이들은 순수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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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되었다. 몇몇편견은점차사라져갔다. 물론실무그룹중에는서로를잘이해하

지못했던관계자가존재하여업무진행자체가불가능하였기때문에해체되어야했

던경우도있었다. 그러나이는예외적인것이었다.

•소통및분쟁에대처하는경험은통일과정의일부였다. 이는또한점차계속교육의

일부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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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환경- 환경부

“구동독지역내열에너지활용증대를위한제안및조치”심포지엄

/ 구동독지역및구서독지역출신엔지니어

1990년 9월 21일, 뉘른베르크

“구동독지역내열에너지활용증대를위한제안및조치”심포지엄: 연방 냉난방위생

공학 산업협회(Bundesindustrieverband Heizungs-, Klima-, Sanitärtechnik e.V., BHKS)

와 VDI-건축설비기술단(Gesellschaft Technische Gebäudeausrüstung)이 개최했던 이 심

포지엄준비계획수립은이미통일전부터시작되었다. 이는당시상황하에서전문적협

력을 이끌어 내고,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다면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사이발생하였던정치적변화로인하여다행히도집회의규모를더확장시

킬 수 있었다. 심포지엄은 1990년 9월 21일 뉘른베르크에서 동독과 서독의 참가자들과

함께진행되었다.

다음과같은다양하고새로운과제가중점적으로다루어졌다.

1. 종종불충분한것으로드러난단열효과향상을포함, 기존건축물의보존및복구

2. 환경보호및에너지절약을위해필요한기존난방및온수공급시설의개축및복

구. 

3. 시장경제관점에따라안전하며에너지를절약하고환경을보호하는시설운영

* 자료본문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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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환경- 환경부

아르눌프뮐러-헬름브레히트(Arnulf Müller-Helmbrecht) 

2010년 10월 8일, 베를린

아르눌프 뮐러-헬름브레히트 (Arnulf Müller-Helmbrecht)는 연방환경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에서일하였으며 1990년동독환경부로발령받아동베를

린으로 파견되었다. 특히 그는“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대규모 환경보호구역 15년

(15 Jahre Großschutzgebiete in Mecklenburg-Vorpommern)”실태보고서의저자이다.

인터뷰주제: 통일조약에채택된자연보호및국립공원조항

1990년 연방환경부에서 동독 환경부로 파견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뮐러 헬름브레히트

에게 행한 질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대규모 환경보호구역 15년(15 Jahre

Großschutzgebiete in Mecklenburg-Vorpommern)”실태보고서)

뮐러-헬름브레히트는 모든 것이 매우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한다. 그에 대

한동베를린파견지시도구두로이루어졌으며, 대략적내용은“통일에대한준비차원에

서자연보호법입안과관련하여무엇이필요한지둘러보고, 관련전문가를모집하시오!”

라는것이었다. 

동독 환경부(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Energie und Reaktorsicherheit,

MUNER)는 트로쉬케(Troschke)씨의지휘하에 7~8명의직원을둔자문단을조직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뮐러-헬름브레히트씨에 비해 신임을 얻지 못하였으며, 매우 소극적이

었다.

동독자연보호법을통일조약에수용하는것과관련하여동독 6인의담당국장과더불어

기타연방부가참여하였던협상은 (마감일로인해) 시간상매우촉박하였으며, 거의예외

적으로 비공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협상은 전화, 단독면담, 단체회의로 진행되었

으며기록되지않았다(이에대한문서가존재하지않으므로).



그밖에뮐러-헬름브레히트씨는“하르츠국립공원(Nationalpark Hartz)”(동, 서독을아

우르는유일한국립공원사업) 및“그린벨트(Grünes Band)”(과거국경지대였으며, 그사

이 유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님)를 제시하였다. 그는 해당 시대를 경험한 다

른증인과연락하여우리에게그들을추천하여주고자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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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환경- 환경부

프리드리히폰비스마르크(Friedrich von Bismarck) 박사

2010년 11월 11일, 베를린

프리드리히폰비스마르크박사는광업및환경문제전문가로서 1995년부터베를린에

서 갈탄 채굴지역 재개발사업 운영 및 예산위원회 사무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곳에서

는 연방 및 주가 재정 지원을 하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85억

유로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인원이 브란덴부

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소재광산지대재개발작업에종사하고있다.

이전에그는 1992년부터브란덴부르크주환경부갈탄채굴계획과과장이었다.

비스마르크 박사(59세)는 두 개의 학위를 갖고 있다(국민경제 및 지질학 전공 석사학

위, 자연과학 박사 학위). 그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에서 광업 분야에서 일하

여풍부한실제경험을쌓았다. 그는 1983년부터 1991년까지사우디아라비아에서석유장

관자문관을역임하였다.

비스마르크 박사는 1985년부터 UN의 단기 과제 자문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경제전문

위원회회원이자 UN 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광

업에 대한 환경지침 초안을 마련한‘국제 원탁 회의(International Round Table)’참가자

이다. 그는 주로 독일 광산지대 재개발과 관련된 환경 혁신이 국제적 주목을 받을 수 있

도록노력하고있다.

결정적으로독일에는어떻게통일을성사시킬지에대한지침서가존재하지않았다. 물

론이러한과정에서상당히많은자유가주어졌으나, 또한결정을내리는데있어무엇인

가를 실행해야 하는, 무엇인가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불편한 압박감이 존재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은매우심각하여최대한신속하게처리해야만했다.

광산폐기물을 포함하여 산업폐기물 처리가 우리 분야 주요 주제이다. 이는 또한 항상

가정폐기물 하치장 분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존재한다. 대부분 잘못된 행동은 전염성

이 있다. 만일 어딘가에 대형 쓰레기더미 또는 쓰레기를 쏟아 부을 정도의 큰 구덩이가



존재한다면, 그곳에다른쓰레기들쏟아부어지기까지그리오랜시간이걸리지않는다.

물론여기에는다양한원인이있겠으나, 전반적으로내가익히잘알고있는장소들은산

업폐기물 오염지대이다. 군사폐기물 오염지대는 사실 특수한 유형으로, 해당 연방주가

모든책임을갖고있다.

동독 1차에너지의 70%는갈탄으로충족되었으며, 그와동시에동독은세계최대규모

의갈탄생산국이었다. 당시에는심지어이와관련한법규가존재하였다. 이에따르면추

후 갈탄 채굴지역을 다시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주변 지대를 다시 가꾸어야 했으

나, 단지법적으로언제이러한작업이이루어져야하는지명시되어있지않았을뿐이었

다. 그러나항상모든것을다시이전상태로되돌리기위해서는복구자금이라는경제적

압박이 존재했다. 많은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기업들은 이와 같은 오염지대를

재개발하기위한예비금을마련할수없었다. 생산이늘어날수록오염지대도점차더확

대되었다. 산업을통해거두어들인수익은다른목적을위해소비되었다. 따라서기업들

은사실동독시절에이미환경에대한의무를지고있었으나다른것을관철시킬기회가

전혀없었다. 이로인해한편으로자연환경복구노력이심각하게결여되었으며, 동독내

에서 1차에너지에대한수요가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생산량역시대폭확대되어경제

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후 견해에 따르면 심지어 매우 비경제적으로

작업이진행되었다고한다.

그 뒤로 통일이 되고, 곳곳에 대규모의 노천채굴, 수천 개의 오염 의심지대가 남게 되

어 이제“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현

상황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당시 기업을 분류해보고자 했던 다수의 평가가 있

었다. 또한 서독의 법안을 기준으로 어떠한 기업이 경제적 미래가 밝은지 숙고되었다.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신탁관리청을 통해 실

행되었으며, 이 산업분야를어떻게다루어야하는지를알기위한평가가발주되었다. 이

평가를 통해 민영화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내고, 동독 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

로써, 서독 기업법에 따라 민영화 과정 중 사업전망이 검토되어야 했다. 따라서 바로 이

러한 과정을 위해 평가서가 활용된 것이다. 이때 다수의 기업이 대거 배제된다면, 이들

기업은절대로다시경제적으로운영되지않았을것이라는결론이매우빠르게도출되었

다. 따라서다음과같이기업은크게세가지부류로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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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형 기업: 민영화가가능하고전망이있었던기업

2. B형 기업: 최종적으로 1999년까지 진행된 과도기 동안 계속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

운영을중단해야했던기업. 이는한편으로는고용이갑자기중단되는것을막기위

한것으로간주되었다. 왜냐하면갈탄사업에종사하는 150,000명의근로자가하루

아침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해고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상승시키지 않고자 한 것이었다. 갈탄을 채굴할 경우, 대

형기기가투입되고갈탄채굴에대규모집단인력이동원되므로, 추후에또한채굴

작업 후 안정적인 경관 복구를 가능케 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생산과 재개발 간

에시너지효과가발생하며, 이를활용하기위해특정기간동안기업은과도기적으

로 생산을 유지하였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게 과도기 기간 동안 임시 허가를 내주

는것이중요했으며, 1996년까지환경기준에적합한것으로간주되었다. 그후모든

기업들은서독기준에따라작업해야했다.  

3. C형 기업: 1992년이전에이미폐쇄되었거나폐쇄되어야할노천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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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빌헬름폴테(Wilhelm Polte) 박사

2010년 10월 19일, 막데부르크

빌헬름 폴테 박사(*1938년 작센-안할트주 니그리프(Niegripp)에서 출생)는 1989년 동

독 사민당(SDP)70의 창당 발기인이었으며, 1990년 막데부르크 지역 사민당(SPD) 대표였

다. 폴테는동독최초의인민회의자유선거를통해선출되었다. 그는같은해막데부르크

시장이되었으며 2001년까지이직책을계속유지하였다.

동독은경제적으로붕괴상태에놓여있었고, 이와동시에동구권경제도동일한상황

에처해있었다. 베를린장벽붕괴와함께통일이이루어질것이라는점이명확해졌다. 

무엇보다도 합법성을 인정받은 의회가 연방주 가입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시

급했다. 이과정에서중요한단계는다음과같았다.

•최초의자유선거를통해구성된인민회의

•지방자치단체선거

•1990년 7월 1일시행된경제및화폐통합

•통일조약

동독 국민들 사이에 조급함이 아니라 기대감이 팽배했다. 시위대에서는 이를 일상의

손실이라불렀다.

통일과정에서겪게되었던몇가지커다란어려움과부족했던점은다음과같았다.

•낙후된 통신제도 (막데부르크 통신중계소는 1924년 제조된 지멘스(Siemens)사의 것

70 역주: Sozialdemokratische Partei의 줄임말. 1989년 창당되어 1990년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SPD)에통합됨. 



으로제 2차세계대전중에파괴된상태였음)

•지연된거주지역재개발

•주택난

•환경훼손

•수질오염

•학교, 병원, 문화시설이모두낙후된상태였음

시민들은정당한방식으로신속하고긍정적인변화를요구하였다. 그러나그렇게신속

하게모든것을변화시킬수는없었다.

통일전막데부르크도시에는약 18,000명의행정직원이있었다. 통일 후주요과제는

다음과같았다.

•지방자치와독립적인재정권에대한학습이선행되어야했음

•인사조직은새롭게구성되고자격을갖추어야했음

•무엇보다도법률직신규인력을채용하는것에큰어려움이있었음

폴테박사는“새로배우는것이다시배우는것보다더낫다”라는원칙으로자신의입

장을 대변하였다. 다시 말해 다년 간 과거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일해 온 사람을 계속 고

용하는것보다무경험자를고용하는것이더낫다는것이다. 이러한원칙은이후에도유

지되었다.

1990년 5월 31일, 폴테박사는시장으로취임하였다.

1990년 10월 3일까지 드 메지에르(de Maizière) 정부 재임 기간 중에는 행정직원 해임

이좀더수월해졌다. 몇몇은슈타지활동으로인해자발적으로물러났다. 다수의새로운

정치가와행정직원이자연과학전공자들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은 새로운 행정과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행동을 통한 학습

(Learning by doing)”이라는상위원칙에따라일상업무에대한청사진은전혀없었다.

폴테박사도 1990년 8월에서야언제라도연락이닿을수있는업무용전화기를개통할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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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커다란문제점은개인승용차분야에서나타났다. 동독사람들은즉시새로운

자동차를구매하였다. 사람들은더이상트라반트(Trabant)71를원하지않았다. 우선자동

차 번호판을 떼어내고 자동차를 임의로 길가에 세워 두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 담

당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용차 폐차가 신속하게 이루

어지지않고있다고여겼기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동베를린에 있는 동독 정부가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진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 처리는 더욱 어려웠다. 한편 작센-안할트주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행정관청은 소련군 병영을 활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선 소련군

의철군을기다려야했다.

동독국민은서독 TV 방송을시청했기때문에서독을이상적인모델로여기고있었다

(우스갯소리로“동독은매일저녁외도를한다. 서독방송을시청하며말이다.”라는말이

돌았다). 끊임없는 비판적 보도로 막데부르크 지방자치 업무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간지

빌트(Bild)72의 역할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각 후 100일 간

의평화적보도유예기간은단한번도유지되지못했다.

막데부르크 내 거주민 100명당 48대의 개인 승용차가 보급되어 2년 후 승용차 보유대

수가독일평균치에도달하였다. 

자산법상권리

최단 시간 내에 전 세계에서 25,000건의 자산법 관련 청구서류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신청서는 최종적으로 모두 막데부르크로 전달되었다. “미해결 자산문제 담당 관청(Amt

für offene Vermögensfragen)”이 거의 모든 구역에 새로 설치되었다. 막데부르크 내에서

는특히많은건물들이제 2차세계대전당시파괴되었기때문에상당히많은문제가발

생하였다. 당시 해당 관청에 35명의 직원이 있었다. 적합한 직원을 구하는 일은 항상 쉽

지않았다. 신청자들은계속독촉하였다. 통일조약에명시된”보상전반환“원칙에따라

업무가진행되었다. 그후매우짧은시간내에주택난에서비롯된주택공급과잉이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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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역주: 동독시절, 국민차로사랑받았던 4인승승용차로애칭은트라비(Trabi)이다.

72 서독의대표적인황색신문이다.



났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7월발효된”투자우선법 (Investitionsvorangesetz)”과“주거

공간용도변경법(Wohnraumzweckentfremdungsgesetz)”참조) 

역 앞 광장에만약 100개의재산권청구신청서가몰렸다. 특히별도로다루어졌던뉴

욕 유대인보상청구연맹(Jewish Claims Conference in New York)의 법적 청구는 매우 까

다로운사안이었다. 연방정부는브란덴부르크주에이에대한포기를선언해야했다.

지방자치단체

시의회는 150명의시의원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 이들중다수는새로연수를받아야

했다. 많은의원들이모든것에책임감을가져야한다고생각하여모든위원회로모든신

청서를보냄으로써결정과정이여러주에걸쳐지체되었다.

세가지단계

폴테박사는다음과같은주요단계를제시하였다.

1. 개혁 단계: 1990년 지방선거 시점부터 1991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신연방주는 올바

른업무처리능력을갖추기시작하였다.

2. 안정화 단계: 1991년 중반부터 주의회 임기 말까지 인민회의의 통일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

3. 조정단계: 1994년부터현재까지

1989년 격변의 시간 속에서 언제쯤 이 시기가 영광스럽게 느껴질지를 떠올렸던 동독

국민은그다지많지않았다. 사실중요했던것은동독국민의모든것을변화시켰던 1990

년 7월 1일체결된경제및화폐통합이었다.

종종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변화에 대처해야 할 시간만이 주어졌고 다양한 대안을 모

색할기회가없었다. 물론또한자신의입장에확신을갖고있는이들과항상관련이있

었다.  

막데부르크시민들에게베를린정부는닿을수없는대상이었다. 작센-안할트주가아직

존재하지않았으나, 그사이시민들은막데부르크지방자치단체를종종“매맞는소년73”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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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피뢰침”으로표현함으로써불만을표출하였다.

도시간자매결연

동독과 서독 도시 간 최초의 자매결연은 통일 이전, 다시 말해 1986년 에리히 호네커

(Erich Honecker)의 고향 노인키르헨(Neunkirchen)(자르(Saar) 지역)과 브란덴부르크주

뤼벤(Lübben) 간에이루어졌던자매결연으로거슬러올라간다. 그밖에이루어졌던자매

결연은다음과같다.

•라이프치히(Leipzig)와하노버(Hannover) (1987년부터)

•드레스덴(Dresden)과함부르크(Hamburg) (1987년부터)

•막데부르크와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 (1987년부터)

•데사우(Dessau)와루드비히스하펜(Ludwigshafen) (1988년부터)

브라운슈바이크는 막데부르크의 재정예산안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1990년 10월 3일

이전, 막데부르크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이 라다(Lada)74 트렁크에 자료를 싣고 국경을 넘

어 왔고 브라운슈바이크는 이 자료를 전산처리하였다. 브라운슈바이크가 제공한 도움은

다음과같다.

•업무규정작성

•결의안준비

•회의준비

교육

1990년여름, 아직연방주가구성되지않았기때문에 1990년가을학기시작을준비하

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새로운 교장을 필요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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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역주: 왕자가잘못을저질렀을경우대신매를맞았던평민계층의소년을이르는말.

74 역주: 러시아제자동차라다니바(Lada Niva)의줄임말.



으며, 마찬가지로아무런문제가없는교사도필요하였다. 그러나지원자가거의없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과거의 교장이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당시 베를린 시장이었던 에

버하르트 디프겐(Eberhard Diepgen)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교사의 급여 조정을 신속하

게 실시함으로써 동독 각지에서 불만이 야기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동독 시절부터 동베

를린이기타다른도시에비해우선적으로다루어진다는인상을받았기때문이다.

막데부르크에는다음세대학이존재하였다.

1. 기술대학

2. 교육대학

3. 의과대학

이 세 대학시설은 1993년에 막데부르크 오토 폰 구에리케 대학(Otto-von-Guericke-

Universität)으로통합되었다.

도시명

막데부르크는 동독 시절“중공업의 도시 - 막데부르크”라는 공식 별칭을 지니고 있었

다. 이러한칭호는통일이후빠르게사라졌다. 국민에게긍정적인인상을심어주기위한

노력의일환으로뮌헨(München)의한광고대행업체에새로운별칭을고안하도록위탁하

였다. 여러차례에걸친위원회회의끝에최종적으로 90년대초반에“엘베강가의대성당

도시- 막데부르크”라는호칭으로결정되었다.

토지,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막데부르크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개조, 재개발, 기타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는 다

음과같다.

•막데부르크에최초의공학연구기관인막스플랑크연구소(Max-Planck-Institut)를유

치했다(다른모든막스플랑크연구소는자연과학연구기관이다).

•소련이 사용하였던 모든 토지 및 부동산은 연방 또는 재무부에 귀속되었으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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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형편없는 상태였으나 말끔하게 정비되었다. 1993년부터 주정부부처와 전문

대학으로사용되고있다.

•엘베강대교는부분적으로매우노후되어시속 30 킬로미터일방통행으로만차량운

행이가능하였다. 통일후이들중몇몇다리는전차선로그리고양방향통행을위한

다리로확장되었다.

•군사훈련장은 독일정원박람회(막데부르크에서는 1999년 최초 개최)와 경기장으로

용도변경되었다.

•중앙쓰레기매립지는동독시절환경오염을유발하였고, 통일후 1천 4백만유로를

투입하여친환경적으로개축하였다.

•많은학교가수천만유로를투입하여재개발되었다.

•항구 건축물은 학문의 요지로 거듭났다(헬름홀츠센터, 막스플랑크연구소, 프라운호

퍼연구소).

•약 300개에 이르는 거리 명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이는 명칭위원회가 규정한

바에따라이루어졌으며, 누구나제안권이있었다. 몇몇경우에한하여서로의견이

대립되었으나, 대부분일반적으로그대로수용되었다. 이러한과정은매우신속하게

처리되어야했다. 그렇지않을경우주소를너무자주교체하는것에대해불만을제

기할수있었기때문이다.

•개인주택의상태는재개발이후대폭개선되었다.

•문화재보호문제는주의관할이었으며작센-안할트주문화재보호청(Landesamt für

Denkmalschutz Sachsen-Anhalt)은할레(Halle)에위치해있다.

•갈탄및석탄은석유와가스로빠르게대체되었다.

•모든 엘베강 대교는 사실상 재개발을 필요로 하였으나, 모든 다리를 대상으로 재개

발이이루어지지는않았다.

도시계획청(Stadtplanungsamt)의일반적인재개발과정은다음과같다.

•즉시재개발을필요로하는사례지정

•정책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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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방/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모든 신연방주를 대상

으로약 400개에이르는주/연방/유럽연합지원프로그램이있었다. 폴테박사는이

해관계에따라이를선별하는 3명의직원을두었다(도시, 기업, 기관).

•자금지원계획및구체화

•실행계획수립 (엔지니어사무소가이를인수함)

문서는도시계획청및도시문서보관소(Stadtarchiv)에서열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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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주소방대

볼프강숄츠(Wolfgang Scholz)

통일후베를린주소방대및구조대통합과관련된사안에대한

근무시간기록표

1995년

공학석사볼프강숄츠는과거베를린주소방서장을지냈다. 베를린장벽붕괴당시그

는베를린주소방대장이었다.

* 자료본문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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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통일20년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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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로젝트팀구성

2010년통일부프로젝트



Ⅰ. 프로젝트팀 구성

프로젝트 책임자

이은정교수(Prf. Dr. Lee Eun-Jeung,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베르너페니히박사(Dr. Werner Pfennig, 베를린자유대학교, 오토-주르정치학연구소)

프로젝트 참여자

아르네바르취(Arne Bartzsch)

외르크베커(Jörg Becker)

최혜원(Choi Hae-Won)

최혜진(Choi Hye-Jin)

알렉산더피셔박사(Dr. Alexander Fisher)

박창수박사(Dr. Park Chang-Soo)

박수진(Park Su-Geen)

알렉산더페니히(Alexander Pfennig)

리하르트페니히(Richard Pfennig)

조교

전한민(Chen Han-Min)

다니엘라클라우스(Daniela Claus)

이지환(Lee Chi-Hwan)

크리스티안슐텐(Christian Schulten)

전산 데이터

정훈(Ju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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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별연구보고서작성자

2010년통일부프로젝트



Ⅱ. 개별 연구보고서 작성자

울리히브뤼크너박사(DDDDrrrr....    UUUUllllrrrriiiicccchhhh    BBBBrrrrüüüücccckkkknnnneeeerrrr) 스탠포드 대학 베를린 프로그램

- 제 21권유럽연합과독일통일(Band 21 EU und deutsche Wiedervereinigung)

라르스포겔(DDDDrrrr....    LLLLaaaarrrrssss    VVVVooooggggeeeellll)/다니엘게르스텐하우어박사(DDDDrrrr....    DDDDaaaannnniiiieeeellll    GGGGeeeerrrrsssstttteeeennnnhhhhaaaauuuueeeerrrr)

예나 대학교

- 제 10권엘리트변동- 정치엘리트(Band 10 Elitenwandel)

브루노힐덴브란트교수(PPPPrrrrooooffff....    DDDDrrrr....    BBBBrrrruuuunnnnoooo    HHHHiiiillllddddeeeennnnbbbbrrrraaaannnndddd) 예나 대학교

- 제 6권사회적변화의영역(Band 6 Bereiche gesellschaftlicher Veränderungen)

에버하르트홀트만교수(PPPPrrrrooooffff....    DDDDrrrr....    EEEEvvvveeeerrrrhhhhaaaarrrrdddd    HHHHoooollllttttmmmmaaaannnnnnnn) 할레 대학교

- 제 8권작센주와작센-안할트주발전경로비교(Band 8 Vergleich Sachsen mit Sachsen-

Anhalt)

베른트마르텐스박사(DDDDrrrr....    BBBBeeeerrrrnnnndddd    MMMMaaaarrrrtttteeeennnnssss) 예나 대학교

- 제 10권엘리트변동- 경제엘리트(Band 10 Elitenwandel)

페터뤼터스박사(DDDDrrrr....    PPPPeeeetttteeeerrrr    RRRRüüüütttttttteeeerrrrssss) 베를린 자유대학교

- 제 9권노동조합(Band 9 Gewerkschaften) - 노동부

베르너폰쉐벤중장(WWWWeeeerrrrnnnneeeerrrr    vvvvoooonnnn    SSSScccchhhheeeevvvveeeennnn) 독일연방군

- 제 3권군통합(Band 3 Militär)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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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권의개요

2010년통일부프로젝트



Ⅲ. 각 권의 개요

0. 통일비용- 견본(Kosten der Einheit - Probeband)

1.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과도기단계(Die Ubergangsphase 1989-1990) - 총리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과도기단계(부록)

2. 과거청산(Vergangenheitsaufarbeitung)

3. 군통합(Militär) - 국방부

4. 통일된도시에서의경찰(Polizei in einer wiedervereinigten Stadt) - 경찰청

5. 국가구조의변화(Strukturveränderungen)

6. 사회적변화의영역(Bereiche gesellschaftlicher Veränderungen) - 사회적변화

7. 미디어(Medien) - 언론통합

8. 작센주와작센-안할트주발전경로비교(Vergleich Sachsen mit Sachsen-Anhalt)

9. 노동조합(Gewerkschaften) - 노동부

10. 엘리트변동(Elitenwandel)

11.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일람(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Länder)

12. 독일재통일: 재정정책, 비용및조달(Deutsche Wiedervereinigung: Steuerpolitik,

Kosten und Finanzierung) - 통일비용과재정정책

13. 농업(Landwirtschaft) - 농림식품부

14. 신탁관리청과구동독지역재건(Treuhandanstalt/Aufbau Ost)

15. 사법및행정(Justiz und Verwaltung) - 법무부·내무부

16. 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17. 보건및연금시스템(Gesundheits- und Rentensystem) - 보건복지부

18. 교육(Bildung) - 교육부

19. 환경(Umwelt) - 환경부

20. 면담록(Gesprächsprotokolle)

21. 유럽연합과독일통일(EU und deutsche Wiedervereinigung)

22. 부록

23. 브란덴부르크주(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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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개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각 권의 개괄 논문은 베르너 페니히 박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다.여기에 제시된 각 권의 순번은 용역팀에 의해 작성된 순서로, 발간된 책자(「독일

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의 순서와는 다르다.

제0권 : 통일 비용 - 견본

Ⅰ. 개관

Ⅱ. 재정

Ⅲ. 사례연구

Ⅳ. 법적근거

제1권 :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과도기 단계 - 총리실

Ⅰ. 편입

Ⅱ. 선거

Ⅲ. 사회·경제·화폐통합

Ⅳ. 통일조약

제1권(부록) :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과도기 단계

제2권 : 과거 청산

Ⅰ. 국가안전부

Ⅱ. 사법적청산

Ⅲ. 복권

Ⅳ. 연방사통당독재청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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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 군통합 - 국방부

베르너폰쉐벤의논문

제4권 : 경찰청 - 특수사례로서 베를린

리하르트페니히의논문

Ⅰ. 보고와현황

Ⅱ. 공문

Ⅲ. 업무지시

Ⅳ. 양식, 설문지그리고견본

Ⅴ. 보도공고와신문기사

Ⅵ. 회의록

Ⅶ. 발표문

제5권 : 국가 구조의 변화

Ⅰ. 정당시스템

Ⅱ. 정당자산

Ⅲ. 주(州) 도입

Ⅳ. 수도이전

제6권 : 사회적 변화의 영역 : 동-서독 간의 격차, 인구구조 및 소비행태

Ⅰ. 생활·노동현황과평가

Ⅱ. 대응방안과행동권고

Ⅲ. 아동과청소년

Ⅳ. 소비행태와동독제품

제7권 : 미디어 - 언론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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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 :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발전경로 비교 : 통일은 되었으나, 다른 방식으로

에버하르트홀트만교수의연구보고서 (통일은되었으나, 다른방식으로. 체제붕괴이

후 지역 발전경로: 구동독 지역 주정부에 대한 비교 설명 1989년/1990년 이후의 작센

및작센-안할트) 작성및자료의구성·해제

Ⅰ. 1989/1990 시작상황

Ⅱ. 발전상황과발전역동성

Ⅲ. 거시정책적기본결정들

Ⅳ. 각지역의상이한발전경로

Ⅴ. 정치영역

제9권 : 노동조합 - 노동부

페터 뤼터스의 연구보고서(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노동조합 - 1989/1990년 구 동독

지역이었던 신연방주 정부에서 독립적 노동조합을 구축하기 위한 서독 노동조합의 이

니셔티브와활동) 작성및자료구성

제10권 : 엘리트 변동

베른트 마르텐스(Bernd Martens)의 기고문(동독 및 재통합된 독일에서의 경제계 인사

들), 라르스포겔(Lars Vogel)과 다니엘게르스텐하우어(Daniel Gerstenhauer)의 기고문

(동독및재통합된독일에서의정치계인사들)

제11권 :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일람

Ⅰ. 연방정부

Ⅱ. 연방경제·기술부(BMWi)

Ⅲ. 연방법무부(BMJ)

Ⅳ. 연방건설·교통·도시개발부(BM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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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방재무부(BMF)

Ⅵ. 연방보건부(BMG)

Ⅶ.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Ⅷ. 연방노동·사회부(BMAS)

Ⅸ. 연방교육·학술연구부(BMBF)

Ⅹ.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ⅩI.연방내무부(BMI)

제12권 : 독일 재통일 : 재정정책, 비용 및 조달 -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알렉산더피셔박사(Dr. Alexander Fisher)의논문및자료구성·요약

제13권 : 농업 - 농림식품부

Ⅰ. 전환기의농업구조전환과정

Ⅱ. 구조전환의법적토대

Ⅲ. 전체적개괄

Ⅳ. 부분적개괄

제14권 : 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알렉산더피셔박사(Dr. Alexander Fisher)의논문및자료구성·요약

제15권 : 사법 및 행정 - 법무부·내무부

Ⅰ. 사법

Ⅱ. 행정

제16권 : 재무부

알렉산더피셔박사의논문및자료구성·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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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 보건 및 연금시스템 - 보건복지부

Ⅰ. 구동독지역보건및사회복지시스템변화를위한기본요건

Ⅱ. 동독사회보험공단의변천및연금제도의전환

Ⅲ. 보건제도에있어서의시스템과도기및의료보험공단의설치

Ⅳ. 보건제도의변화

제18권 : 교육 - 교육부

Ⅰ. 신연방주에서의교육개혁

Ⅱ. 교사의자격인정과급여동등화

Ⅲ. 유치원교육

Ⅳ. 직업교육및지식이전

제19권 : 환경 - 환경부

Ⅰ. 기본입장및법조문

Ⅱ. 오염지대정화(Altlastensanierung) - 일반, 갈탄, 비스무트, 원자력발전소

Ⅲ. 자연보호, 그린벨트

Ⅳ. 전체적서술

제20권 : 면담록

제21권 :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연구보고서(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역할) 및 울리히 브뤼크너 박사

(Dr. Ulrich Brückner)의자료요약

제22권 : 부록

Ⅰ. 프로젝트팀구성

Ⅱ. 개별연구보고서작성자

Ⅲ. 각권의개요

Ⅳ. 전체참고문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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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체약어목록

Ⅵ. 프로젝트자문위원회

Ⅶ. 면담자목록

제23권 : 브란덴부르크주(1~18) :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Ⅰ. 도입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Ⅱ. 브란덴부르크주정부의재건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Ⅲ. 재건프로그램및주정부정책의목표

경제

구소련군의군사시설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Ⅳ. 농업경제, 자연과환경, 건설및주거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Ⅴ. 교육, 보건, 사회복지, 여성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Ⅵ. 문화, 행정, 사법, 재정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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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1990년 12월 6일정부발표문

헌법,

소르브소수민족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Ⅷ. 제 1차입법회기(1990-1994)의평가

1994년 11월 18일정부발표문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Ⅸ. 브란덴부르크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정부의협력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Ⅹ.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역사와결과

검증절차

슈톨페(Stolpe) 주총리에관한조사위원회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XI. 경제발전(1990-2010)

신탁회사

노동시장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XII. 일자리전략(1996-97)

관광

브란덴부르크주정부와유럽연합(EU) 확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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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XIII. 각지역노동시장의비교분석(2006)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XIV. 노동시장정책과지원대책

직업교육대책,

주정부개발신탁회사(LEG)에대한조사위원회

책임집필박창수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XV. 인프라구조, 도시개발및주택제도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XVI. 문화

어린이및청소년보고서, 1994년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XVII. 어린이및청소년보고서, 1998년

사회정책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XVIII. 내부평화및내부안보(범죄)

종교수업에관한논쟁

소르비언어(지방언어)

책임집필박창수박사

브란덴부르크, 내적통일을향한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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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체약어목록

2010년통일부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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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Waffen 원자력및생화학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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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연방총리

BK 연방총리실

BM 연방부, 연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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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S 연방통일관련특별업무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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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주정부수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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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affen 화학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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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독일

DA 민주주의봉기

DAK 독일사무근로자의료보험

DBD 독일민주주의농민당

DBV 독일농민협회

DD 복사본

DDR 독일민주주의공화국

DFG 구제지원협회

DGB 독일노동조합협회

DIHT 독일산업및상공회의

DJ 현대민주주의

DLF 독일라디오

DM 독일마르크화

dpa 독일통신사

DRK 독일적십자

DRV 독일연금보험공단

DSU 독일사회연합

DVP 독일인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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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 구제사업단

EALG 보상및변제법

e.G. 등록협동조합

EKD 독일개신교회

EV 통일조약

F 프랑스

FAZ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FDGB 동독자유노총

FDJ 자유독일청년회

FDP 독일자유민주주의당

FEDI OEB “여행서비스”노동조합여행사무소

(나중에유한회사 FEDI 여행서비스로변경)

FR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FS 텔렉스

GAK 공동체과제“농업구조및해안선보호개선방안“

GAP 공동농업정책

GBl 법률관보

GBL 농업에서의집단농작

GEW 교육및학술분야노조

GG 독일기본법

GKV 법정의료보험

GL 팀장

GRG 보건개혁법

GS 사무총장

GSG 보건구조법

GST 스포츠및기술협회

HA 주요부서

hs 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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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 A 중앙관리본부설명

IAMO 중부및동부유럽농업발전연구소

IHK 상공협회

IFM 평화및인권이니셔티브

IW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 V. 대신하여, 대리로

JP 청소년단

KAAG 투자신탁

KB 동독문화연합

KfW 부흥금융금고

KK 의료보험

KMK 교육부장관회의

KoKo 상업조정회의

KPD 독일공산당

KPO 오스트리아공산당

KSZE 유럽안보및협력회의

KULAP 문화지원프로그램

KV 의료보험

KWG 은행법

LBG 브란덴부르크주정부의토지측량및지리적기본정보

LASD 독일정책과장

LDPD 독일자유민주당

LGT LGT Bank Ltd. (리히텐슈타인)

LPG 농업생산협동조합

LwAltschG 농업구부채법

LwAnpG 농업적응법

LZB 주정부중앙은행

MAH 동독무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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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W 동독교욱및학술부

MD 사무차관

M/DDR 동독마르크화

MdA 동독노동및사회복지부

MDg 부국장

MELF 동독식량, 농업및임업부

MfAA 동독외무부

MfS 슈타지

MKB Magyar Kulkereskedelmi Bank Rt. (헝가리외환은행)

MNB Magyar Nemzeti Bank (헝가리국책은행)

MP 국무총리

MR 참사관

Mrd. 십억단위

MVZ 의료지원센터

NDPD 독일민족민주당

NBL 신연방주

NF 새로운포럼

NfD 오직업무상의목적으로만

Novum Novum 유한상사회사

NRW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정부

OEB 조직직영회사

ORVAG 주식회사 ORVAG 조직및행정관리(스위스)

OVG 상급행정재판소

PA 보도자료

PartG-DDR 동독정당법

PDS 민주사회주의당

PK PENZINTEZETI KOZPONT(헝가리은행)

PMO 동독의정당과거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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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Vermogen 동독정당및거대조직의재산

PVKV 정당재산위원회규정

RBgm  현임시장

RGW 상호경제협력위원회

RiVG 행정재판소재판관

RL 업무부서장

RR 정부위원회

RTL 룩셈부르크라디오텔레비전

RUG 연금경과법

RV 연금보험

SBZ 구소련군점령지역

SDP 동독사회민주주의당

SED 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DiktStiftG SED 독재청산재단의설립에관한법

SFR 스위스프랑

SGB 사회법전

SMAD 독일소련군사행정

SPD 독일사회민주주의당

St 정무차관

StaV 상주대표부

StGB 형법

SU 소련연방

SV 사회보험

TAS 신탁관리-전개-특별재산

THA 신탁관리청

THA/BvS 신탁관리청/통일관련특별업무를위한연방청

TK 기술자의료보험

TEUR 일천유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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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G 신탁청유한부동산회사

UdSSR 소련사회주의공화국연합

UFV 독립여성협회

UKPV 정당재산독립위원회

ULA 이관조직

USPD 독일독립사회민주주의정당

UV 산재보험

VdgB 상호농경협력협회

VEB 인민직영회사

VEG 인민재산

VermG 미해결재산문제처리를위한법률(재산법)

VG 행정재판소

VK 동독인민회의

VL 좌파연합

VOB 조직직영회사연합

VS 기밀자료

VwGO 행정재판소법령

WWU 통화및경제연합, 통화, 경제및사회연합

z. A. 고용목적

Zentrag 중앙인쇄, 구매및감사유한회사

ZK d. SED 독일사회주의통일당중앙위원회

ZPA 정당중앙문서보관소

ZV 중앙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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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통일·통합정책연구

참
고

자
료

1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

(Dr. Christine Bergmann)
베를린 사민당(SPD)

2
어윈 콜리어 교수

(Prof. Ph.D.Irwin Collier)
베를린 자유 학, 존 F. 케네디 연구소

3
라이너 에커트 교수

(Prof. Dr. Rainer Eckert)
현 사 포럼(디렉터)

4
알렉산더 피셔 박사

(Dr. Alexander Fisher)
베를린 독일 경제연구소(DIW)

5
베른트 플로라트 박사

(Dr. Bernd Florath)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

6
미하엘 호프만 교수

(Prof. Dr. Michael Hoffmann)
예나 프리드리히-쉴러 학, 사회학 연구소

7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

(Prof. Dr. Everhard Holtmann)

할레-비텐베르크 마틴 루터 학교, 

정치학 연구소

8
위르겐 코카 교수

(Prof. Dr. Dr. h.c. mult. Jürgen Kocka)
베를린 자유 학, 프리드리히-마이네케 연구소

9
이유재 교수

(Prof. Dr. You Jae Lee)
튀빙엔 학

10
크리스타 루프트

(Prof. Dr. Christa Luft)
모드로 정부의 경제부장관

11
이리나 모어 박사

(Dr. Irina Mohr)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베를린 포럼

12
게르하르트 A. 리터 교수

(Prof. em. Dr. Dres. h.c. Gerhard A. Ritter)
뮌헨 루드비히-막시 리안스 학, 역사 세미나

13
마르틴 T. W. 로젠펠트 교수

(Prof. Dr. Martin T.W. Rosenfeld)
할레 경제연구소, 도시경제과

14
클라우스 슈뢰더

(Dr. habil. Klaus Schroeder)

베를린 자유 학, 국가 사회주의 통일당(SED) 

국가 연구협회

15
뤼디거 질라프

(Rüdiger Sielaff)
프랑크푸르트/오더,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

16
요헨 슈타트 박사

(Dr. Jochen Staadt)

베를린 자유 학, 국가 사회주의 통일당(SED) 

국가 연구협회

17
베르너 폰 쉐벤 중장(Generalleutnant a. D.

Werner von Scheven)
독일연방군

18
만프레드 빌케 교수

(Prof. Dr. Manfred Wilke)
베를린 자유 학, 현 사 연구소(베를린 지부)

연번 성 명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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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통일·통합정책연구

참
고

자
료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1
보리스 앙거러

(Boris Angerer)
18 교육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교 및 미디어 주

정부 연구소(LISUM) 

2
로제마리 벡

(Dr. Rosemarie Beck)
18 교육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교 및 미디어 주

정부 연구소(LISUM)

3
외르크 벡켄

(Jörg Becken)
17 보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의료보험 조합

문서보관서 책임자
프리랜서 역사가

4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Dr. Christine

Bergmann)

자문위원회 베를린 사민당(SPD) 

5

프리드리히 폰 비스마

르크 박사(Dr. Friedrich

von Bismarck)

19 환경
갈탄 발전소 정리를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사업사무소
사업사무소장

6
에크하르트 블로흐

(Eckhard Bloch)
17 보건 독일 사무근로자 의료보험

원칙 문제 및 법률

문제 담당부서, 동

독 통합을 위한 프

로젝트팀장

7
보르만

(Bohrmann)
02 과거 청산 BStU -  슈타지 문서관리청 법학자

8

미하엘 볼레 박사

(Prof. Dr. Michael

Bolle)

베를린 자유 학

9
쿠노 뵈제 박사

(Dr. Kuno Böse)
04 경찰 베를린 내무 담당 평의회 前 차관

10

한스-오토 브로이티감

박사(Dr. Hans-Otto

Bräutigam)

15 사법 장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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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11
마르틴 브릭

(Martin Brick)
13 농업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농업, 환경 및

소비자보호부

농업, 환경및소비자

보호부장관

12
울리히 브뤼크너 박사

(Dr. Ulrich Brückner)
21 유럽연합 스탠포드 학 베를린 프로그램 유럽학담당

13
어윈 콜리어 교수

(Prof. Dr. Irwin Collier)
자문위원회 베를린자유 학 존 F. 케네디 연구소 교수

14
마르틴 다이멜

(Martin Deimel)
13 농업 MLUV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15
토비아스 돌라제

(Tobias Dollase)
02 과거 청산 연방 SED 독재청산 재단 법률가

16
라이너 에커트 교수

(Prof. Dr. Rainer Eckert)
자문위원회 현 사포럼 디렉터

17
배르벨 페스트 박사

(Dr. Bärbel Fest)
04 경찰 베를린 경찰 담당자

18
클라우스 피셔

(Klaus Fischer)
13 농업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농업, 환경 및

소비자보호부

전문부서 351 -

GAK 지원 책임자

19
베른트 플로라트 박사

(Dr. Bernd Florath)
자문위원회 슈타지 비 문서 담당청 프로젝트 팀장

20
라인하르트 프릭케

(Reinhard Fricke)
07 미디어 새로운 독일 정치 편집국

21
다니엘 게르스텐하우어

(Daniel Gerstenhauer)

10 엘리트

변동
예나 프리드리히-쉴러 학

22
쥘케 라처

(Sylke Glatzer)
17 보건 독일 연금보험 협회 원칙문제 담당 부서

23
귄터 핼지히 박사

(Dr. Günter Hälsig)
19 환경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환경, 보건 및 소비

자보호부

환경, 기후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담당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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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24

헬게하이데마이어박사

(Dr. Helge

Heidemeyer)

02 과거 청산 연방 의원(BStU) 부장

25 헤쎄(Heßße) 02 과거 청산 연방 법무부 전문부서 ZA2

26

브루노 힐덴브란트 박

사(Dr. Bruno

Hildenbrand)

17 보건 예나 학 교수

27
하이코 힝스트

(Heiko Hingst)
12 재정 연방 재무부 정부 디렉터

28
노르베르트 회크스트라

(Dr. Norbert Hoekstra)
12 재정 연방 재무부

참사관, 전문부서

I B 1 -

29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

수(Prof. Dr. Everhard

Holtmann)

08 작센 및

작센-안할트
할레-비텐베르크 마틴-루터 학 교수

30
옌스 휘트만

(Jens Hüttmann)
18 교육 SED 독재청산 연방재단 교육 담당자

31 얀체(Jahnze) 02 과거 청산 베를린 주정부법원 검사

32

안드레아 요제피니

박사(Dr. Andrea

Jozefini)

17 보건 연방 보건부 전문부서 LS 3

33
우베 칼베

(Uwe Kalbe)
07 미디어 새로운 독일 정치 편집국

34
브리기타카우어스박사

(Dr. Brigitta Kauers)
14 신탁청 연방 재무부

35
마르틴 카일

(Martin Keil)
19 환경 작센-안할트 주정부 구 부채 처리 담당청 사업단장

36
비르기트 크뢰너

(Birgit Kröner)
18 교육 교육, 학술 및 연구 평의회관청 차관, 인사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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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38
주잔제 크쉔카

(Susanne Kschenka)
코트부스 모바일 자문팀

39
힌리히 퀴쓰너

(Hinrich Kuessner)
17 보건 사단법인 독일-아프리카 협력 의장

40
이유재 교수(Prof. Dr.

You Jae Lee)
자문위원회 튀빙엔 학 교수

41

이-포이커 미

(Dr. Mi-yong Lee-

Peuker)

19 환경 환경 연구를 위한 헬름홀츠 센터

42
가브리엘레 뢰버트

(Gabriele Löbert)
12 재정 연방 경제 및 기술부 고위 자문관

43
크리스타 루프트 교수

(Prof. Dr. Christa Luft)
자문위원회 모드로 정부 前 경제부 장관

44
안더스 룬트그렌

(Anders Lundgren)
외무부, 전문부서 341(동아시아) 외무부

45
할카 마크

(Halka Mack)
03 국방 포츠담 군사역사 연구청 도서담당자

46

한스-후버투스 마크 교

수(Dr. Hans-

Hubertus Mack)

03 국방 포츠담 군사역사 연구청 청장

47
헬가 만넥크

(Helga Manneck)
12 재정 연방 경제 및 기술부 참사관

48
게르하르트 마르틴

(Gerhard Martin)
13 농업 MV 연방부

49

페터 마씽 교수

(Prof. Dr. Peter

Massing)

18 교육 베를린 자유 학 교수

37

볼프강 크뤼거 박사

(Dr. RA Wolfgang

Krüger)

13 농업 독일 농부협회 FB 농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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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50

펠릭스 크리스티안 마

테스(Dr. Felix

Christian Matthes)

19 환경 사단법인 환경연구소
에너지 및 기후정책

연구협력관

51
베른트 마르텐스

(Bernd Martens)

10 엘리트

변동
예나 학

52

하이케 크리스티나

매칭(Dr. Heike

Christina Mätzing)

18 교육
브라운슈바이크 기술 학, 국제 교과서

연구 게오르그-에커트 연구소
협력 경제학자

53
힐트루트 마이

(Hiltrud May)
18 교육 교육부 장관 회의 행정실 전문부서 ID

54
파스칼 미하엘리스

(Pascal Michaelis)

베를린 자유 학, 역사 및

문화학 전문학과
IT 시스템관리자

55

지크프리트 케 교수

(Prof. Dr. Siegfried

Mielke )

09 노동조합 베를린 자유 학 교수

57

하르트무트 몰덴하우어

(Hartmut

Moldenhauer)

04 경찰 베를린 경찰 경찰청장

58
헤르베르트 므로체크

(Herbert Mrotzeck)
17 보건 독일 사무근로자 의료보험 동독 지역담당자

59
루돌프 뮐러

(Rudolf Müller)
17 보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동, 보건, 사회복

지 및 여성부

포츠담 구역의사,

재해보호 및 구조활

동 담당자

60

아르눌프 뮐러-헬름브

레히트(Arnulf Müller-

Helmbrecht)

19 환경 연방 환경부
前 국립공원 프로그

램 담당자

61
물처 박사

(Mulzer)
02 과거 청산 베를린 주 검찰총장

62
베른하르트 파울젠

(Bernhard Paulsen)
12 재정 연방 재무부 전문부서 I B1

56
이리나 모어 박사

(Dr. Irina Mohr)
자문위원회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베를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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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67
안야 라이히

(Anja Reich)
07 미디어 베를리너 차이퉁 매거진

68
제니퍼 라이헤

(Jennifer Reiche)
04 경찰 베를린 주정부 문서보관소

69
하르트무트 라이너스

(Hartmut Reiners)
17 보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동, 보건, 사회복

지 및 여성부

보건정책 원칙문제

전문부서장

70

라인홀트 라이트슈스터

(Reinhold

Reitschuster)

18 교육 베를린 교육, 학술 및 연구 평의회관청

최고 학교위원회,

사회학 및 정치교육

전문부서

71
페터 리스벡

(Peter Riesbeck)
07 미디어 베를리너 차이퉁 정치 편집국

72

게르하르트 A. 리터 교

수(Prof. em. Dr. Dres.

h.c. Gerhard A. Ritter)

자문위원회
뮌헨 루드비히-막시 리안스 학, 역사

세미나

73

마르틴 로젠펠트 교수

(Prof. Dr. Martin

T.W. Rosenfeld)

12 재정 할레 경제연구소, 도시경제부 교수

74
베르트 로젠탈

(Bert Rosenthal)
02 과거 청산

BStU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슈타지 문

서관리청

75
레기나 루자비

(Dr. Regina Rousavy)
04 경찰 베를린 주정부 문서보관소 전문부서 II 담당자

63

한스-위르겐 피커트

(Hans-Jürgen

Pickert)

07 미디어 도이췌 벨레(독일 방송) DW 편집국

64
빌헬름 폴테

(Dr. Wilhelm Polte)
지역적 차원 막데부르크 시장

65
요한네스 포젤

(Johannes Posel)

베를린 자유 학, 역사 및

문화학 전문학과
전문학과 IT 책임자

66
노버트 라데마허

(Norbert Rademacher)
14 신탁청 연방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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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76
페터 뤼터스

(Peter Rütters)
09 노동조합 베를린 자유 학

77
데틀레프 잔

(Detlev Sann)
17 보건 작센시 환경 및 농업부 공공사무 담당관

78
코르넬리아 샤흐

(Cornelia Schach)
18 교육 독일 연방 노동 연합회

79

베르너 폰 쉐벤

(Werner von

Scheven)

03 국방 및

자문위원회
독일 연방군 중장 전역

80

하인리히-오토 쉬르머

(Heinrich-Otto

Schirmer)

12 재정 연방 경제 및 기술부 전문부서 ZA4

81

루돌프 요제프 슈라퍼

(Dr. Rudolf Joseph

Schlaffer)

03 국방 포츠담 군사역사 연구청 준장

82

카를-하인츠 슈미츠

(Dr. Karl-Heinz

Schmitz)

03 국방 베를린 주정부협회 명예의장

83

엘렌-루트 슈나이더

(Ellen-Ruth

Schneider)

18 교육 고문위원 사단법인 사업단장

84
슈뢰더 박사

(Schröder)
02 과거 청산 연방 법무부

85

클라우스 슈뢰더

(Dr. habil. Klaus

Schroeder)

자문위원회 베를린 자유 학, SED 국가 연구협회

86
제바스티안 쉬체

(Sebastian Schütze)
12 재정 연방 경제 및 기술부 전문부서 ZA4

87
안드레아 슈베르머

(Andrea Schwermer)
18 교육 교육부 장관 회의 행정실 전문부서 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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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88

마티아스 폰 슈바넨플

뤼겔(Dr. Matthias von

Schwanenflügel)

17 보건 연방 보건부

89
빌프리트 사이링

(Wilfried Seiring)
18 교육 베를린 인권협회 前 베를린 교육청장

90
뤼디거 질라프

(Rüdiger Sielaff)
자문위원회 BStU 프랑크푸르트/오더

91
요헨 슈타트

(Dr. Jochen Staadt)
자문위원회 베를린 자유 학, SED 국가 연구협회

92
카린 슈템믈러

(Karin Stemmler)
07 미디어 베를리너 차이퉁 독자편지 편집국

93

리하르트 슈퇴쓰

(Prof. Dr. Richard

Stöss)

베를린 자유 학 교수

94

가브리엘레 슈튀르체

베허(Gabriele

Stürzebecher)

18 교육 베를린 교육, 학술 및 연구 평의회관청

95
아르놀트 바아츠

(Arnold Vaatz)
19 환경 아르놀트 바츠 선거사무실, MdB 작센 정무차관 역임

96
라르스 포겔

(Lars Vogel)

10 엘리트

변동
예나 학

97

요아힘 미하엘 폴무트

(Dr. Joachim

Michael Vollmuth)

15 사법 연방 공공행정 아카데미

前“독일 통일의 범

주안에서성인교육”

프로젝트팀장

98
쥐빌레 폴크홀츠

(Sybille Volkholz)
18 교육

베를린 학교, 직업

교육 및 스포츠 장

학사 역임

99
K-디터 포쓰

(K.-Dieter Voß)
17 보건 GKV 최고협회

1990년 동독 보건

부 자문위원

100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07 미디어 도이췌 벨레(독일 방송) 방송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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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연번 이름 해당 권 기관 직위

101
로타 H. 바이제(Lothar

H. Weise)
한독협회

베를린 연금보험

공단장

102

한스-요아힘 베르진-질

라프(Hans-Joachim

Wersin-Sielaff)

19 환경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환경, 보건 및

소비자보호부

언론 및

홍보 담당관

103
엘리자베스 베쎌

(Elisabeth Wessel)
19 환경 연방 환경부

전문부서 담당관ZG

III 3 NBL

104
만프레트 빌케(Prof.

Dr. Manfred Wilke)
자문위원회

베를린 자유 학, 현 사 연구소

(베를린 지부)
교수

105
라이너 분쉬크(Rainer

Wunschick)
13 농업 동업자 협회 기업 컨설턴트

106
로타 차일레

(Lothar Zscheile)
18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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